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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라산, 그 영원한 상상력의 공간

한라산은 영원한 상상력의 공간이며, 사유의 지평이다. 한라산 자락의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한라가 거느린 수천수만의 얼굴로부터 자양분을 거둬 들였다.

갑갑한 도시의 세계를 벗어나고 싶을 때, 현실의 부박한 삶을 부려놓고 싶을 때 

우리는 그를 만나러 간다. 한라산은 그 산자락에 누운 우리네 삶의 배경이며, 문학• 

미술•음악전 예술의 장르에 걸쳐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그렇다면, 문학 속에서 한라산은 어떤 존재였을까. 인간의 유일한 인간다움은 상 

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 상상력의 원천을 퍼올리게 만드는 공 

간이 한라산이다.

그림 1-1. 한라산은 영원한 상상력의 원천이다.

한라산과문학 11



저 멀리 수렵시대의 한라산신들이 떠돌던 곳, 한라산 아흔아홉골에 흐르는 서사무 

가의 본풀이를 품고 있는산 한라산은 신과 사람이 뒤엉켜 유장한 언어를 쏟아낸다.

고려 말에서 조선조 말까지 수많은 정치범들이 격리되었던 이 절해고도의 나침반 

은한라산이었다. 이 섬에 유배된 자들은 한라, 거기에 마음을 의탁했다. 그 유배지 

로 직함을 부여받아 제주섬으로 잠시 살러 왔던 권력자 관리들도 한라산에 사로잡 

혔다. 제주 유림들 또한 모든 것의 배경이 된 한라산을 일필휘지, 한시로 노래했다.

무릇 제주섬을 모태로 둔 이 땅의 문인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한라를 위해 끝없는 헌사를 바쳤으며, 산의 표피적인 감상에서 벗어나 내적인 성찰 

을 하기 위해 산의 능선을 타듯 언어의 능선을 누볐다. 누구라도 이 산에 오른 자, 깊 

숙이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생애에 단한 번 한라를 오르고자했고, 그 한 번의 꿈

그림 1-2. 서귀포시 보목동 해안에 비친 한라산. 신비감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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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룬 자는 운이 좋았다. 제주 밖의 사람들이 왜 제주를 찾았겠는가. 바로 한라산 

이 있어서이다.

한라산을 올랐던 옛사람들은 이 산에 깊숙이 매료되었다. 하여 그 꿈의 산, 한라 

를 찾아 바다를 건너온 이들은 그 매혹의 증거를 글로 써서 남겨 놓았다. 산과 하직 

하면서 그들은 작정한 듯 시를 적었고, 산문을 남겨 놓았다. 그들은 그때 발견한 것 

들을 남겨 놓음으로써 후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한라산의 풍경들과 정신 

의 진수를만날 수 있게 했다.

허나, 글을 쓴 이들은 산의 넓고 우람하거나 오밀조밀함, 엄청난 변화를 주거나 

하는 것 이상의 묘한 매력을 필력으로 온전히 담지 못함을 자탄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러한 옛 문장을 따를 현대 문사들의 글은 그리 쉬이 보이지 않는다.

그림 1-3. 한라산에 대해 글을 쓴 많은 이들은 산이 주는 묘한 매력을 온전히 담지 못함을 자탄했다.

한라산과문학 13



한라산 바람 신의 음덕을 입지 않았다고 한 이가 있다면, 그는 정말 모진 인간일 

것이다. 만약 누군가 장엄한 한라산 문학의 일부를 이뤘다고 한다면 그 문학적 감 

성의 팔 할은 이 산이 키워낸 것일 것이다. 작가가 한라산을 쓴 것이 아니라 한라산 

이 문학으로 온 것이므로, 한라산은 그 자체가 이미 문학이다.

또한, 한라의 얼굴은 응시하는 시선에 따라각각 다르듯이, 이 지역 문인들의 눈에 

비친 한라산과 바다를 건너온 문인들에게 비치는 한라산의 모습은 분명 달랐으리라.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 속에서 과연 당대의 문장가들은 한라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오늘의 작가들에게 한라산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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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옛글 속의 한라산

옛 한라산의 모습은 왕조시대 형을 살러 와야 했던 유배객들이나 제주에 부임했 

던 목사등 관직의 이름으로 잠시 기거했던 옛사람들의 글 속에서 수묵담채 같은 풍 

취로 살아난다. 그윽한 문학적 향취와 정경 묘사가 도드라진 그들의 한라산 이야기 

는 경합하듯 화려하다. 그것은 하나의 기행문학이며 산악 기록문학이라 할 것이다. 

아무도 겪지 못한 경험을 풀어 놓고 있는 그글들은 싱싱한 산의 기운으로 넘쳐난다.

산악문학은 인간정신을 확장시킨다고 누가 그랬던가. 김치, 임제, 김상헌, 이형상, 

이원조, 최익현, 이은상…. 그들의 한라산 등정기는 빼어난 기행문학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문장을 한다는 옛사람들이 남긴 한시와 기행산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라산의 얼굴을 본다.

그림 1-4. 옛사람들의 글 속에서는 수묵담채 같은 한라의 풍취가 살아난다.

한라산과문학 15



유배인의 눈에 비친 한라산

물 막힌 섬, 제주도는 살아서 죄를 묻는 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공간이었다. 죽임 

을 당해야 할 자 차마 죽이지 못해 귀양 보내던 곳, 최악의 유배지였다. 이곳으로 유 

배를 오는 순간부터 유배인들은 살아서 돌아갈 일을 아득해 하며, 때로 자애로운 

한라의 품에 안겨 마음을 수습해야 했다.

절망의 벼랑 위에선 자신을 돌아보며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존재증명처럼 한시 

나마 견디게 해줬던 그 산은 내면의 해방구였는지 모를 일이다. 세상에 관여했던 현 

실 정치인이 유배지에서 부르는 ‘은둔자의 노래’에서 울적한 심사를감지한다.

충암김정（金淨,1486-1521）. 사림파의 개혁정치가 좌절되던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로 이미 죽임을 당할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훗날 유배왔던 북

그림 1-5. 유배인들에게 한라산은 절대고독의 공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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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김춘택이 “학문과 도덕이 유림의 사표였던 사람”이라고 했던 그는 조광조와 함 

께 투옥되었다. 금산으로 정배되었으나 진도로 옮겨지고, 다시 제주도로 안치되었 

다. 그에게 한라산은 절대고독의 공간이 었다.

“한라산 북쪽에 달이 뜨니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근심스럽구나（漢率山北月/漢 

海古今愁）” （〈獨立〉일절）에서 비치는 심사처럼 건널 수 없는 절해고도, 심해공간은 그 

를 극도의 절망감과 고독으로 무장하게 했다. 충암은 1년의 제주 유배 중에도 제주 

도의 동쪽끝을노래한〈우도가〉등 여러 편의 시를 지었고, ‘한라산 기우제문’을 지 

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대저 오려 해도 오지 못하는 수도 있고, 오지 않으려 해도 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이 또한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는 듯하다. 어찌 탄식할 것이냐.”고하며 

체념 반으로 발을 디딘 땅이었다. 울적한 심사여선지 그는 이 섬에서 글 아는 자가 

매우 적다거나 운무가 항상 음침하게 가리운다면서 스스로 불운해 했다. 그의 노골 

적인 편견은 날씨마저 탓하게 했으나 한라산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였다.

닫힌 공간이 주는 그 막막함 속에서 한 올의 희망을 붙잡고 싶었던 그는 비장한 

마음으로 한라산을 올라야 했다. 그때는 공교롭게도 왕의 명령을 받아 스스로 죽 

어야했던 바로그 해였다. 그의 꿈은 산에 묻어야했다. 484년 전, 젊은충암이 발로 

쓴 기록은 제주 유배의 산물로 남긴《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이다.

형벌에 매인 몸이지만 한라산에서는 월출산과 무등산 등 육지의 여러 산도 바라볼 수 있 

어 옛날 이태백이 이른바 구름은 대붕（치I）의 날개처럼 바다를 덮고, 파도는 큰 물고기 

가 빠져들어 가듯이 커다랗게 출렁거린다는 경지를 이 광경을 보고 느낄 수 있을 뿐이네.

심적인 불안감이야말할수 있으랴.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던 이 행동하던 지식인 

은 “사나이로 태어나 이 큰 바다를 가로질러 이국적인 정서를 맛보는 것도 한 번쯤 

은 해볼 만한 일”이라고 애써 위안한다. 이 또한 전생에 정해진 인연이 아닌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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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다. 그의 한라산 묘사는 촘촘했다.

그리고 이 섬 가운데는 큰 산（한라산）이 솟아있는데 이 산도 역시 흙이 적은 돌산으로서 

금강산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네. 지난 옛날 내가 많이 보아 오던 전의 （全義）나 청주 

（淸州） 등지에 있는 것 같은 토산（土山）은 찾아볼 수가 없네. 또한 정상은 가마솥처럼 파 

인 채 진흙 구덩이로 되어 있어 멧부리가 없는 것이 이곳 산들의 또 다른 특징이라네. 한 

라산 정상에 오르면 사방으로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데 남극의 노인성도 여기서 바라볼 

수 있다네.

절정에 이른 사람들은 누구나 노인성을 보고 싶어 했다. 그 노인성이 어떤 별이더 

냐. “노인성의 크기는 샛별만 하고, 남극의 중심에 있으니 지상에 나오지 않으므로 

만약 이 별을 보게 되면 장수한다는 상서로운 별이지만 한라산과 남악에서만 이 별 

을볼수 있다.”는것이다.

충암의 이 노인성 관찰은 후일 수많은 등산객을 혹하게 하는 지침이 되었다. 노인 

성을 보면 오래 산다 했는가. 너도 나도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하나였나 보다. 수많 

은 묵객이 한라산을 우러러 반짝이는 신령스러운 별 하나를 찾느라 애썼다. 그것을 

탓할수 없다.

그러나, 충암에게 절실했던 노인성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그의 나이 불과 

서른다섯 살, 학문이 채 이뤄지기도 전이었다. 개혁을 꿈꾸며 정치일선에 나섰던 그 

는 절명해야 했다.

다음 주목해야 할 이는 북헌（北ff） 김춘택（金春澤,1670-1717）이다. 그와 제주와의 

인연은 예사롭지가 않다. 그는 부친 김진구가 1689년（숙종 15）부터 1694년（숙종 20） 

까지 제주에서 적거하는 동안 부친을 따라와 체류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유생 임 

보 등의 상소로 1707년（숙종 32）에서 1711년（숙종 37）까지 대를 이은 유배자의 신분으 

로 제주도로 살러 오는 비운을 맞는다. 은거지 또한 부친이 적거하던 동천과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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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池） 였다.

“훗날 누가 나를 기록해 주겠는가.”하고 자문하면서 향토지를 쓴 것을 보면 자신 

의 존재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당대에 그를 따를문장가가 없으리란자존 

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서포 김만중을 스승이자 작은할아버지로 두었던 그였기 

에 더 그러했으리라.

그러나 그는 5년여에 걸친 제주 시절 속에서 한 번도 한라산을 오르지 못했다. 그 

연유를 알 길이 없다. 허나 그가 남긴 시문 곳곳엔 한라산에 대한 흠모를 빼놓지 않 

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내 비록 갇혀 있어도 위로가 안 되겠는가/가슴 속에 진정 

한라산이 있으니”라는 말, 그 이상무엇이 필요하랴.

“窒山高歷稱텨1（한라산또한진정 신선계라네）” 혹은 술에 취해 장난삼아 지은 시 

속에서도 “窒山海水長如春（한라산아,바닷물아,봄날처럼 영원하라）”이라 읊었다. 또한 

가을의 흥취 속에서 그의 심사는 “萬里紫門海上村/率山愁色對黃昏（만리 떠난사립 

문의 바닷가마을/한라산의 수심 띤 빛 황혼이 지네）（김춘택〈秋興其一〉중）으로 함축된다.

유배를 사는 북헌의 심사가 한라산에 짙게 드리워 있다. 그러한 저변이 더 짙게 

깔린 한시는 이러하다.

R是人生長有愁 다만 인생은 긴 수심뿐

天時代謝自慾慾 천시가 대신 물리쳐 저절로 유유하네

率山유與否相對 한라산 우뚝 솟아 나와 상대하니

世復經秋白盡頭 다시 가을 지나면 머리엔 하얀 눈이겠지

（雜아其三/김익수역）

마침내 그는 해배되어 떠날수 있었다. 살아돌아가기 어렵다는 섬에서 살아돌아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해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쓴 시 

의 구절에서 그는 “仙山의 정상에 묵은 빚 갚지 못하고”를 쓴 이유를 “나는 무릇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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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제주에 도착했지만 끝내 한 번도 한라산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제5구를 말한 

것이다.”라하고 있다.

이익（李漢, 1559~1624）은 제주에 사는 동안 많은 제자를 양성한 사람이다. 그는 광 

해군 때 장령（掌令）으로서 상소문에 “태아를 거꾸로 하여”라는 문구 때문에 1618년 

（광해군 10）에 제주에 유배되어 고홍진, 김진용 등을 가르쳐 학문을 일으켰다. 그는 

또 한라산을 통해 얼마나 정신의 고양을 꿈꿨던가.

영주산 꼭대기 바윗돌위에

술 취하고 누웠더니

해는지려 하는구나

산이 높으니 노인성도 딸 수 없고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무등산도 찰 것 같네

호호탕탕 시원하게 한번 길이 노래하니

기운격앙하여 해천（海天）도 좁아지네

어지러운 진세 （塵世）에서 살 생각이 전혀 없어

차라리 백록 타고 선경에 있고 싶다

영주산 제일봉에 우두커니 홀로 서서

하늘 보고 바다 보니 아득하여 가이 없네

성역（聖域）에서 실컷 놀며 앞뒤를바라보니

동산（東山） 올라 노국（魯國） 작다함 이제 바로 믿겠네

“이 산은 그 혜택이 백성과 나라에 미치고 있는 것이니, 지리산이나 금강산처럼 

사람의 관광이나 제공하는 산들과 비길 수 있겠는가. 오직 이 산은 유독 바다 한가 

운데 있어 청고（淸高）하고 기온도 낮으므로, 뜻 세움이 굳고 근골이 건장한 자가 아 

니면 결코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또한 수백 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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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장（官長）된 자 몇 사람에 불과했을 뿐이다.”

이렇게 한라산에 대한 외경심에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기 

록으로라도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이는 저 조선조 말의 유림, 면암 

최익현 （1833-1906） 이다.

1873년（고종 10）, 대원군의 폭정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계유상소로 결국 대원군을 

하야시켰지만 부자간을 이간시켰다는 이유로 제주도에서 1년 3개월을 보내게 된 

면암. 그러나 그에게는 운이 따랐다. 1875년（고종 12） 2월 방면되고 나서였지만 꿈에 

도그리던 한라산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나이 마흔둘이었다.

제주도에서 최익현은 안으로는 송시열에게 몰두했다. 또한 밖으로는 한라산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후일 “유배 중 가장 큰 소득이야말로 한라산 유람이었노라.” 

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김상헌의《남사록》에서 얻어낸 정보로 그는 묘시（오전 6시）를 기다리며 남극에 있 

는 노인성을 보려고 별렀지만, 또 구름이 희롱을 부려 꿈을 이룰 수 없었다.

유장한 필치로 써 내려간〈유한라산기〉는 굽이굽이 서린 한라의 설화들을 캐어 

새김질하고 있다. 또한 한라산에 오르고 있는 자신에 대한 한없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다. 그 산의 신령스러운 기운은 그로 하여금 부처를 보게 한다.

“안개 속에서 우러러보니 백록담을 에워싸고 있는 석벽이 대나무를 깨어 깎아 

세운 성채와 같고, 높은 하늘을 어루만지고 있는데, 기기괴괴 형형색색이다. 이는 

석가여래가 장삼을 입은 모습이다.”

그의 한라산 예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시 10리쯤 가서 영실에 이르렀을 

때, 그는오백장군의 형상에 압도당한다.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에 우뚝우뚝한 괴석이 옹위하여 늘어서 있었는데, 도무지 다 

부처 모습이요, 그 수효가 다못 백천으로 헤아릴 수 없었다. 이곳의 이름을 천불암 혹은 

오백장군이 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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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진다. 그 마음은 저절로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 

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虛御風께化登仙）.”는 소동파의〈적벽가〉를 떠올 

리게 하며, 어떻게 그 기분이 적벽에만 적합한 말인가 하고 반문하고 있다. 뿐이랴. 

주자（朱子）의 시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륭봉을 내려온다（期아飛下 祝融窒）”고 읊조리 

며 하산한다. 한라산을 맛본 면암, 그 역시 이미 소동파처럼, 주자처럼 느끼지 못할 

까닭이 없었을 것이다.

한 말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고통스러운 격변의 역사를 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명문장가 운양 김윤식（1835-1922）. 그는 을미사변의 연좌로 뒤늦게 종신유형을 받 

아 제주섬으로 귀양 온다. 적객의 신세가 된 그는 제주 유배기간（1897-1907） 중에 쓴 

《속음청사》를 통해 ‘역사적인 일기’를 세상에 내놓는다. 그의 한라산행은 수많은 

선배 적객들의 글을 숙독하고 떠난, 준비된 길이었다. 그의 눈에는 오름의 풍광마 

저 순박하게 보였다. 따스한 시 선이다. 그때 느낀 그 자신의 문장은 이 렇다.

오직 보이는 것은 하늘과 구름과 한라산뿐이었다. 산 밑까지 걸어서 이십 리, 상상봉까 

지는 칠십 리가 좋이 걸린다는 한라산은 눈이 허옇게 덮인 우람한 자태를 보이고 있어서 

한겨울에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어쩌다 눈이 와도 금방 녹아버리는 이곳 해변 속세와 

는 달리 함부로 범접 못 할 신령스러운 비경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산세는 조금도 험준하 

지 않고 완만하고 너그러웠다. 동서로 끝 간 데 없이 밋밋하게 뻗어 내린 산맥 밑으로 마 

소를 방목하는 목장이 질펀하게 펼쳐져 있어 내려오는데, 양순한 암소가 엎드린 듯, 경주 

고분이 솟아오른 듯 펑퍼짐한 야산들이 띄엄띄엄 평지에 솟아 있었다. 이어진 산맥도 없 

이 평지에 불룩 솟아오른 이 야산들을 섬사람은 산이라 하지 않고 오름이라는 부드러운 

말로 부른다는데 이 얌전하게 생긴 야산에게는 퍽 어울리는 호칭인 듯싶었다. 산세를 좇 

아 사람이 난다고 했으니 이 섬 백성들이 다른 변경 지방과 달리 풍속이 순박하다고 일컬 

어지는 것도 이러한 산세 때문인 듯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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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의 공간으로서의 한라산

유배객들과 달리 관직을 부여받고 제주 바다를 건너온 이들에게 한라산은 아마 

유람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유배 1번지라 한들 잠시 머무르다 귀향할 곳이 

다. 전근이 아닌가. 도임 기간 중 한라산 한 번 오르리라는 자신과 약속을 하면서 말 

이다. 그러나 그것은 꿈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날씨가 도와줘야 한다. 때문에 그들 

은 날씨가 개면 하늘이 잠시 빌려준 것으로 생각하며 한라산 유람을 했다.

1604년（선조 37） 제주구황어사（濟州救荒御使） 조성립（趙誠立, 1568~1638）은 제주에 

와서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구했다. 그는 꿈에도 한라산을 그렸던 모양이다. 얼마 

나 한라산을 품었으면 꿈속에 한라산이 나타났을까. 그는 꿈속에서 ‘옛님’이라 부 

르는 한 여인을 만난다. 그는 그 달콤한 여운이 가시 기 전 “아, 이상하도다. 그래서 

한 절구를 읊어 산을 구경한 자취를 남긴다.”며 글을 적는다.

부용성 （美善城） 속 꽃밭에서 헤어지니

상전（秦田）이 동해 되도록 몇 번이나 물결이 뒤집혔나

이번 선녀를 영주（휴洲）길에서 만나

등 위엔 선녀의 손톱에 긁힌 자국만 남았네

（조성립 시）

1609년（광해군1） 3월, 제주 판관으로 왔다가 1610년 9월 떠난 김치（金織, 

1577-1625）. 그는 제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한라산을 만만하게 보았다. 다행이 

었다. 오르고자 하여도 함부로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한라산. 그를 한라산 

이 불렀다. “이미 탐라의 바다를 건너왔는데도 한라산을 보지 않는다면 이는 일부 

러 보지 않으려고 의도하는 거나 다름없다.”던 그였다. 살아서 한라산을 한번 오르 

고자 했던 자신의 뜻을 펼 수 있었던 삼십 대의 그는〈등한라산기（登漢*山紀）〉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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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다. 400여 년 전의 문장이다.

한라산을 멀리서 보았는지 “그리 심하게 높지 않고 큰 산과 거대한 기슭이 가로 

로 한 면을 누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속으로 “세상에서 이른바 

영주®洲）라는 것이 곧 이 산이다. 신선 사는 세 개의 산 가운데 하나인데, 어찌 이 

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되지 않을까? 아니면, 사람 마음이 귀로 듣는 것만 귀하게 여 

기고 눈으로 보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것일까? 어찌 가서 탐험하고 따져 의혹을 깨 

뜨리 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4월 8일, 드디어 열정적으로 산에 오르던 김치는 철쭉과 진 

달래가 바위 사이에서 빛을 내며 피어 있는 것을 보고 흡사 ‘그림 속에 있는 것 같 

은’ 착각에 빠져들게 된다. 그의 순발력은 “녹음 아래에서 청량한 바람이 삽상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혼골（魂骨 영혼과뼈마디） 모두가 상쾌함을 갑자기 깨닫게 하였다.”

그림 1-6. 한라산 정상체가 풍화되면서 빚어낸 형상들이 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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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로 튀어나온다.

결국 한라산 정상에 선 김치. 그때 그는 한라산에 선 자신의 존재가 우주로까지 

확산됨을 느낀 모양이다. “참으로 신선의 골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능히 

이러한유람을갖추겠습니까?” 하는수정（修淨）스님의 헌사까지 받았다. “훌쩍 세상 

을 버리고 홀로 서서, 몸에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되어 오르는 듯한 기분은, 말이나 글 

로 가히 그려낼 수 없다. 지난날 마음속에 의혹이 있었던 것도 말끔히 풀리고 비로 

소 그 실상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름이 있음을 믿게 되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는다.

옛 풍류객들이 그러했을까. 말 타고 혹은 말에 내려 걸으면서 하산하던 김치는 그 

윽한 숲 향이 나는 계곡에서 발을 멈춘다. 다시 이고 온 술동을 다 비워내고 달빛을 

타고 내려왔다니! 이날의 감흥이 가시기 전 그는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그 가운데 

〈백록담〉시전문은 이렇다.

돌칼들이 하늘을 받친 듯 험한 길 자욱

넝쿨 휘어잡고 곧바로 오르니 해는 지려네

하늘 위로 부는 바람 산들거려 신발 끝에 향 내음

산안개 흩날려 밤이면 푸른 물방울

흰 학의 둥지 곁엔 늙은 주목들

검은 솔개 머문 곳에 구름 스쳐 날아가네

머리를 돌리니 약수가 삼천리나 펼쳐

굽어보노라니 어느 날에 돌아간다 기 약하랴

（번역 김봉옥）

김치에 이어 등반한 이는 당시 그림으로 그린 제주지도《탐라순력도》를 기획했던 

이형상목사（1653-1733）이다.그가한라산에 오른것은 1702년（숙종28） 3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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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길. 이형상은 큰 화탈섬, 작은 화탈섬에 펼쳐지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한다. 누 

군들 황홀경 앞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되는 법. 온갖 어휘를 동원하여도 미흡할 뿐이 

다. 다만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로 여겨질 일이다.

북쪽 바다 일면은 자수를 놓은 병풍과도 같았다. 떨어지는 노을이 쇠잔한 햇살이 물안개 

에 가리어 반짝이다 사라졌다. 형형색색이 움직일 때마다 가히 탄성을 보낼 만하였다. 

생각건대, 하늘이 나의 도량이 좁음을 가련히 여기고 내 마음 씀이 소루함을 민망히 여 

기어서, 이를 큰 바다로써 넓히고 이를 섬세히 새기어 치장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그 변 

환이 한결같지 않음을 깨우치게 하려는 것일지니, 오늘의 나들이에서는 얻는 바가 이미 

많았다.

허나 이렇듯 외지인 관리들을 수행하던 탐라 백성들의 노역을 그들은 보았을까. 

모를 일이다.

1578년（선조 11） 임제（1548-1587）는 제주 목사로 있던 부친 임진（林晉）을 만나러 제주 

에 왔다가 한라산을 등반하게 된다. 그는 제주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남명소 

승》이라 했다. 훗날 많은 문장가들이 이 한라산 선배의 글을 참조해 대부분 옮겨놓 

는다. 그것이 기록의 힘이다. 그리고그문장을 뛰어넘을수없음을많이 통탄해했다.

문장가 중의 문장가 임제. 그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즈음 산의 풍운조화가 

심한 시기에 드디어 산행을 도모한다. 허나, 한라산 백록담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 

다.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반은 하늘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듯, 한라산으로 오 

르는 길 역시 날씨가 절반은 허락해야 했다.

임제도 결국 오르다 중간에서 좌절을 맛봐야 했다. “구름이 짙어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존자암에 머물렀다. 지난번 제주성 안에 있을 때, 멀리 한라산을 바라보면 

산허리에 흰 구름이 항상 감겨 있었다. 지금 깨달으니, 나도 흰 구름 밖에 있는 것이 

다.”라고 느낀다. 그러한 산의 날씨 덕에 그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산의 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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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늘만 우러르던 그를 가격한 것이다. 그는 순간 겸허해야 옳았다.

그의〈백운명편（白#名篇）〉을 보자.

백운의 흰 색깔은 비교할 게 없고 백운의 높은 것도 헤아릴 수 없다네. 하계에서는 오직 

백운이 높게 보이지만 백운 위에 사람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네. 백운 위에 사람은 어찌 

스스로 알랴? 머리 들어 하늘 문을 바라보니 만 길일세. 활달한 가슴 속에 불평사가 있다 

면 하늘 문을 두들겨 온통 씻어 내려 버리게나.

또한 산정에서 진정 백록을 본 이가 있던가. 백록을 탄 노인을 본 적이 있었던가. 

물론, 전설은 그러했다고 한다. 허나 그 또한 들어서 회자되는 것으로 그쳐야 했다. 

임제의 호기심은 노인성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백록은 어떤가. 그는 그것 

의무리를찾는다.

신선의 산은 만 길이나 높아서 그 모습이 푸르고 깊은 바다에까지 이르네. 그 가운데 학 

머리새 （鶴髮）노인이 있어서 노을을 먹으며 흰 사슴을 타고 다닌다네. 길게 두세 번 휘파 

람 불자 바다에 뜬 달은 천 개의 봉우리를 비춰주네.

마침내 한라의 절정, 백록담에 도착한순간이다. 임제는 예리하게 주변 풍경을 기 

록했다. 그의 시흥이 꿈틀거린다. “구덩이같이 함몰되었고, 돌 사닥다리로 주위를 

둘러싸서 둘레가7~8리 가량 되었다. 돌 사닥다리에 기대어 아래를 굽어보니, 물은 

유리와 같고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었다. 못 가에는 하얀 모래와 향내 나는 줄기들 

이 있었다. 티끌 기운이 한 올도 없었다”

아마 그는 꿀처럼 다디단 그 산의 향기에 취해 중도 하산은 생각도 못 했을 것이 

다. 임제의 미려한〈등한라산기〉는 여기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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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세의 풍광은 멀리 삼천리 밖에 떨어져 있었다. 난새 퉁소 소리를 듣는 듯하고 지초의 

수레를 보는 듯하다. 그 굽어 둥그렇게 된 모습과 돌이 쌓인 모양은 마치 무등산（無等山） 

과 같지만, 높이와 크기는 배나 된다. 세상 사람들이 전하기를 무등산과 한라산을 형제로 

삼았다고 하는데 반드시 이 때문일 것이다. 물에 담그면 뜨니 또한 이상한 일이다. 눈으 

로 보이는 한계를 말한다면, 해와 달이 두루 비치는 곳과 배와 차가 미치지 못하는 데에 

까지 모두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시력에 한계가 있어 하늘과 물 사이에 있을 뿐 

이니 한스럽다.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곳에 놀러 오면 연일 소나기 비가 내 

리는데 오늘과 같이 맑게 갠 날은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날 임제가 취했던 그 만향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도 그 향취는 남아 있을까.

청음 김상헌（1570~1652）. 1601년（선조 34） 어명을 받고 제주 뱃길을 탄 그는 험한 제 

주 해로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그러면서 그는 뱃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그해 9월, 제주에 들어와 4개월간 살았던 그는 

한라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등정한다. 금강산과 묘향산이 있다 하나 한라산의 수려 

함을 독점하지 못한다고 했다.

한라산신제를올리기 위해 등산한그는〈등한라산기〉를 남겼다. 그의 스승이 되 

어준 길라잡이는 물론 임제의《남명소승》. 그는 제문 속에서 한라산 신령께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읊는다. “산은 높고 둥글게 바다 가운데 있어, 아래로는수부（水 

府）에 도사리고 위로는 운공（雲空）에 닿아, 백령（百靈）이 계시며 모든 산악의 으뜸입 

니다. 탐라의 진산（鎭山 : 나라지키는산）이 되고땅은남유（南維）의 끝이 됩니다.”

청음도 시를 남긴다. 그의 장시〈장관편（壯觀篇）〉은 이렇게 시작된다.

한라산이 어찌하여 이다지도 웅장한가 / 천년 긴 세월에 남쪽 땅을 지켰네 / 두터운 뿌리 

는 거오（巨S）를 누르고 / 높다란 봉우리는 주작성 （朱崔星）을 만지네 / 나라 안 여기저기 

명산 있으니 / 누구가 중（仲）과 백 （伯）을 삼으려 하느냐 / 남쪽에는 두류산이 있고 /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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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장백산이 있다네 / 금강산과 묘향산이 이름이 높지마는 / 기이하고 수려함을 감히 

독점 못하리….

청음의《남사록》은 뱃길에서도 한라산이 나침반이었음을 알려준다. “지금 사세 

（事勢）는 자유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것이 한라산인데 만약 하늘이 조금 흐 

리면 볼 수 없는데 지금 마침 날이 청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사공들의 말도 들린다.

한라산에 올라 시인 아닌 이 있으랴. 한라산이 시인을 만들었다. 한라산이 써주 

는 시를 그대로 옮겨놓기만 해도 시가 되었다. 당대의 글발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산문을쏟아내었다. 거기엔 한라산의 지리적 위치와 모양,관련된 역사문화유산, 유 

람시의 흥취 등이 유려하다. 일기형태로 쓴 것들도 보인다.

헨드릭 하멜 일행이 제주에 표착하던 해인 1651년（효종2） 58세의 나이로 제주목 

사로 왔던 이원진（李元鎭, 1594~1665）은 자신보다 앞서 다녀간 선배들의 한라산 시를 

읽고 그것을 엮어낼 것을 기획한다. 그러한 결과물이《탐라지》이다.

그는 여기에 이수의와 함께 등반하고 지은 시를 남겼다.

한라산 높은 봉우리가 망향대가 되었으니 천하의 등고（登高） 이 유독 장하도다. 오교의 

새벽빛은 자라가 이어내고 이호의 가을빛은 기러기가 끌고 오네. 옷깃을 나누면 삼 년 별 

이 되겠는데 관모가 떨어지니 구일배를 사양마세. 이 저녁의 흥겨운 놀이 응당 잊지 못하 

리니 다른 때 혼몽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리.

（〈동이수의등고 （同李8衣登高）〉）

또한조선 중기의 어사 이경억（李慶®은 영실에서 비를만나지은 시〈靈室優遇〉에 

서 “신선의 땅 둘러보고 심취했는데 /온 숲의 안개비 부슬부슬 내리네 /산신이 나를 

끌어다 놀려 하지만/도롱이를 좋은 내 옷에 덮지마라.”고 영실의 감격을 노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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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1487년 정월. 제주 삼읍 추쇄경차관의 명을 받고 풍랑을 피해 순풍을 기다 

리던 최부（崔簿, 1454-1504）는 마침 제주에 새로 부임하는 목사 허희와 함께 배를 타 

고 제주로 온다. 그러나 부친상을 당해 다시 배에 오른 지 5리를 지나 폭풍을 만났 

다. “한라산의 기후가흐렸다, 비 오다고르지 못하면 틀림없이 폭풍으로 변하는 수 

가 많으니 도해하는 일은 몹시 위험한 일”이라는 경고를 들으면서 배를 탔던 그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게 된다. 이때부터 두 달 남짓 표류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그 

는 중국을 거쳐 조선에 도착하면서 온갖 사투를 벌인 끝에 저 유명한《표해록》을 

남긴다. 그의《표해록》은 가히 바다 문학의 원조 격이다. 문학은 체험이라 했던가. 

체험을 능가하는 문학이 나오기란 어렵다.

“맑은 날 한라산 절정에 올라 서남쪽을 바라보면 천 리 밖에 한 줄기 흰 모래와 

같은 것이 있으니 곧 백해（白海）이다. 나의 본 바로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은세계 

를 이루어 어디가백해가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구절도 거기에 나온다.

금남 최부는 제주에 있으면서 제주를 소재로 한〈脫羅詩〉35절을 남긴다. 그 35 

절은 한 소절 한 소절이 모여 서사시를 이룬다. 한라산의 기후를 보고 그날의 상황 

을 알 수 있었던 때였다.

“한라산 정상의 신령한 백록담은 가물에 마르지 않고 비 내려도 불지 않도다. 천둥벼락 

안개구름 삽시간에 생기니 노는 사람들 누가 감히 신의 위력을 무시하랴.”

（최부,〈tt羅詩〉중 / 김봉옥 역）

1694년（숙종20） 제주에 도임하고 1696년에 떠난《지영록》의 저자 이익태 목사 

（1633-1704）. 그의 시는 신비로움과 유람의 공간으로서의 한라산을 잘 묘사하고 있 

다. 아마도 그는 좋은 날 산을 올랐을 것이며, 그에게 보여준 한라산은 선계였을 것 

이다. 그는 그곳의 신선을 찾아갔다지 않은가. 그리고 ‘평생에 으뜸가는 상쾌한 관 

광’이었으니 그 유람의 시 또한 가볍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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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日 辱眞路 丹#與樹間

天低白 雲鎖赤松間

環海疑無地 救仙喜有山

平生壯觀最 此遊岩等間

가을날 신선을 찾아 나선 길은

아름다운 나무 사이 낭떠러지

하늘에 머리 숙인 백록담의 산에

잠긴 구름을 적송자가 가리웠네

바다에 둘러 있어 없는듯한 땅

신선을 찾는 기쁨이 있는 산일세

평생에 으뜸가는 상쾌한 관광이니

이번 유람을 어찌 한가롭다 하지 않겠는가

（이익태,〈한라산〉/오문복역）

“일찍이 등산하는 것이 도를 배우는 것과같다.”고 했던 사람은〈유한라산기（遊漢 

率山E）〉를 쓴 이원조（李源神, 1792-1871）였다. 1841년 7월 제주목사로 부임할 때부터 

그는 굳게 산행을 도모하였다. “이미 탐라 바다를 건너와서 한라산을 보지 못하면, 

이는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의도한 것”이라며 작정하고 등정을 별렀다. 부임 5개월 

후에 한라산과 조우할 수 있었던 그는 이 기행문을 적고 나서 함께 노닐던 사람들 

에게 선보이는 여유까지 보여주었다.

내려오는 길. 열정적인 이 문장은 은근히 늙은 성찰이 아니고서는 나오기 힘든 글 

이다. 빼어난 통찰력으로 한라산을 상상력의 공간으로 끌어들인 그의 글은 물밀 

듯이 엄습하는 절대 고독 앞에 선 자의 기상으로 빛난다. 내면 풍경마저 포개진 그 

의 심상을아래 적는다.

한라산과문학 31



“착한 것을 좇는 것은 산에 오르는 듯하고, 악한 것을 좇음은 산이 무너지는 것 

과 같소. 착함을 버리고서 악함에 나아가는 것은 그 어려움이 또한 이 같지 않으리 

오? 이미 다 높은 곳에 도달하였으므로, 밑으로 내려가게 됨이 형세라고 하더라도, 

이미 익혀 익숙한 것을 버리고서 새롭고 기이한 것을 좇아 나아가며, 신선과 부처에 

게서 도를 찾고, 패설에서 문채로움을 삼는 것은, 모두 마음과 힘을 굽어 사용하는 

것이라오. 여러분들은 오늘의 유람으로써 경계를 삼으시구려 !”라고 하였다.

대정현의 경계에 이른 이원조는 서남쪽의 큰 바다를 바라다보았다. 산에서 떠 있 

는 섬을 바라본다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다. 누군들 그 자리에 서 보라. 섬에서 섬을 

보는 것과 같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멀리서 보이는 제주의 섬들, 그 섬들에 눈 

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는 이렇게 적었다.

가파섬, 송악산, 마라섬, 지귀섬과 같은 여러 섬이 큰 바다에 떠 있다가 숨어버리는 광경 

은 자못 기이하였다. 깎아지른 절벽에는 향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굵은 아름드리 밑동 줄 

기들이 한쪽으로 쏠리어 굽어져 있었다. 위는 말라 있었고 아래로는 푸른 색깔이었다. 겨 

울과 봄에는 눈에 짓눌리어서 생기가 퍼져 있지 않았다. 그 사이로 철쭉들이 많았다.

목사 이약동(1416~1493). 그는 1470년(성종 1) 제주목사로 바다를 건너온다. 철저하 

게 부정부패를 단속하고 공물의 수량을 감하게 해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선 

정을 베풀어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다.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채찍질할 때 쓰는 회 

초리 한 자루를 가지고 가다가 “이것 역시 섬의 물건”이라며 관루에 걸어두고 나갔 

다는 예화가 전해 진다.

會聞海上®無頭 州tt靑山海帶州

香透페知近® 風生虛閣覺今秋

伊a不w當時樂 却恐多添異日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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細柳甘§無筒事 傍人錯道武陸候

듣건대 바다 위에 머리 없는 산 있단 말

푸른 산 베개 삼고 바다로 띠 두른 고을

성긴 발로 향기 배어 귤밭이 가까이 있음을 알겠고

비인 누각에 바람 스치는 지금은 가을이로세

누군들 이때 향락을 즐겨하지 않으리

훗날 근심이 겹쳐질 것을 두려워하네

세류영과 감당에서 같이 백성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을 잘못 알고 무릉후라 이르네

（이약동,〈홍화각〉）

시적 상상력이 넘치는 한시이다. 두무악（頭無S）은 머리가 없는 산이란 뜻의 한라 

산을 이른다. ‘푸른 산을 베개 삼고 바다로 띠를 두른 고을’이라니!

한라산에 마애명을 남긴 정헌 조정철（靜iff 趙貞結, 175-1831）은 제주를 쉽게 잊지 

못할 사람이다. 그는 두 번이나 제주에 살러 왔다. 한 번은 17기년（정조 1） 홍국영의 

세도와 강룡휘 등이 정조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에 연루되어 그해 제주에 유배되었 

다. 부친상을 당해 상복을 입은 몸으로 유배되었던 그는 유배사상 가장 긴 33년간 

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중 28년간이나 제주도에서 절도 유배의 한을 남긴 사대부이다. 그는 제주 유배 

때 제주여인 홍윤애와 애틋한 사랑을 나눈 비련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당시 홍윤애 

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후여서 조정철은 그녀를 위한 시를 짓고 한라산 기슭에 

버려졌던 묘를 좋은 곳（옛 전농로）으로 이장했다고 한다. 현재는 그 자손들이 묘를 

유수암리 쪽으로 다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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魯聖乘□意 秦皇採藥愁

邪會 B 是海 B 未倒期洲

遠 liflt 重 相看俗事休

君恩隨處大 a 莫恨長流

공자는 뗏목 타고 바다에 뜨고

시황은 약초 캐러 동남동녀 보냈네.

일찍이 이 동해를 지향했건만

제주엔 그 자취 이르지 않았어라.

귀양 왔으니 신선의 연분 두터웠고

한라산 마주 보니 세속이 사라지네.

성은이 가는 곳마다 거룩했으니

멀리 유배됨을 어이 한할손가.

（조정철,〈한라산〉/양순필역）

이 불모의 땅에 갇힌 유배자는 자탄과 함께 임금에게 버림을 받고도 성은에 망 

극해 하는 심사를 담은 5언율시〈漢率山〉을 썼다. 유배를 당하고도 충정을 잃지 않 

는 유배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삶의 대부분을 격리된 자로 살았던 정헌. 그러나 또 

한 번의 제주 인연이 30여 년이 지나서 온다. 1811년（순조11） 제주목사로 부임 받아 

온 것이다.

七A年來萬里遊 達菜餘債父臟洲

男兒眼方方無地 仙吏坐歌更有樓

潘泊寒W山吐月 依微膜火海通舟

1秦飮向fi姑問 不盡燒震處處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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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팔 년 동안 만리 밖에 와서 노니니

봉래산에 빚을 졌는데 또 영주에도

대장부의 눈으로는 바라볼 곳이 없는데

신선 같은 관리는 피리 불고 노래할 다락이 있구나

담박하고 싸늘한 빛은 산이 토해내는 달

희미하고 어두운 불은 바다를 가고 오는 배

마고선녀에게 상전벽해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곳곳에 끝이 없이 연하가 떠 있으니

（조정철,〈漢e 山〉）

다시 온 제주, 靜은 망경루에 올라 한라산을 올려다본다. ‘담박하고 싸늘한 빛’ 

은바로한라산이 ‘토해내는 달’이 아닌가. 조선 시대 도포자락휘날리며 한라산을 

올려다보는 관리들의 모습 위로 가난한 탐라의 백성들이 어른거린다.

신광수와한라산

제주에서 금부도사 벼슬을 하고 있던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1712~1775）. 그의 

제주행 바닷길은 험난했다. 폭풍 만나 제주에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다. 그는 이미 

제주에 닿기 전 멀리서 한라산을 바라보며 제주도의 첫인상을 이렇게 적어 놓았다.

淸淸天水有無間, 使者孤舟向百 W

—片白雲南極外, □!道是漢率山

하늘과 물이 모두 푸르기만 해서

있는 듯,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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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탄 외로운 배는

멀리 떨어진 섬을 찾아왔네.

한조각흰 구름이

남녘 끝에 걸려 있으니,

사공이 가리키며

저게 한라산이라 말하네.

（신광수,〈至半洋望漢率山〉/ 신석초 역）

무사히 탐라에 도착한 뒤 신광수는 40여 일 동안 관에 머물며 시를 짓기도 했다. 

그의《탐라록》은 제주도의 풍속과 민중의 삶을 읽는 당대의 코드와 같다.

신광수가 그를 찾아온 조선의 전업 화가 최북（崔北, 1712-1786）과 실학의 대가 이 익 

의 제자였던 박수희（朴壽喜）와 함께 1765년（영조41） 한라산을 등정한 것은 그의 나이 

쉰세 살 때의 일이다. 강세황과 나란히 당대의 대가로 손꼽혔던 최북은 한쪽 눈을 제 

손으로 찔러버 린 비운의 화가로, 스스로 한 쪽 귀를 잘라버린 반고흐와 비 견된다.

이익의 당부대로 신광수와 박수희는 백성들이 굶주리는 데 머리에 조그만 지식 

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며, 식사는 가난한 백성들이 먹는 잡곡밥을 두 끼 이 

상먹지 못하도록 교육시켰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었다.

신광수는 이 미 당대의 참여시 인이 었다. 외부자의 시 선임 을 느끼 게 하는 작품들 

이지만, 누렇게 부황이 든 아낙네들이 나무껍질을 벗기는 생활이 묘사된다. 신광수 

의 가체시〈한라산가〉는 명시로 꼽힌다. 그러나 그는 한라산을 오르고 쓴 것이 아 

니다. 한라를 눈앞에 두고도 풍우가 심하게 몰아쳐 올라가 보지 못하고 다만 바라 

다보면서 쓴 시로 전한다.

“자네 한라산 영기가 언틀먼틀 남녘 바다에 버티어 서 있는 걸 보지 않았는가. 옛 

적에 영주라 일컬은 것은 바로 이 땅이라.（•••）” 한라산에 오를 일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던 석북은 그러나 지척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중간에서 마음을 접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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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한라산의 비경이면서 최대분화구인 영실은 늘 각양각색의 얼굴을 보여준다.

다. 그 아쉬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래설까. 그의 시는 반은 자조적이다.

허허, 내가 속인이라 신선이 못되어 이러구러 꿈은 허사가 될 지로다. 선산이 지척이건만 

오히려 올라보지 못하거늘 하물며 봉래방장이 아득하여 알 수 없는 일이로다. 풍파는 잇 

달아 솟구치고 거어 （巨漁）는 뒤척인다. 아서라, 차라리 고기잡이배 넌지시 저어 강호（江 

湖）로돌아가리

（신광수,〈한라산가〉중 / 신석초 역）

그때 최북이 설산의 신비로움을 그린 그림〈설산조치도〉를 그려 신광수에게 준 

것으로 전해진다. 석북과 최북의 따스한 우정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산이 세 고을에 솟아 하늘 속에 꽂혔는데 / 옥황상제가 항상 숨 쉬는 소리 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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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하이”（〈한라산〉중） 라고 하면서 한라산에 대한 예찬을 아끼지 않았다. 훗날 그 

가 제주를 떠날 때 그동안 받은 봉록（봉급）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백성들에게 돌려 

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제주 유림들의 한시 속에 나타난 한라산

19세기 초에서 20세기 초 사이를 살았던 제주의 유림들은 어떻게 한라산을 바 

라봤을까.

고려 유신으로 조선 건국에 불복해 제주에 들어와 살았던 김만희（金萬#）. 그는 

한라산을 백이 숙제가불사이군의 절개를 지켜 숨어 살던 서산에 비유하면서 자신 

도 그와 같은 마음임을 밝힌 시를 지었다. 다음은 오문복이 편역한《영주풍아》에 

소개된 그의 시이다. 한라산에 그의 심상이 투영된 작품이다.

漢山何以古西山孤竹淸風遠莫S

海變秦田人己美出門©:往小臟 □

한라산이 어떻게 옛 서산과 같으리

고죽국 맑은 바람 만질 수 없이 아득함이 여

세상이 뒤바뀐 일 사람들아 말하지 말게

문밖을 나서서 작은 영주에라도 가보려 하네

（金萬초,〈한라산〉）

제주 선비들의 눈에도 한라산은 함부로 범접 못 할 경외의 존재였던 모양이다.

텅 비인 감실엔 산달만 있고 / 구름 걷힌 골짜기 하늘이 열려 / 스님은 떠나고 불상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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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사람도 없이 들리는 경쇠소리.

（소림 진사오태직,〈영실의 맑은 새벽〉）

《탐라록》을 보면 이원조가당시 목사로왔다가 소림의 시에 화답한 시가 여러 수 

있다. 운치 있는 시풍이 느껴진다.

대정향교 유림을 맡았던 조선조（순조）의 강사공（姜師孔）은 “촉나라 길이 험악하여 

참성이 잡힐 듯하고/ 여산은 북두성에 닿았다/아득히 높이 솟아/높이가 얼마나 

될까/바라볼 만하고 올라봄 직하니 /한（漢）이라는 한 글자로 이름함이 마땅하다 

/ 산 다웁고 높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하였다.

‘한라’는 손으로 은하를 잡는다 했던가. 한라산이 얼마나 생각보다 높았으면 이 

렇게 비쳤을까. 멀리서 볼 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손에 잡힐 듯하지만 직접 대면

그림 1-8. 한라산정은 손에 잡힐 듯 하지만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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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이 산이 참으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한라（漢率）라고 한 것이 그럴듯하지 않은가 / 맑은 은하수가 스스로 가까워서 / 한라산 

과 그 사이는 한치도 못 되어서 / 직녀가 머리를 감고 / 앉아서 쪽 지을 수 있을 듯한 것은 

/ 저 은하수가 낮게 있는 게 아니라 / 이 산이 높기 때문이라네.

（강사공,〈한라산부（漢B 山賦）〉/오문복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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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 작가들의 심상공간으로서의 한라산

마음의 고향 혹은 정신의 상징

수많은 시인과 소설가들에게 한라산은 배경이었고, 창작의 원류였으며, 심상의 

공간이었다. 그 작품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섬 전체가 

한라산이란 이름 아래에서는 말이다. 따라서 여기에 인용할 작품들은 매우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라산 자락에 사는 제주의 시인치고, 한라산을 올랐던 시 

인들치고그 산이 왜 시로 다가오지 않았겠는가.

그림 1-9.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다랑쉬 오름에서 본 한라산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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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후반, 이 지역 출신 소설가 이시형（1918~1950）이 그린 

〈이여도〉. 지금은 사라져버린 서부두 방파제에서는 한라산의 다양한 변주를 잘 느 

낄 수 있다. 이곳에서 한라산과 제주의 봄을 그린 대목이 나온다. “한라산 정상에는 

아직 잔설이 남아 있었으나 보리밭 위를 스쳐 오는 따스한 바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리게 하였다.”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푼다는 것은 한라가 바로 정신의 상 

징이라는 것이다.

한라산이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한라산이라는 그 진부한 표현도 제주 시인들은 

굳이 감추지 않는다. 제주에서는 정말그렇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 살아가는 일로 하여 / 가슴 쓰릴 때 / 濟州여 / 하루에도 몇 번이 

고 / 지척에 두고서도 / 山이 그립고/바다가그리워 /산이여 바다여 라고부르면 /제주 

에서는 그것이 그냥 한라산이 되고 / 제주바다가 되므로

（강통원,〈제주도 3〉）

1950년대《한라산》에서 양중해는 한라의 가슴을 떠나지 못하는 토종 새와 짐승 

들에 서 한라산을 떠 나지 않고 사는 자신을 본다.

■••오늘은 /태연스럽게 / 흰 구름의 옷자락을 나부끼시며 / 연파（煙波） 아롱지는 / 수평 

선에 / 부풀은 사모를 더듬으시는 / 탐라 성주（星主）님 • • • 한라산의 숲속에는 / 제주도 토 

종의 새와 짐승들만이 살고 있다. / 아름다운 목소리로 / 비 비 비 짹 짹 짹 / 호이 호이 호 

호르륵 / 귀 익은 제주도 사투리로 노래 부르는 새들, / 목덜미 고운 장끼 / 숲속으로 숨어 

버리는 아기 노루 / 몇백 년 동안 / 몇 천 년 동안 / 수평선 한 번 넘어보지 못하고 / 제주 

도 사람이 살아온 눈물과 한숨과 함께 / 대대로 섬을 지켜 온 / 제주도 토종의 새와 짐승 

들이나를반긴다.

（〈한라별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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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제주오름 중 가장 아름다운 오름의 하나로 손꼽히는 동검은이 오름

한라산은 신생대에 두 차례에 걸친 화산의 장엄 분출을 기록했다. 제주도의 생 

명 있는 것들은 한라산이 낳고 바다가 지켜줬다. 일본에서 살다 온 사람들의 눈에 

한라산은 일본의 후지산과 닮았다고 한다. 허나 한라산에는 대륙적 풍모가 있음을 

꿰차기도 한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립다 했는가. 한라에 한 번 오른 이들은 다시 그곳에 가지 

못해 안달한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한라에 대한 사랑은 진정성, 그것이다. 때문에 

“못 견디게 사랑하기에 /저만치 멀리 두고/바라보며 바라보며 /다시 바라보며”（김 

순이,〈한라산4〉） 산의 이름을 부른다. 그곳에 가면 과연 무엇이 있어설까. 시인은 안 

다. 그곳에 가면 안다. “그곳에 가면 / 삶에는 불평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 

다/높고 큰 명성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알게 됩니다/부귀와가난이 그리 중요 

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사랑과 미움이 덧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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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저쪽에 / 우주의 시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한라산5＞）. 반드시 산은 올라야 

만맛인가. 오르지 않아도맛이 있는산, 한라산이다.

길이 흐릴수록 / 환해 오는 네 생각 / 눈 내리는 길목에선 / 굽어 있던 나목들이 / 산굽이 / 

넘어와 보니 / 꿩 발자국 같은 것들.

（오승철,〈한라산 제2횡단도로 나목들〉전문）

문충성이 노래한 한라산은 원초적인 그리움의 본령이다.

항상 먼 별빛 그리움에 이마 높푸르다 / 숱한 폭풍우 가슴에 재우고 / 잠들지 못하는 눈꺼 

풀도 차곡차곡 / 쌓아 놓자니 만상이 내게도 이르는구나 / 이제 나는 충분히 자유롭다 / 

별을 헤아려 노래 부르게 하고 새들을 날려 하늘 깊숙이 되돌아오게 하는 법을 안다.

（문충성,〈한라산〉）

그렇게 가다 보면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허리띠 푸는 한라산신도 만난다.

윗세오름 파란 시로미 까맣게 익는 날 / 허기진 산비둘기 한 바퀴 돌고 가면 / 억겁의 한 

라 신령님도 허리띠를 푸나니.

（오영호,〈한라산을오르며〉중）

한라산은 벗어날수 없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마음의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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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절경을 노래함

백록담과 영실 그리고 선작지왓

한라산의 절정은 백록담이다. 백록담은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열린 

공간이었다. 산의 기운이 허파로, 피부속까지 스며들어 깊은숨을 쉬게 한다.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황홀해지는 그런 순간을 맛보게 하는 곳이다.

백록담은 신의 공간이자 초월의 공간이다. 백록담은 꿈을 잃은 자들의 이상향이 

었다. 백록담에서는 신을 불러도 좋았다. 김종원은〈백록담〉에서 그러한 꿈을 노래 

했다.

입이 없어 할말을 잊은 건 아니어라. / 차라리 벙어리가 되고 싶은 남해의 고아여라. /고 

삐 풀린 구름 식솔 거느리고 / 멀리 대륙을 부르는 / 당신은 바로 하늘일 수도 땅일 수도 

없는/천형의 기다림이어라.

（김종원,〈백록담〉부분）

한라산으로 가는 길. 영실코스는 곳곳에 문학적인 감성이 잠복해 있다. 그곳의 

숨 막히게 아름다운 절경과 대비되어 때때로 나란 존재 혹은 인간의 삶은 더없이 

참혹한 것이 되고 만다. 영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영감이다. 그래서 시인은 돌그림자 

를 지켜보러 영실에 오는가.

아직도 / 사람이 돌이 되었다는 것을 아니 믿느냐 /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 나는 왜 꼼 

짝도 않는가 / 나는 결국 돌이 아니다 / 돌이 아니면서 / 일요일이면 영실로 와서 / 샘물 

을 마시며 / 물속의 돌그림자나 지켜보다가 / 그냥 앉아 있다가 / 네 시경이면 / 산을 내 

려간다.

（한기팔,〈「영실에 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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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의 아름다움은 붉은 소나무숲의 초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길로 오르는 곳 

곳엔 숱한 식물 군상들이 산다. 앞만 보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올라가는 것 

은어리석다.

한라산 영실 가는 길가 종나무 서리나무 참나무 먹빛 회색빛 앙상하다. 내 아내 협심증 

관상동맥 같다. 그 사이 무성한 모세혈관 줄기들. 아내와 처음 왔을 때 중고차는 더 올라 

가지 못했다. 그 아래 20년 삶의 비늘들 빛바랜 산 갈대 수북히 쌓여 있다. 하이드파크 같 

은 길 혼자 천천히 올라간다. 잠자는 아내 숨소리 가쁘다.

（나기철,〈영실行〉）

그림 1-11. 겨울철 열매가 익어 이국적 정취를 안겨주는 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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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빛 한라산길을 걸어가는 시인은 길가의 그 먹빛 나무에서 협심증 앓는 아내 

를 떠올린다. 그의 영실행은 표면적으론 신비스럽고 영적인 세계로의 이동 같지만 

그의 현실의 삶은그렇지 못하다. 단지 그것을 꿈꿀 뿐이다. 시인들은 한라산이 내 

뿜는 다채로운 변주를 통해 산의 침묵을, 산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쇠잔해진 젊은 날의 심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문충성의 시〈겨울 백록담〉앞에 서 보자. 바람 앞에서도 풍화되지 않는 산, 숭엄 

하게 휘도는 산의 바람은 때때로 이승과 저승의 바람으로 너울거리기도 한다. 수천 

수만 갈래로 올라오다 흩어지는 겨울 폭풍설, 백록담에 오르면 삶의 경건함이 자신 

을 성찰하게 한다. 백록담에서는 뜨거운 현무암의 기운으로 심장까지 두근거린다.

그림 1-12. 눈 속의 복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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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백록담에 올라본 일이 있느냐 한여름/ 西北壁을 타고 내리던 메아리조 

차 없다/숨쉬는곳이라곤 나하나아니 저승의 바람도 있다/바람은산을베어 넘 

길 듯 창검을 갈고/ 이승과 저승 人］'이 메아리야 깊숙이 / 冬眠의 깊에 빠졌느냐”라 

고 하는 시인은 결국 백록담에서 본 것은 “백록담에 와서 탐라가 열리던 / 처음 분 

화구 바윗덩이들 헐떡이는 갈증소리 듣나니 / 영하로 얼어붙는 산길에 길은 열리지 

만/진종일 걸어도백록한마리 보이지 않는다.”고 자탄한다.

철쭉꽃 불타는 선작지왓의 미감 앞에 먼저 무릎 꿇은 이는 ‘오름나그네’김종철이 

었다. 그와 함께 올랐던 시인 고은은 여기서는 “가슴을 응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 

고서는 가슴이 터져버리기 때문”이라며 호흡을 진정시켜야 했다.

“뭐니뭐니해도 윗세오름은 그 복판에 가로누운 드넓은 벌판으로 하여 이름이 빛 

난다. 해발 1,500m에서 1,700m 사이에 전개되는 이런 고원은 다른 어느 산에서도 

보지 못했다. 더구나 이맘때의 늦봄 진달래꽃 진분홍 바다의 넘실거림에 묻혀 앉으 

면 그만 미쳐버리고 싶어진다.”고 한 사람은 ‘산사나이’ 김종철이었다. 그는 죽어서 

도끝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는《오름나그네》,《윗세오름》편에서, 살아서 “지리산의 세석평전이 철쭉과 함 

께 이 름나지 만 한라산 선작지 왓과 비 할 바가 못 된다.”고 했다.

봄이면 진달래의 진분홍 바다로, 여름이면 질리도록 푸른 초록으로, 가을이면 

황량한 무채색으로, 겨울이면 구상나무의 설경으로, 성성한 선작지왓의 존재는 산 

을 찾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산이면서 고원이고, 벌판이면서 물이 흐른다는 

곳, 야성의 한라대정원.

영실에서 백록담 화구벽이 바로 잡힐 듯 서 있는 곳, 왼쪽으로 윗세오름 세 봉우 

리가 포개듯 있는, 오른쪽으로 탁 트인 대고원 평야. 밤별들이 꽃잎처럼 황홀하게 

쏟아지고 흩어지는 곳. 크고 작은 작지들이 많아 ‘생작지왓’이라 이름한 곳이다.

48 한라산의문학과예술



한라산의 사계

한라의 사계를 두고 어느 계절을 두둔할 수가 없다. 그것을 편애한다는 것은 그것 

의 또 다른 매력을놓치고 만다는 것이므로. 시성 두보가그랬던가. “산이 퍼렇다보 

니 꽃이 불붙는 듯하다（山靑花飮然）”라고. 한라의 사계절인데 한눈을 팔 새가 어디 

있겠는가. 산사나이들도, 산을 타는 여성들도 하루도 같은 날이 없어서 그를 만나지 

않고는 몸살이 난다고 한다. 어느 봄날, 한라산에서는 따스함과 피어린 독백이 들 

려 온다.

봄날 가슴 한끝 예감으로 번져 나는

한라산 푸서리에 무자년 춘란 하나

누군가 혀를 빼물어

바알간 四月아침

어머님 기억 속에 가늠되던 그 손짓

빗돌은 없지마는 아, 이 곳일 게다

솔바람 푸르른 자리

메아리만 남은 자리

헛봉분 그 위에도 산돌림은 지나갈까

나비도찾지 않네

는개이는숲속에

반세기 목마른 뜻은 춘란으로 피고 싶다

（홍성운,〈제주 춘란〉）

한라산은 제주도 어디서든 배경이 된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 날씨가 변하고 그것 

이 중심이 되어 사람들의 일상이 이뤄졌다. 한라산 나무로 집을 지었으며, 한라산 

의 열매가, 야초가사람을살리기도 했다. 그 산이 배경이 되어줄 때 어디서든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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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락의 유채꽃이나 억새는 더욱 풍부한 운치를 이룬다. 초봄까지 희끗희끗한 한라 

설봉을 사람들은 늘 보면서 산다. 비 록 오르지 않아도 늘 한라산을 오르며 산다.

제주로 들어와 살면서 제주인이 된 시인의 눈에도 한라산은 온갖 생명을 키워내 

는 어머니의 산이다.

젊은 어머니의 산이여

가마솥 같은 산정

부드러운 어깨

넉넉한품

수많은 나무와 꽃과 새들을 

안아 먹인다

（나기철,〈여름 한라산〉중）

그림 1-13. 성판악코스 속밭 일대에 펼쳐지는 삼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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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산은 수많은 목숨을 보듬어 키우는 산이다. 또 그 산은 “동서남북 어디서 보아 

도/그만큼의 모습/보는 이로 하여금/그를 닮게 하고/또닮게 한다”（나기철,＜여름 

한라산〉）.

한때의 열정이 다해 슬슬 몸을 비우고 싶어 하는 가을 산, 온갖 삶이 아로새겨진 

가을산은 마음을 걸어 두고 오기에 좋다. 마음의 심한 신열도 산은 부려놓고 가라 

고 이른다.

“저 山엔/수많은他關의 꽃들/발잘못디디고/뒹굴다”（나기철,＜가을한라산». 

뒹굴다 흩어지고 있다. 그 가을 산에서 시인은 역사의 상처를 들여다본다. “가랑잎 

날려 손발 저린 날/괴로운 꿈 접어 /가을산을 오른다/도처에 신경 곤두세우는 나 

무들/ 인적없는 산에서 한나절을 떤다/ 살기 위해 죽음으로 왔던 사람들의 / 낮고 

어두운 목소리 / 짧은 해 기우는 山頂/ 南道땅 온통 붉게 물들어 / 핏줄 느낄 때 /가 

을산은부른다/참혹한세월가로질러 /깨어나라/잠들지 마라”（김석교,＜가을산». 

그러면서 그 강한 정신을 잃지 말 것을 주문하는 시인도 있다.

억새꽃들아, 일어서라 / 야산（野山） 구릉진 바윗틈 / 혹은 “빌레밭” 가시덤풀 속/어디서 

든꼿꼿이 일어서서 / 흔들리거라.

（김용길,〈제주별곡 - 한라（漢W 의 울음〉중）

겨울 산의 아름다움은 몸소 그곳에서 몸을 뉘어보지 않은 이는 모른다. 구상나 

무의 눈꽃을 보라. 누구라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랴. 그 스산한 풍경과 목쉰 바람이 

소임을 다한 나무들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겨울 산, 근시의 눈으로도 희부연 설봉, 

그 야성의 숲이 이루는 침묵 앞에 시인도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다만 겨울 산을 내려오면서 시인은 자신과 마주할 뿐이다. 자신의 내면에도 아름 

다운 눈꽃송이가 피어 있다는 것, 자신의 안에도 때때로 아름다운 내가 있다는 것 

을 발견한다는 일, 그것을 느낄 뿐이다. 그것은 산이 준 작은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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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에도 눈꽃 한 송이씩 달고 산을 내려온다 / 그들은 자신이 눈썹이 / 눈꽃 한 송이씩을 

피워내는 줄 알지 못한다 /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어, 저 사람의 얼굴엔 / 참 예쁜 눈꽃송 

이 피었군 / 하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할 뿐. / 자기 얼굴에도 아름다운 눈꽃송이 피었는 줄 

알지 못한다 / 나도 내 얼굴에 눈꽃송이 재미있게 피었는 줄 알지 못했다 / 때로 나의 안 

에도 아름다운 내가 있다는 것을 /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김광렬,〈겨울산을 내려오며〉）

겨울 산은 시리도록 아름답다. 적설의 산, 얼음으로푸른색이었다. 굽이치며 달리 

는 백색의 산맥들, 눈 위에 드리워진 나무들의 푸르스름한 그림자, 참나무의 높은 

가지들에 새 둥지처럼 걸려 있는 겨우살이의 붉은 열매들이 눈을 찌른다.

적송의 붉은 기둥 같은 적요함, 신비로운 풍경의 겨울 산을 시인은 걸어간다. 그 

리고 시인이 본 것은무엇인가. “눈 내리는 겨울한라산/산행에서 만난/한마리 노 

루처럼 /산새처럼 / 다만 열정 하나로 버티면 / 원시림 우거진 / 첩첩한 능선을 넘고 

또 넘어 /내가 힘겹게 다다른곳은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 산허리 /숲속의 빈터였 

다”（강통원,〈겨울 山行에서〉）.

한라의 설경은 한라산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보인다. 아주 가까운 산자락에서 

눈부신 설무를 볼 수 있다. 최현식의 단편소설〈먼 산〉속에 나오는 한 장면. 한라산 

으로 탐석을 가는 길에 횡단도로로 들어서자 싸락눈이 안개처럼 내리는 산을 보면 

서 화자가 말한다. “이런 설무는 한라산이 아니면 볼 수가 없지요. 안개의 저 습기 

때문에 조난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몸에 붙으면 잘 털어지질 않는다는군요.” 제 

주의 설경은 그리기가 매우 힘든 소재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는 말한다. “얻 

어들은 지식입니다만, 한라산의 광선은 편광이어서 풍경 전체가 완전한 백색이거 

나, 역광인 때는 완전한 회색이 되고 말기 때문에 포인트를 어디에다 둬야 할지 당 

황하게 된다는군요.”

폭설의 한라산은 경험하지 않고 쉽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 겨울의 한라산을 깊

52 한라산의문학과예술



그림 1-14. 한라산체의 서북사면, 풍화와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은 침묵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구상나무이다. ‘살아 백 년, 죽어 백 년’ 구상나무의 

생에서 우리는 인간이 자연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겸허하게 느낀다.

1천5백여 종 넘게 풋나무들사는 할락산

중허리에 무리 지어 사느니 언제나 파랗게

고고한것은인간들만드는

시시한 절개 흉내냄 아니다

아무 데나 뿌리 내려 살지 않는다 욕심 있는 인간들 모래 파내다

제 집 정원에 심어 물주고살기 강요하지만

그런 사람과는 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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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노랗게 죽어버린다

（문충성,〈구상나무〉중）

그랬다. 구상나무가 어떤 나문가. 그 푸르름을 베고 누워보라. 그리고 옛 가난한 

어부들은 “구상나무 베어 테우 만들고 제주바다 / 험한 바다 물결 재우며”（문충성, 

〈구상나무〉중） 삶을 살았다. “여름날 할락산에서 하룻밤 지샌 적 있느냐/하루가 열 

리는 장엄한 새벽 보았느냐/ 부서지는 햇살들 구상나무 열매에 걸려 내지르는 보 

랏빛 소리 들었느냐”（문충성,〈구상나무〉중）고 묻는다. 정말 그래 본 적 있었던가. 나 

는나에게 묻는다.

한라산 구상나무는 폭풍설을 거친 이듬해에 말라 죽는 개체가 생긴다고 한다. 

세찬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면서 나무를 뒤덮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뽑히기 때문이다. 고사한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어서 천고의 세월 

동안 씻기고 흔들리며 결국은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 

를 살아서 백 년 살고죽어서도 백 년 사는 고사목이라고하는 것일까.

설문대할망의 산 한라산

한라산은 설문대할망의 집이다. 오백 아들들을 위해 죽을 끓이다가 죽솥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나, 그녀가 결국물장올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 변용 

을 거치며 생성되어온 이 거대한 할머니의 설화가 살아있는 곳이 바로 한라산이다.

설문대할망. 어린 시절 구비전승되던 이 할머니의 노래를 들은 시인들은 현대시 

로〈설문대할망〉을 재창조하고 불러내었다.

문충성은 시집《설문대할망》속에서 그녀의 죽음을 알고 대성통곡하는 영실 오 

백장군바위로 좌정한 아들들의 눈물을 닦고 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열리던 날에 

/제주섬 솟아나고/ 이 섬에 설문대할망이 살았네••…•오백 아들은 어머니 죽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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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캄캄하게 / 세상살이 절망이여 허망을 보았네 /한라산 깊은 골로 들어가서 / 어 

머니 죽음 목놓아 통곡하고 눈물눈물 모아 눈물골을 만들어냈느니 / 그 눈물 흘러 

정방 천지연, 천제연 폭포가 되고 통곡하며 통곡하다 철쭉꽃이 되고 울긋불긋 진 

달래꽃밭 진달래꽃이 되고/ 어머니만 부르며 어머니만 그리다가/ 바위로 굳어져 / 

오백 나한이 되고…”（문충성,〈설문대할망〉중에서）.

또 다른 설문대할망을 시로 풀어낸 문무병에게 있어서 한라산은 바람이며, 한라 

산은 조상이다. 한라산이 솟아나고 설문대할망이 태어났다. 그의 유장한 장시〈설 

문대할망〉은 제주섬 역사의 전모를 담아낸다.

그림 1-15. 눈에 덮인 둔지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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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던 할머니가 눈을 뜨면 아침이 오고

할머니가 눈을 감으면 밤이 되니,

사람들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밤이 되면 눈을 감아 잠을 자고,

낮이 되면 눈을 뜨고 일어나 일을 했다.

할머니가 숨을 쉬면 바람이 일고,

할머니의 입김으로 안개를 만들었다.

탐라 백성들은 할머니의 부드러운 살 위에

밭을 갈았다.

（문무병,〈설문대할망〉중에서）

한라산은 설화가 호흡하는 산이다. 한라를 모태로 둔 제주 시 인들이기에 삶과 설 

화를 보는 눈이 유리되지 않았다. 제주 시인들의 시선은 바로 한라와 일체된 마음 

의 근원을 거기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마음에 비치는 산의 물상은 세월의 흐 

름을타고 심상의 변화를 일으킨다. 어디 고정되어있는마음이 있으랴. 그 변화야말 

로 자연인 산일 테지만, 우리는 산도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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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의 산, 한라산

한라산은 제주 작가의 심상공간에서 무엇인가. 한라산은 온갖 심사를 끌어 안아 

준다.한라산이 중심이 되어 날씨가 변하고그곳이 중심이 되어 사람들의 일상이 이 

뤄진다. 한라산의 나무로 산자락 아래 사람들은 집을 지었으며, 한라산의 열매와 

야초가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 초봄까지 희끗희끗한 한라 설봉. 그 넉넉함에서 ‘큰 

바위 얼굴’의 풍모를느끼기도한다.

한라산은 사람을 키워낸 산이다. 수많은 탐사가들이 그것의 자양분을 먹고 삶의 

길을 일궜다. 섬땅의 쇠테우리들에게 한라산은하나의 목장이었다. 한라산자락아 

래 사람들에게는 모두그들의 정원이었다. 때문에 한라산은 사람의 산이었다.

부종휴는 제주 식물의 야인이다. 그로 인해 한라산의 식물은 비로소 이름을 얻 

었고, 제주의 잠자던 동굴이 눈을 뜨기도 했다.

나기철은 시〈부종휴 선생〉을 통해서 “그분의 큰 안경이 빛났고/한라산처럼 맑 

고 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분에게선 “한라산 풀잎 스치는 소리만 났다/ 

어딘지 쓸쓸하였다/그후나는 제주의 멋진 사내들이 다한라산 계곡에서 시로미 

익듯/영글었다는 것”을 되새긴다.

오성찬의《한라산》, 그 방목의공간

한라산이 인간 삶의 공간이라면, 또한 한라산은 소와 말의 공간이기도 하다. 오 

래전부터 방목의 공간이 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을 방목하였다. 섬땅의 쇠테 

우리들에게 그 산은 하나의 목장이 었다. 그 산은 사람의 산이었다. 그때, 방목하던 

소 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오성찬의 중편 소설《한라산》은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선 테우리의 눈으로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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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라산을 담아낸 작품이다. 소년기를 한라산 기슭에서 테우리로 보냈다는 작 

가는 이 소설에서 산의 정경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다.

한참 걸어 삼나무 숲을 벗어나자 이번엔 휘출휘출한 서나무 숲이 진달래 철쭉나무들에 

섞여 정갈하게 들어서 있었다. 키가큰서나무 아래엔 군데군데 잎 넓은 굴거리 나무와 

침엽수인 노가리가 서 있어 숲에 더욱 신선한 기운이 돌았다. 삼나무 숲에서보다 낙엽 밟 

는소리도한결 부드러워졌다. 밀림이 깊어지자소들도체념을했는지 덜 두릿 거리고발 

걸음도 순해졌다.

그림 1-16. 오름과 삼나무숲은 한겨울에 더욱 색다른 풍광을 빚어낸다.

58 한라산의문학과예술



그 시절, 방만한 목장의 서사시적 상황이 눈앞에 재현되는 듯하다. 산의 넉넉한 

품에서 젖을 먹듯 야초를 먹고 야생으로 크던 자신의 소가 어느 날 행방불명되자 

소를 찾으러 다니는 센오 서방은 한라산 구석구석을 좇는다. 소의 방목은 선작지왓 

까지 이르렀다. 선작지왓의 풍경이 점점이 찍혀 있다.

바라봄의 대상이며 관조의 대상물로서의 한라산이 아니다. 그 산은 살아가는 산 

이다. 현재적 삶과 뗄 수 없는 존재로 다가오면서 그 산은 작가들에게 구체적인 상 

징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삶이 한라산이란환경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비평가송상일은오성찬의 이 소설〈한라산〉을두고 “제주도민의 삶과한라산의 

바로 그런 측면을 그린 작품이다. 여기서 한라산은 빨치산의 아지트가 아니라, 방목

그림 1-17. 한라산체가 풍화•침식되면서 만물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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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산이다. 그리고 방목은 제주도민에게 삶의 중요한 일부였다.”라고 한 평론（《문 

학과비평》（1990）, 봄호）에서 거론했다.

소를 잃고 몇 달씩 산속을 헤매는 센오서방에게 산은, “거대한 산, 광활한 밀림, 

이 모든 것이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 섭리, 여기에는 뭔가 사람 힘이 못 미치는 멀고 

높은 것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존재로 다가온다. 그것은 역사 이전의, 그럼에도 

분명 삶의 절실한 부분을 이루는 체험 - 이를테면 제주도민만의 운명 체험과도 같 

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오성찬의 한라산은 “다래뿐만 아니라 으름 넝쿨도 여러 무더기가 교목 위로 높이 

뻗어 있는” 가을 산이며, “가끔 노루나 오소리들이 튀어나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거나, “직박구리 무리들이 빼액 빽 목청을 돋구어 울며”, “동박새들도 고운 소리 

로 울며 냇가의 상록수 사이를 돌아다니는” 겨울 산이다.

“지상 1천9백5십 미터, ‘길마턱’위에 서자 산 아래 전경이 한눈에 굽어보였다. 면양 무리 

같은 흰구름장이 상여가 지 나가며 흘려 놓은 만장처럼 산의 이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 아 

래 확단풍이 든 밀림이 마침 일출봉（日出峰） 옆으로 바다 위 구름을 덮고올라오는 햇살 

을 받아 주황빛으로 타기 시작했다. 부챗살 햇빛을 받고 있는 오목 오목 자화산（子火山） 

들, 그 그리매도 상서로웠다. 백록담 안의 소떼들은 느지막이 숲속에서 기어나와서는 느 

릿느릿 물가의 이슬머금은풀을뜯기 시작했다. ”

（오성찬소설〈한라산〉중）

센오 서방은 밀림 속에서 다래, 으름을 따먹기도 하고 시로미를 따 먹기도 하면서 

산열매에 취해 길을 헤매기도 했다. “소가죽을 갓 벗겨 뒤집어 놓은 듯 시뻘건 산딸 

무더기”를 보고는 “잘든 단풍으로 착각”해 처녀 젖꼭지 같은 자잘한 열매들을 입안 

에 털어놓기도 한다. 한라산의 생태계와 수풀은 또 자칫 방향을 잃게 만들기로 한다.

“그런데 그는 얼마 더 안 올라가 교목숲 아래에 빽빽하게 들어선 관목의 혼효림（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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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林）을 만났다. 꽝꽝나무와 털진달래, 보리수나무들이 한데 섞여 촘촘하게 가시를 

세우고 있었다. 한라산의 관목숲은 잘못 들었다가는 벗어나기가 무척 힘들고 혼이 

난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웃거려 찾아봐도 좀체 뚫고 나갈트 

인 구멍을 찾아낼 수 없었다. 산딸나무 꼭대기에 올라 바라본 ‘선작지마루’가 바로 

눈앞인데 돌아가다가는 또 엉뚱한 데로 들지도 모른다” 그는 그 산에서 느낀다. “거 

대한 산, 광활한 밀림, 이 모든 것들이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 섭리, 여기에는 뭔가사 

람힘이 못미치는멀고높은 것이 있다.”고느낀다. “빈 밀림 속을혼자서 헤매고 있으 

면 등 뒤에 문득문득 거대한 존재의 눈길이 느껴지곤”하였다는 센오 서방이다.

아마 누구든 높은 산 중에 홀로 서 봐라. 삶의 고의가 아닌 어긋남을 느끼는 것은 

비단 센오서방 만이겠는가. 어디선가 가느다란 인간의 존재를 지켜보고 있을 ‘존재 

의 눈길’은 어디 그 테우리만 느낄 것인가.

한라산의 얼굴

한라산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그 얼굴이 다르다. 어떤 때는 한없이 높게만보이 

고 어떤 때는 길게 보이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한없이 평화롭기만 하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진정 슬픔에 겨워 어깨를 흐득이는 것 같다. 아마 바라보는 자의 마음의 심상 

과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제주의 첫 관문을 통과하려면 한라산과 경배해야 한다. 바닷길을 헤쳐온 수많은 

작가들이 한라산과의 조우를 벅차했다. 날씨 깨끗한 날 바다에서 맞는 와락 달려 

드는 한라산의 얼굴은 누구에게나 서늘한 감동을 준다.

애월한림 사람들은 그곳에서 본 산을, 구좌•성산 사람들은 그들이 선 곳에서의 

한라산을, 모슬포 사람들은 아득한 한라산을, 위미•서귀 사람들은 남쪽 한라산에 

서 후덕한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다. 어느곳에 선들 한라산의 얼굴이 변하겠는 

가. 한라산의 눈동자가 변하겠는가. 다만 나의 눈이 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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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한라산은 노루의 보금자리이다.

영혼의 사진가 김영갑은 한라산 자락을 떠나지 못하고 홀로 살다 갔다. 한라산은 

그의 영원한 고향이 었다. 그는 타관에서 온 사람이었으나 한라산의 품에서 살다 갔 

다. 한라산에 낮게 엎드린 그는 구석구석 ‘삽시간의 황홀’을 포착해냈다. 그의 렌즈 

에 붙잡힌 한라산과 함께 실린 그의 산문을 옮긴다.

나에게 있어 한라산은 전체가 명상센터 이다. 나는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 떠 

돌아 다니며 사진을 핑계삼아 명상을 한다. 수행자처럼 엄숙하게 대자연의 소식을 기다 

린다. 기다린다. 기다림은 내 자신을 정화시키기 위한 정신이다. 깊은 생각에 잠겨 내면 

의 소리에 귀기울인다.

（김영갑,《삽시간에 붙잡힌 한라산의 황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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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광평동（넙은드르）에서 태어난 제주의 민속학자 현용준. 그의 수필집《한라 

산오르듯이》를 보면, 이렇듯한라산은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 따라각기 다르고 아 

름답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는 마음과 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사람의 삶도 그러 

하겠으나 자연도 그러하다. 물론 한라산은 자신이 바라보는 지점에서 이미 얼굴이 

바뀐다. 때문에 누구의 말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을 일 

이다. 제주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을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친다. 

왜 그렇지 않으랴. 모든 아름다움에도 편애가 있는 법. 그또한 자존이 아니겠는가.

현용준은 “넙은드르 입구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한라산이 차분하고 어질게 서 

있다. 한라산은 여기에서 보는 것이 제일 아름답다.”고 단언한다. 그것은 저마다 향 

수가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허나 그는 “냉정히 객관적으로 말해서 한라산은 넙은

그림 1-19. 영실계곡에 가을이 찾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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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제주도는 360여 개의 자화산이 널려 있어 ‘오름의 왕국’이다.

드르에서 보는 것이 최고로 아름답다. 그 꼭대기는 마치 일본의 후지산 꼭대기처럼 

생겼고, 양쪽 동서로 그 줄기가 뻗어 내려갔는데 그 균형이 딱 잡혀 있다. 거기다가 

그 꼭대기 앞에는 큰도리가 둥그스름하게 받혀져 있어 산이 안정감을 주고, 선량하 

게 보인다.”고 강조한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다면 할수 없겠지만 말이다.

그는 그것의 근거로 오래 잊을 수 없는 자신의 체험을 든다. 그가 만났던 한라산 

체험의 일절이다. “산 앞 기슭에는 아흔아홉골과 어승생 오름이 앉아서 무미함을 

막아주어 그 아름다움을 한층 돋우어 준다. 나는 이런 것이 한라산이로구나 하고 

어릴 적부터 항상 생각해 왔다. 그러던 것이 열 살이 되어 처음으로 성안（제주시내） 

구경을 했는데, 성안에서 보니 한라산 모습이 생판 달라졌다. 그때서야 한라산 모 

습은 가는 곳마다 달라짐을 알았지만 넙은드르의 한라산에 비할 바가 아님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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꼈다. 그 꼭대기 모습도 단정하지 못하고, 그 꼭대기 앞을 둥그렇게 받쳐 주어야할 

큰도리가 서쪽으로 뻗어내려 보기가 영 흉하다.”고.

다리를벌린 듯한 모습의 한라가 영 눈에 거슬린 모양이다. 그리고 산기슭에 아흔 

아홉골도 어승생 오름도 없어 끝마무리가 무미건조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근거로 

그는 넙은드르에서 보는 한라산이 최고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아도 된 

다. 정말 그의 표현이 과장인지 아닌지 느끼고 싶은 자, 그냥 그곳에서 한라를 만나 

볼 일이다.

무너지는 한라산

그 옛날, 신화의 주인공 소천국이 사냥하던 곳, 잃어버린 마소를 찾으러 테우리들 

이 범벅 도시락을 들고 이 산 저 산 다니던 곳,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하러 가던 곳, 

약초 캐던 산, 43의 엄청난 피바람으로 잠들 수 없어 하던 산, 광풍이 지났으니 이 

제 한라산은 정녕 평화로운가. 그 자애의 산은 그러나, 이제 예전 같지 않다. 피난처 

이기도 하고 기쁨을 주었던 역사의 산이었으나 언제부턴가 수많은 인간의 망치가 

그를 뭉개고 있다.

한라산, 그는 가끔 울음 운다. 시인은 한라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수많은 발길이 

그를 뭉개고 있는 한라, 사람들은 오래도록 한라산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한때 한라산의 하나였던 제주섬의 한라산/ 이 산에 케이블 카를 설치하겠다 

던 돈벌이꾼들/관광 개발이란 멋진 이름 내세워 /우리의 山神 쫓아내겠다던 시대 

도 있었지.”라고 고발한다. 그러나 한라산에 대한 기대는 저버릴 수 없다. 왜냐? “한 

라산은우리들 삶의 꿈이요/그 꿈의 마지막인 것을.”（문충성,〈징징징 漢率山은울음울 

고〉중） 시인은 안다.

그렇게 편하게 만들고 개발하려 들수록 “징징징 한라산이 울음운다.”는 것이다. 

나는 이 시처럼 한라산의 가슴이 짓이겨지는순간을수없이 봐왔다.

한라산과 문학 65



한라산은 다시 관광 개발이란 명분을 달고 가슴에 못질을 당할 위기를 여러 차 

례 겪어야했다. 또한 지금도 수없이 한라산자락의 오름들이 제 모습을 지키지 못 

하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인은 고통스럽다.

패인 상처마다 덮어줄 흙을 나르는 / 깊은 숲 고요를 깨는 모노레일 오르내리는 소리에 / 

노루들 뒷발질하며 쏜살같이 사라진다.

（오영호,〈한라산을오르며〉중）

어디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한라의 흙가슴뿐이랴. 한라가 키워낸 귤도, 마소 떼 

의 그림 같은 모습들도 제주도의 국제적인 개발 바람 위에서는 위태롭다. 제주가 제 

주다운 것은 원초적인 생명력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 

면 제주는 빈 껍데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한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시인의 시대 

인식은 새벽을 여는 한라산을 보면서 더 구체화된다. 우리는 어디까지 한라의 순수 

가 무너지는 광경을 바라봐야만 하는가. 여기서 시인은 경고한다.

여기저기 올망졸망 솟은오름들과질펀하게 펼쳐진 초원 위에 / 점점이 찍혀 있는 소떼들 

I 그 아래로 금빛으로 빛나는 귤밭들이 황폐화된다면 / 쇠고기도 개방되어 / 이미 태반이 

외지인의 것이 틀림없는, 저 광활한 목장의 / 마소떼의 그림 같은 모습마저 사라져 버린 

다면 / 제주 아름다움은 한낱 빈 껍데기 허약한 아름다움일 뿐 / 깊은 슬픔과 / 시름에 잠 

겨 있는 듯 한라산 정상은 구름에 덮여 있고 / 소솔이 바람에 하얗게 흔들리는 억새꽃 무 

리들은 / 승천하지 못하고 아직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도는 / 이 땅의 한 많은 영혼들 

의 통곡인 듯 가슴 섬쩍했습니다.

（양정자,〈여명의 한라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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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라산, 그 아름다움과 비애

한라산은 아름다움과 비애를 동시에 품고 있다. 그것의 비애는 그것이 가진 역사 

성이며 민중의 삶이다. 삶의 비의 없이 어떻게 온전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을 것 

인가. 현대사에서 한라는 섬을 전략적 차원의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이방인들로 인 

해 한바탕 속살까지 파헤쳐지는 아픔을 당해야 했다. 일본군의 요새로 이용되기도 

한 흔적을 갖고 있다.

섬의 모든 길은 바다로 통했다. 제주도를 전진기지화 하는 데 이용하기 위한 일본 

의 전략 대상으로 시달려왔다. 현길언의 4-3 장편소설《한라산》을 보면, 이미 한라

그림 1-21. 사절 푸르름을 간직한 선을리 동백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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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교두보로 삼기 위한 타자의 시선이 나온다. 그리고 4-3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 

음을 암시한다.

“제주 주둔 58군은 어떤 부대인가? 모두들 호기심을 가지면서 비행기에 탑승했 

다. 김포를 출발하여 1시간 30분쯤 경과했을 때, 조종사는 지금 제주해협에 들어섰 

다고 안내 방송을 했다. 그린은 창밖을 내다봤다. 파란 바다가 보였다. ‘한라산이 나 

타났다.’ 그린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보도 요원이 소리를 질렀다. 그린도 그 산의 허 

리부분을 보았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높지 않은 산이 나타났는데, 그 해안 기슭에 

하얀 파도가부서지고 있었다. 제주도는 바로 한라산인 것처럼 느껴졌다. 고도를 낮 

춘 비행기가 해안선을 따라 날다가 방향을 바꾸자 산 중턱에 자리잡은 초원이 나타 

났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라산의 느낌이다.

“한라산은 동남아 직행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보다는 제 

부（濟金） 제목간（濟木間）의 정기항로를 마칠 무렵의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그것의 본체를 만나는 일이 무엇보다 행복하다.”고 한 이는 시인 고은이다. 그러나 

과연 역사의 산으로 만날 때, 그때도 이렇듯 행복할까.

한라산에 대한 응시는 미래에 대한 예감을 암시하기도 한다. 한라산은 어쩌면 자 

신의 운명까지 꿰뚫고 있는 것일까. 이재수의 난을 그린《변방에 우짖는 새》에서 현 

기영은 “절해에 우뚝 솟은 한라산에 오고 가는 구름이 다 걸려드는지 제주의 겨울 

하늘은 음울하게 구름 끼어 있는 날이 많았다.”며 맑은 날을 보기 어려운 한라산의 

앞날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다.

제주 작가들이 본 43과 한라산

1948년 4월 3일, 이러한 역사 이전에 한라산은 신비의 영역이었다. 인간과 신들 

의 산, 평화로운 신화의 세계,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라산 공간은 이날로 삶 

과 유형의 극지가 되었다. 한라산의 운명은 비극적으로 변모한다. 무장대 혹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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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산으로 간 사람들은 휘몰아치는 숲에서 쫓고 쫓기면서 굴속에서 침묵의 세 

월을 보내야 했다.

그날 이후 한라산은 표의의 산이 아니었다. 그 산은 꽁꽁 언 겨울 산의 이미지로, 

거친 억새고원으로, 그 풍경은 풍경을 떠나야 했다.

어찌 작가들이 철쭉꽃 하나라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었겠는가. 그 처연한 붉음마 

저 그날의 선연한 핏자국으로 연상하는 수많은 제주의 시인들은 아름다움의 외피 

에 가려진 이 산을, 아픈 역사의 산을 글로 치유하려 했다. 위기와 격동의 역사를 타 

고 넘어야했던 산, 그날 이후 4-3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현시대를사는많은 작가에 

게 하나의 지층으로 자리한다.

한라산은 이 4-3 광풍으로 구금되어야 했다. 그가 비로소 인간이 쳐놓은 사슬에 

서 풀려난 것은 1954년 금족령 해제였다. 주로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기 

팔 시인에게도 어느 날의 한라산은 핏자국으로 덮인 억새풀밭이다.

四 • 三事態때

핏자국으로 돋아난 억새풀 밭

곱게 난 길을 달려서 가면

더 밝은 곳의 물소리

바람소리에 귀를 여는 漢率山.

한개의 山이 되기까지

솟구침이 되기까지

그대 사는 일보다 서러운

별하늘아래

삭신이 저려서 칼질이 되기까지

화약냄새가 되기까지 .

（한기팔,〈漢率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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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원귀들의 산이 되었다. 하여, 그해 겨울의 한라산이 어떻게 기억에서 떠나 

겠는가. 일제강점기와 4-3의 운명을 겪게 된 산. 그때의 진실을 품고 있으나 입을 다 

문 한라산. 그 산의 아픔에 대해 많은 시인과 소설가들이 통곡을 부여잡고 함께 엎 

드리기도 했다.

4-3당시 많은 사람이 입산했다. 그 사람들은 산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어떤 뚜렷 

한 목적이 있어서 간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만도 않았다. 살기 위해서 올라야 했 

다. 한라산은 43의 애통함을, 입산의 문학을 탄생시켰다.

산으로 간다

무자기축년사월

사랑을 위해

산으로 간

그리운 사람이 그리워

달없는밤

올망졸망 어린 놈 입을 막고

산길을 떠난 그리운 사람을 찾아

산으로 간다

동박낭 이파리로 허기를 채우고

죽더라도 피붙이는 지 애비 곁에 있어야 때 거르지 않는다며

허위적 허위적 산으로 간 후

반백년이 다되도록소식이 없는

그 사람을 찾아 산으로 간다

지금쯤 인적 끊긴 산자락 어드메에

두 눈 부라리고 살아 여태껏 끝나지 않은 사월에 살아

대나무 끝을 세우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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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을 찾아 산으로 간다 

기어코 이루고야 말 사랑을 찾아 

한라산으로 간다

（김수열,〈입산〉）

그리고 아무리 피비린내를 품고 있다 하여도 그 산은, 젊디젊은 어머니의 산이다. 

“어디를 가나 살 끝에 와 닿는 푸른 / 푸른 바다 그 중심에 서느런 눈매로 당당히 선 

젊은 산/어머니의 산”（김수열,「〈저 산처럼〉중）이다.

그림 1-22. 한라산 서남벽의 기암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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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해의 한라산은 거의 절규에 가깝다.

한라산아, 한라산아 / 네 가슴에는 / 저승길이 있구나 / 저승길을 잃어버린 죽음들이 있 

구나 / 밤만 되면 울부짖는 아우성도 있구나 / 한라산아 한라산아 / 네 길고 긴 40년 / 그 

날의 꽃들이 피는구나 / 꽃을 보면서 / 새들이 울고 있구나 /1948년 길 잃은 새들이 울고 

있구나.

（김용해,〈한라산〉）

그날 이후 한라산의 새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두 울음이 되었다. 그 소리는 아픈 

상처를 달래는 소리이 기도 했다.

한라산 잡목숲엔 텃새 한 마리 숨어 산다. / 외가댁 대물림엔 늙어서도 목청이 고운 / 4-3 

때 청상이 됐던 올해 칠순 이모가 산다. / 산이 산을 막고 무심이 무심을 불러 /해마다 뻐 

꾸기 소리 제삼자처럼 듣고 있지만 / 이모님 원통한 숲엔 오뉴월 서리도 내렸으리. / 반백 

년 나앉은 산은 등신처럼 말이 없고 / 꺼꾹 꺼꾹 꺼꾹 꺼꾹 숨어 우는 우리 이모 / 간곡히 

제주 사투리로 되려 나를 타이르네.

（고정국,〈한라산 뻐꾸기〉）

김명식은 연작시집《한락산에 피는 꽃들》을 통해 모든꽃을 43의 전사로승화하 

고 있다. 그는 무수한 꽃들을 통해 4-3을 증언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7한락산 쪽으로 더 깊숙이 / 더 올라가자 주장하던 / 떨리는 

전사들의 숨소리 / 쟁쟁히 들려오는 목소리 / 마전동에 홀아비꽃 꽃대를 세워 피어 

난다”（김명식,〈홀아비꽃〉）거나 “43꽃 한락산 전사들”의 입산은 또 “질경이를 밟으며 

/ 전사들은/ 산을 / 한락산을 오르고 / 섬을 / 제주 섬을 오른다”（〈질경이〉）. “하나씩 

하나씩 옮겨지는 / 상한 육신 / 메밀 쌀죽으로 원기를 돋구고 / 통증과 불안 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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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 비로소 깊은 잠 잘 수 있었던 /한락산 허리에는/ 물매화 해질녘까지 피어나 

더라”（김명식,〈물매화〉）고 탄식한다.

또한 시인들의 의식 속에는 가위 눌리듯이 살아 있는 그 날의 비극사가 못내 떠나지 

않는다. “놀라지 마라/ 더러는 움푹 패인 자국을 보더라도/한라산 아흔 아홉 골을 

돌아온 흔적이니라/ 웃지 마라 웃지 마라/ 얼굴 가득 숭숭한 수두 자국을 보더라도 

/우영팟지키며 살아온세월이니라/누가그러더냐/시름만검게 타고 있다고/더 있 

음과 없음도 모르고 살던 우리이니라/속지 마라속지 마라속지 말아라/모진 바람 

꺾어 들고/우리 사는 이 골목에 삼촌 괸당（친척을 이르는말）이니라”（김순남,〈돌담〉）.

해원 상생, 그날의 넋들을 달래기 위해 시인은 넋들을 백록담가 혹은 제주바다에 

불러 놓고 해원하고 싶어한다. 비념하고 싶어한다.

넋 달래려다 그대는 넋 놓고 / 길 찾으려다 길 잃었네 / 길 찾으려다 그대는 길 잃고 / 넋 

달래려다 넋마저 놓았네 / 아직도 漢率山g 헤매는 거친 발길 / 불짇어 白度澤가에 묻어 

주리 / 불아 濟州 바당에 뿌려주리 / 혼질 두질 들어가니 저승길 분명 / 우리 어멍 무신 날 

에 날 낳던가 / 靑靑靑 한라의 가슴에 솔씨 한 줌 다시 살아나느니 / 눈 시린 물살 아래 메 

역씨 두 줌 다시 싹 띄우나니 / 黃度 바람 맑은 바람 불어 올 때 / 잃어버린 이름, 그대 이 

길로오라/놓아버린 넋 달래어 어허 넋들라/ 이여이여 이여이여 受話로만오십 년 /숨 

죽인 生靈을,울음 죽인 靈»를 / 곧은길에 모두불러/넋 살아 춤추게 하라”

（김석교,〈넋 달래려다 그대는 넋 놓고〉）

43의 핏자국이 선연하던 한라산의 겨울은 혹독했다. 매운 칼바람 속에서 지독 

하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이들이었다. 그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살리기 위해 할머 

니들은 자신의 목숨마저 주고 싶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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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요 할머니

어진아 이리 온 이 할망이 안아주마

눈 덮인 한라산 살을 에이는

바람은 길을 흐려놓고 아

어디로 가야 하나

할머니 배고파

곡기를 본 지가 얼마인지 어진아

조금만 더 가보자 어딘가에는

사람이 이실거여

양식이 이실거여

졸려 할머니 나졸려

잠들지 말라 어진아 자면 죽는다

발은 푹푹 빠지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할망 눈에도 저승 문 턱이 여 …

（김경훈,〈한라산의 겨울〉중）

장일홍의 희곡《붉은섬》의 제2장〈입산〉은섬 청년들이 산으로오를것이냐마느 

냐에 대한 갈등의 순간이 절박하게 그려진다. 다음의 대화가 그렇다.

“청년4 ： 놈들은 토끼몰이 식으로 이 섬의 청년들을 한라산으로 내몰고 있어. 수평선으 

로 갇혀 있는 섬에서 우린 어디로 피신해야 하나?”, “청년6 ： 어르신네가 입산 금지령을 

내린 걸 모르나? 입산하는 자는 마을에서 추방하겠다는 거야.”

한라산 자락으로 뻗어 나간 올망졸망 오름들은 그 어미의 품에서 빠져나가 독립 

을 선언한 듯 그 자체로 하나의 산을 이뤘다. 한라산을 따라 도열한 크고 작은 오름 

들을 향한 연정 역시 한라산에 대한 경배인 셈이다. 오름 어느 곳인들 그해의 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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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서리서리 휘감지 않은 곳 있으랴. 그 오름의 꽃향유나 삘기꽃에서는 아리고 아 

린 비린내가 묻어난다.

섯알오름 / 흰 삘기꽃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지 / 저승에서도 고개를 흔드는 젊은 아버 

지 / 흰 수염이 훠이훠이 오름을 오르고 있었지 / （百祖） / 팔월 땡볕 아래 / 가슴 속 불기 

둥이 죄 되던 시절 있었지 / 회오리에 휘말린 아버지들이 / 단음의 비명으로무릎 꺾였다 

지 / 서까래가 무너지고 구들장이 내려앉고 / 알 수 없는 암호처럼 불어닥친 모래바람 / 

어느 편에 선들 세상이 바로 보였을까 / （百祖） / 흰 삘기꽃엔 비린내가 깊이 배었다지 / 

아무리 씹어도 잘 가시지 않는 냄새에는 /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 상처가 있지 / 저 오름 

끝 캄캄한 낭떠러지 / 너덜너덜해진 겉으로 해매는 영혼들이 / 버리듯, 버려지듯 뼛가루 

를 날리지 / 그 꽃씨 고스란히 받아 안은 섯알오름 / 가슴 저릿저릿해지지 .

（정군칠,〈명징한 꽃-百祖一孫之墓〉）

현기영. 기억 속의 한라산

우리 단편 문학사에 남을 빛나는 작품이라는 현기영의〈마지막 테우리〉를 읽다 

보면 비애와 미감이 동시에 포개진다. 43 공간을 떠날 수 없는 한라산 중산간 초원 

은 평화의 상징이며 비극의 상징이다.

중산간 지대가 피의 냄새로 진동하게 되던 날을 떠올리는 늙은 테우리는 함께 늙 

어가는 야생의 초원을 떠날 수 없어 한다. 일흔여덟 살의 고순만 노인. 그는 쓸쓸하 

게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마을 공동목장의 쇠테우리로 과거사를 벗어나지 못하 

는 노인이 다. 당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무수한 마소가 전멸되던 그 광기의 

4-3에서 살아남았으나노인은43의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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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호돈천 발원지대인 한라산 서남벽 일대

노인은 해변의 인간잡사보다 초원의 야생이 좋았다. 초원은 옛 바람이 그대로 불어와, 법 

밖에 세월 밖에 존재하는 양 생활이 임의로웠다. 구름 자락이 와닿는 오름 위에서 땟자국 

늘어 붙은 것 같은 해변의 도시와 마을들을 바라보노라면 자신이 마치 다른 나라 백성인 

듯이 여겨지기도했다.

（현기영,〈마지막테우리〉중）

현기영은 그 산의 증언으로 살려놓는다. 다음의 묘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게 

만든다. 당시 중산간 지대의 오름들에서는 봉화가 타올랐다. 그 오름들은 밖으로는 

한라산이 거느린 새끼들처럼 평화롭기만 했으나 그것의 속내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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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지대 이백여 마을이 불에 타면서 한라산은 살육의 피구름으로 덮였다. 수도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다. 남편 내노｝라, 아들 내놔라 하더니 급기야는 입산한남편 대신 

아내가 죽어야 하고, 입산한 아들 대신 에미 애비가 죽어야 하는 잔혹한 대살（代殺）행위 

가 자행되었다. •••입산도 두렵고 마을에 있기도 두려워 어중간한 곳에 피신한 청년들도 

입산자로 간주되었다. 물로 갇힌 섬중이라 입산이 아니면 숨을 데가 없어, 어제 본 사람 

오늘 없고, 아침에 본 사람 저녁에 없었다. 도처에 떼주검들이 늘비하고 핏물이 고랑을 

파고 흘렀다.

（현기영,〈거룩한생애〉중）

책무처럼 43을 쓸 수밖에 없었던 현기영의 오래된 예감은 이미 대학 시절에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다. 당시 한라산에 오른 작가는 “거대한 암흑덩어리의 산, 숱한 

사람들이 비명에 죽어간 비극의 산, 그 산 한가운데에 눈꼽같은 모닥불을 안고 버 

티는 ‘나’라는 한 점의 생명, 저승에 안착하지 못해 허공 중에 떠도는 그 원혼들이 

내 생명을 꺼뜨리려고 무리지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만 같아서”（현기영（1990）,《문 

학과 비평》, 봄호）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정상에 오르지 않고 하산해 버렸다 한다. 

하여 그날의 경험을 묘사한 단편 작품〈산정을 향하여〉를 썼다.

아이들의 눈에도 그해 겨울 이후 한라산은 예전의 한라산이 아니었다. 수많은사 

람이 산으로 피난을간후그 산은그냥 그대로의 배경이 될 수 없었다.

“그렇다. 저 한라산과 그 둘레 벌판의 눈 속에, 한때 6천 명 이상의 피난민이 숨어 있었다. 

한번은 내가 밀기울범벅을 먹기 싫다고 뻗대다가 한라산 눈구덩이 속에 굶고 있는 내 동 

무 지예와 완식이를 생각하라는 어머니의 꾸중에 가슴 뜨끔해진 적이 있었다.”

성장소설〈지상에 숟가락 하나〉에서 그 시절을 고백한 작가는 “아이들과 놀다가 

도 문득문득 시선이 산 쪽으로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한라산은 수심에 찬 듯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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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잠겨 있곤” 했던 것을 기억한다.

흰 눈 위에 산지사방으로 달아나는 사람들을 뒤쫓으며 습격자들은 아마 토끼몰이 기분 

을 만끽했던 모양이다. 습격 때마다 걸음이 늦어 뒤처지는 노인, 어린애, 그리고 어린애 

가 딸린 여자의 희생이 컸다. 빨리 못 걷는다고 제 새끼를 소 때리듯 때리며 사색이 되어 

허둥대다가 총탄에 쓰러진 젊은 아낙들, 쓰러진 어미 곁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마저 총검 

으로 산적 꿰듯 꿰더라 했다. 백설 위에 낭자히 뿌려진 선혈이 소름끼치게 붉더라 했다. 

겨우내 수심에 찬 듯구름 속에 잠겨 있던 한라산-• ••

（현기영,《지상에 숟가락하나〉중）

한라산은 아주 가까이 있다. 가끔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악산이 라고 말한다. 그 

리고 어떤 날은그렇지 않다고한다. 어린아이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정상의 멧부리 바로 아래 급경사로 파여내린 탐라계곡, 가까워서 크게 확대되어 보인 

다.작은 구름의 움직임도 잘 보인다. 그 계곡에 출몰하는 구름을 본다. 정말 자궁같이 생 

겼다. 물의 원천이기도 한 그 깊은 자궁에서 구름이 태어나 솟아오르기도 하고, 밖의 구 

름이 그 안으로 휩쓸려들기도 한다. 제 새끼를 낳았다가 다시 거둬가는 그 자궁을 보면 

서, 나는 제 새끼들을 잡아먹은 암퇘지 같다고, 한라산을 악산（惡山）이라고, 한껏 미워해 

본다. 그러나 그 주검들이 어찌 한라산의 잘못일까.

（현기영,《지상에 숟가락하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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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과 겨울 산에서의 생활

4-3 비극의 참혹성을 고발하는 

오경훈의《침묵의 세월》은 무장 

대에서 연락원으로활동하는주 

인공 고행림을 통해 43의 여러 

가지 양상과 측면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가 묘사하는 입산 생활은 

혹독하고 거칠다.

“산생활은 기다림이 없으면 불 

가능하다구. 불편한 잠자리, 거칠 

은 음식, 고독과 외로움, 그 위에 

끊임없이 끼어드는 불안은 견뎌 

내기 어렵다. 나는 신참동지의 입 

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미리 얘 

기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라 

고 하면서 “사나이는 창대를 움켜 

잡아 그것을 몸쪽으로 당겨 꼿꼿 

이 세우면서 말을 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싸워야 한 

그림 1-24. 늦가을 산벌른내에 떨어진 낙엽

다. 행림도 상대방의 화제에 맞추려고 가벼운 소리를 내었다.”

입산생활에서 여자 대원들의 생활까지 담아내고 있는《침묵의 세월》은 기상, 점 

호, 훈련, 강의, 식사, 아지트 이동, 막사짓기, 전투 등 산에서의 긴장된 정황을 두루 

그리고 있다. 그 대목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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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림은 가는 곳마다 눈을 놀라게 하는 백골과 마주쳤다. 들국화가 시들어가고 있는 언덕 

에서, 계곡에서, 허연 뼈 위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다. 누가 죽인 것인가. 사람의 뼈도 있고 

동물의 뼈도 있다. 가축을 몰고 나온 사람들이 가축과 함께 죽은 것으로 보였다. 동물도 

사람도 턱을 크게 벌리고 무슨 소리를 외치고 있는 모양이었다.

（오경훈,《침묵의 세월》중）

4-3 입산자의 겨울은 참혹했다.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불문 

율이었다.

겨울 산에서 부청하는 자신의 발자국을 쓸어 감추면서 보행을 계속했다. 눈보라가 휘몰 

아치는 냇가에서 언 땅을 파서 귀틀집을 짓고, 그리고 밤에는 활동 전선에 나섰다. 나부 

끼는 삐라와 선무 방송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가 토벌대에게 백기를 드 

는 행위는 죽은 동지와 무고한 양민 희생자에 대한 배신 행위였다.

（김관후,〈두노인〉중）

추운 겨울 산에서의 입산 생활에 대한 부분이다. 가팔랐던 생의 벼랑을 느끼게 

하는43의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암반처럼 솟아난다.

눈은 한라산의 고산지대에서도 기온이 급강하하면 비슷한 모습으로 피어났다. 미리 나 

무에 내려 앉아 있던 이슬이나 습기가 기온이 급강하하면 얼어붙으며 그대로 꽃으로 피 

어났다. 이런 때 멀리서 바라보면 산은꼭부케를든 신부의 모습과 같다.”

（오성찬,〈겨울 산행〉중）

4 -3의 선봉에 이덕구가 사살될 때까지 저항의 근거지로 삼았던 산속 요새를 눈 

이 내리는 가운데 찾아가는 이야기인 오성찬의〈겨울산행〉에서는 견고한 겨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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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묘사가 생생하다.

“정갈한 교목 숲에 눈은 이제 시나브로 흩날리고 있었다. 바람이 자니까 추운 느낌도 덜 

했다. 의연하게 눈덮인 한라산 정상이 ‘나는 모든 역사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자세로 버 

티고 있었다. 그러나 산은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려 들지 않았다.”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서나무, 제주조릿대, 보리수, 다래넝쿨, 청미래덩굴 등 

수많은 식물은 을씨년스런 한라의 어둠 속에서도 겨울을 견디고 있다.

김석범J환산도》의 한라산

제주 출신 재일 작가 김석범. 그는 20여 년에 걸친 필생의 역작 43장편소설《화산 

도》를 썼다. 1948년 2월을 시점으로 한《화산도》의 서장（序章）은 ‘한라산을 주봉으 

로 한 사라봉’의 모습과 바다 풍경을 그리고 있다. “바람이 계속 불어와 아득히 먼 

산에서는 또 눈이 내렸다. 하늘을 가득 메운 구름으로 산 중턱까지 덮인 한라산이 

광대한 산록이 새하얗게 변했다.”는 서술에서 43의 전조를 감지하게 한다.

“신작로에 면한 검은 돌담은 거의 끊어지고 이어져 있었다. 멀리 보이는 밭의 저 너머에 

는 완만한 경사를 이룬 드넓은 들판이 펼쳐져, 눈덮인 한라산의 웅대한 산록에 껴안겨 있 

었다.”

김석범은 여기서 한라산의 삼의양오름에서 본 한라산의 자태를 농염하게 그려 

내고 있다. 산천단 언저리에서 동쪽을 보면 한라산록의 완만한 경사가 드넓은 고원 

이 되어 끝없이 이어지고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오름들을 볼 수 있다. 이 산천단에 

서 300~400m쯤 떨어진 곳에서 삼의양오름이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라산과문학 81



그림 1-25. 오름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하는 동자석을 만날 수 있다.

이 오름의 정상에서 산록에 이르기까지 깊이 패어 있는골짜기에 나무가 빽빽이 들이차, 

멀리서 바라보면 여자의 음부（陰部）와 아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골짜기 

의 검붉은 바위틈에서 샘이 솟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면 그 부분이 항상 촉촉이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상상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근거는 한라산 중앙부의 모양 

이었다. 정상의 양 옆구리에서 험하게 깎여 천천히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깊은 골짜기 

사이에 거대한 돌출부가 솟아 있는데, 이 돌출부위 끝이 마침 삼의양오름의 골짜기를 향 

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낸 절묘한 짝짓기라고나 할까. 그 돌출부와 삼의 

양오름의 골짜기는 그 모습과 위치가 인간의 소박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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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같은 이 묘사는 얼마나 육감적인가. 작가는 제주에서 직접 4-3을 겪지는 않 

았다. 일본에서 간접적으로 취재한 내용으로 소설을 쓴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가 입 

력했던 한라산 묘사는 세밀하다. 작가에게 다가간 한라산은 상상의 원천임을 떠올 

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방근이 아는 사람 가운데, 그런 발상에서 영봉 한라산의 목탄화를 그린 남자가 있다. 

한라산의 실제 모습을 상당히 변형시킨 그 그림은 에로틱하기도 하고 왠지 그로테스크 

하기도 하며, 게다가 유모어까지 풍기고 있었다. 유화도 수채화도 아니고 왜 하필 목탄 

화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흑백의 산풍경이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부드럽고 육감 

적인 감촉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어쨌든 자연을 그렇게 짜맞춰 보는 것은 유쾌한 

상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라산의 거대한 돌출부에 비하면, 높이 6백 미터도 

채 안 되는 삼의양 오름의 골짜기는 너무 작아 보여서, 좀 가련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김석범,《화산도》, 제7장 5절)

외지작가들이 본 43과 한라산

한라산은 제주 시인만의 전유물인가. 한라산은 민족의 산이다. 한국전쟁에 버금 

가는 비극사인 43의 한라산은 1948년 월북작가 강승한의 서사시〈한나산〉에서 

시작된다. 과도적 시공간에서, 제주도 한라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쓰고 있 

다. 황해도 신천군 석당리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 그는 한국전쟁 때 피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43의 발발 때 한라산을 시로 형상화 한사람은 제주 출신이 아닌, 전라남 

도 영광군의 출신 조운(1900~?)이다. 그의〈유자〉전문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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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子는 향기롭다 祖國처럼 향기롭다

이울줄 모르는 잎에 안겨 자랐노니

가시城 大百里두리 漢e 山을 지킨다

물을 건너오면 탱자된다 하거니와

물을 건너가면 탱자도 抽子 된지

밤마다 漢堅山봉우리 별이 불른다노나

“그는 한라산을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가 쓰여진 시점은 1948년 6월이다. 

제주도에서는 4-3의 화염이 진동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남도에 살던 시인은 제주도 

의 이 난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한라산 봉우리를 아마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시 

인 정양은 적고 있다.

“한라산 봉우리가 아닌, 한라산 봉우리에 내리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한라산을 그리워하 

고 있는 것이다. 물을 건너가는 것, 건너가서 ‘이울 줄 모르는 잎에 안겨’ 사는 유자가 되 

어 가시 성 （城）을 두르고 한라산을 지키며 조국을 그 향기로 채우고 싶은 화자는 밤마다 

한라산 봉우리의 별을 바라보면서 ‘물을 건너가면 탱자도 유자 될지’ 반신 반의 （半信半 

疑）하면서 가능성이 희박한 그 희망을 간절하게 곱씹고 있다.”

정양이 쓴〈시조시인조운과탱자의 꿈〉（《유심》,2001,여름호）의 한부분이다.정양의 

서술을 읽으면서〈유자〉를 읽어보면, 그뜻이 얼마나곡진한가를 헤아려 볼수 있다.

그러한43의 한라산은 40여 년이 지나 이산하의 서사시〈한라산〉（1986）으로 탄 

생했다. 이산하의 고향 역시 제주가 아니다. 그러나 그의 몸과 시대정신은 제주를 

배태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의 증거로 그는 장시〈한라산〉을 통해 43의 전사를 기 

록하고 있다. 이 시는 이미 탄생부터 구금을 무릅쓰고 나왔다. 그로 인해 혹독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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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의 시간을 겪어야 했다.〈한라산〉을 쓰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이름으로 감옥살 

이를 한 것이다. 그 한라산은 “혓바닥을 깨물 통곡 없이는 갈 수 없는 땅, 발가락을 

자를 분노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산”이었다.

‘와아’하는 함성과 함께 / 한라산 모든 봉우리란 봉우리는 / 분노와 해방의 봉화불이 치 

솟아 / 착취와 어둠을 삼키고 / 숨죽이던 바다는 온몸으로 철썩대기 시작했다 / 자위대, / 

민애청, / 농민동맹, / 여맹원, / 학생동맹, / 소년 선봉대까지… / 죽창과 총을 든 전사들 

이 /한라산에서 물밀 듯이 내려와/ 정해진 목표물을 / 하나씩 제거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산은 “일자무식한 사람들도 / 하나 둘씩 식량보따리를 싸들고/ 산으 

로/산으로” 들어갔던 산이었으며, “피를 묻고 / 살을 묻고 / 뼈를 묻는/혹한의 한 

라산/그눈덮인 산하”（이산하,〈한라산〉）의 한라산이었다.

이후, 4월 제주를 찾은 제주 밖의 시인들에게 한라산은 “미움 돌팔매질 하는/풀 

뿌리 민초들 / 자유와 알 권리 위해 온 섬 떨치어 / 골골이 울린 함성 / 채 다하지 않은 

노래 /시대의 벽 허물어 아침을재촉하니 /잠들지 말라한라산/오름마다 선혈로 메 

아리지는/피의 달4월이 오면”（안도섭,〈한라산〉중）처럼 비감 어린 한라산이 되었다.

한 서린 땅임을 예감하는 시인은 “이어도라 이어도라/ 알수 없는 노래 소리뿐/ 

해녀는 말이 없고 / 옛 유배의 땅 제주/ 43사건에 얼룩진 제주/ 흙 한줌도 바람 한 

귀도 곱게 잠들 수 없는 / 사연 다 알고 있으련만/ 주야로 구름 덮어 쓰고 / 말 아니 

하는 한라정상/ 지금은 휴화산 / 백록담 분화구도 / 만장굴협재굴도 / 꿀꺽 삼켜버 

린 제주 백성의 한을/ 입 다물고 있네”（정대구,〈제주도의 침묵〉중）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 비록 제주 바깥에서 온 시인들이지만 그들의 눈에 이미 한라산은 서정의 공 

간만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외부자의 시각에서 본 그곳은 피상적인 4-3 

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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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인의 눈에 비친 한라산

정지용의 백록담, 그리고 생태계를노래함

한라의 절정, ‘백록담’에 대한 절창은 이미 정지용（鄭老쪼1902~?）에게서 결단났 

다. 빼어난 감수성이 굽이치는 언어 감각으로 조탁한 걸작〈백록담〉이 탄생한 것은 

1938년 국토순례 길에서였다.

그의 한라산 순례는 시인의 특출한 시적 탐구에 의해 그 시절 한라의 본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한다. 시 한 편이 그려내는 한라의 풍광은 그야말로 다채롭고 무궁

그림 1-26. 한라산과 오름은 어디서든 다정다감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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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하다. 종합적인 드라마를 연출한다. 한 소절 한 소절 긴장과 이완이 이어지는 

〈백록담〉은 이후, 한라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후렴구가 되었다.

그때 그가 대했던 한라산은 “한눈에 정이 들어 즉시 몸을 맡기도록 믿음직스러 

운 가슴과 팔을 벌리는 산”이며 그 산은 그에게 “동방화촉에 초야를 새우올 제 바 

로 모신 님이 수집고 부끄럽고 아직 설어 겨울뿐일러니 그 님의 그 얼굴 그 모습이 

사 동창이 아주 희자 솟는 해를 품은 듯 와락 사랑홉게 뵈입는 신부와 같이 나는 이 

날 아침에 평생 그리던 산을바로모시게”된 감격의 산이었다. 평화의 산이었다.

10년 후, 한라산 등허리가 채찍질 당하는 고통을 예감하지도 않았다. 그 시절, 한 

라산은 말과 소의 방목과 인간과 짐승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정경이었다. 그 

는 거기서 본 것은 온갖 자연이 가꿔 놓은 생태계였다.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는 맑고 푸른 물이 있었으며, 그 맑은 물에 하늘이 비치고 

있는 것도 보았다. 거기에다 꾀꼬리, 휘파람새, 동백, 풍란, 떡갈나무, 고사리 등등 

한라산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생태계를 살려 놓는다. 1946년판（白楊堂版）의〈백록 

담〉부분을 보자.

絶頂에 가까울수록 뻑국채 꽃키가 점점 消ft된다. 한마루 오르면 허리가 슬어지고 다시 

한마루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종에는 얼골만 갸옷 내다본다. 花紋처럼 版 박힌다.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끝과 맞서는 데서 뻑국채 키는 아조 없어지고도 八월 한철엔 흩어진 星辰 

처럼 燭漫하다. 山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어도 뻑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긔서 기진했다.

시인은 가다가 “암고란,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어 일어”섰으며 

그곳,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에서 “도채비꽃이 낮에도 혼자무서 

워 파랗게” 질리는 모습도 만난다. 마소가 평화롭게 노닐었던 한라산을 그의 시에 

서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바야흐로 해발 6십척우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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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녀기고 산다. 말이 말끼 리 소가 소끼 리, 망아지 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여진다.” 시인의 상상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첫새끼를 낳노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얼결에 山길 百里를 돌아 서귀포로 달어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힌 송아지는 음매~음매~ 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 

고도 마고매여다렸다. 우리 새끼들도 毛色이 다른 어미한틔 맡길 것을 나는울었다.

시인은 다시 사방에서 나는 산의 소리에 소스라친다.

風1이 풍기는 향기, 꼬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휘파람새 휘파람부는 소리, 돌에 물 

이 따로 굴으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소｝- 솨~ 솔소리, 물푸레 동백 떡갈나무 속 

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측넌출 긔여간 희돌바기 고부랑길로 나섰다. 문득 마 

조친 아롱점말이 피하지 않는다.

수많은 식물도 살고 있는 한라산을 지나서 그는 드디어 백록담 가까이 간다. 그 

백록담엔 무엇이 살고 있을까.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삭갓나물 대풀 石耳 별과 같은 방울을 달은 고산식물을 

색이며 醉하며 자며 한다. 백록담 조찰한 물을 그리여 산맥우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놋낫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채로 살이 붓 

는다.

백록담 맑은 물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적어도 그 시절엔. 신 

성한 공간의 이미지와 시인의 쓸쓸한 내면 풍경이 그대로 백록담 맑은 물에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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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 긔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눌이 

돈다.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 

를 돌아 소가 갔다. 좇겨온 실구름 一株에 

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나의 얼골에 한나 

잘 포긴 한라산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 

다 기도조차 잊었더리라.

정지용이 그 산에 어떤 민족적인 의식 

의 수사를 입혔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순수하게 그는 그 산에 자신을 맡겼다. 그 

것의 증거는 1938년 조선일보에 발표된 

산문에서 보인다. 시는 산문보다 조금 후 

인 1939년에 발표됐기 때문이다.

산의 매력은 하산할 때까지 이어진다.
그림 1-27. 수정란풀

그것은 산에서 받은 기운이 오래도록 자신을 맴돌기 때문이 아닐까. 정지용은 한라 

산 경험을 못내 잊을 수 없었다. 그의 기행산문〈多島海記（다도해기）〉중 다섯 번째 

〈一片樂士〉라는 글이다. 산을 처음 대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던 시인에게 한 

라산은 거룩한 얼굴이다.

… 해면에는 아직도 夜色（야색）이 개이지 않었는지 물결이 개온한 아침 얼굴을 보이지 

않었것만 한라산 이마는 아름풋한 자주빛이며 엷은 보랏빛으로 물들은 것이 더욱 거룩 

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한라에 대한 선입견을 모두 지워버릴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는 마 

침내 한라 영봉의 오롯한 한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곳인데 산이 하두 너그럽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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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으름난초

로워 산록을 둘러 인축（人畜）을 깃들 

이게 하여 자고로 넷 골을 이루도록 

한 것”이라고 자각한다. 그러면서 그 

는 사람들의 삶에 “돌을 갈아 밭을 이 

룩하고 우마를 고원에 방목하여 생업 

을 삼고 그러고도 동녀（童女）까지라도 

열길 물 속에 들어 어패와 해조를 낚 

어 내는 것입니다. 생활과 근로가 이 

와 같이 명쾌히 분방히 의롭게 영위되 

는곳이 다시 있으리까?”라고 한다.

그의 여섯 번째 글〈귀거래（歸去來）〉 

에서는그 감흥이 비화되어 자못충만 

한 여유로 흘러넘친다.

해발 1950米突（미돌 : 미터）이요 리수（里數）로는 60리가 넘는 산꼭두에 천고（千古）의 신 

비를 감추고 있는 백록담 푸르고 맑은 물을 고삐도 없이 유유자적하는 牧牛（목우）들과 

함께 마시며 한나절 놀았습니다… 산행 120리에 과도히 피로한 탓이나 아니올지 나려와 

서 하룻밤을 잘도 잤건마는 축항（築港）부두로 한낮에 돌아다닐 적에도 여태껏 풍란（風 

M）의 향기가 코에 알른거리는 것이고, 입안 가득 고산식물 암고란（岩高ffi : 시로미）열 

매의 달고 신맛을느낀다.

（《정지용전집 2》, p.125.）

그렇게 산에서 내려와 바닷가에 온 시인. 그 자신도 그 산의 기운은 온몸을 감도 

는 것에 소스라친다. 바닷가돌 위에서 눈을 감으면 “그 살찌고 순하고 사람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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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의 마소들이 나의 뇌수를 꿈과 같이 밟고 지나며” 꾀꼬리와 휘파람새나 “이름 

도 모를 진기한 새들의 아름다운 소리가” 그의 귀를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 

다면 산문시 같은 알싸한 이 문학적 향취는 어디서 온 것일까.

정지용의〈백록담〉을 깊게 파헤친 비평가 김병택은〈백록담〉이 “한마디로 대상 

이 되는 사물인 자연과 일체를 이루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자연은 구 

체적으로 한라산인데, 화자는 그것의 높이와 뻐꾹채 꽃키를 반비례의 관계로 파악 

하는 등 어떠한 주관도 개입되지 않는, 판화와 같은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시는 백록담을 비롯한 한라산 도처의 신비로운 경관을, 관념을 철저히 배제한 상 

태에서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백록담 이상의 높은 공간을 지향하는 

의미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고 평한다.

한라산으로 가는 길은 크고 작은 야생화들도 기웃거리면서 가는 길이다. 박목월 

의 시〈漢谷〉등은 한라산의 생태계에 대해서 또 다른 인식을 하게 하는 시들이다.

피난기에 제주를 찾았던 박목월. 한라산 숲에 몸을 맡기고, 그의 예민한 눈은 식 

물에 빼앗긴다.

자밤나무, 노가리, 동백, 조롱, 식나무, 돈나무, 굴거리, 모람, 막상넝쿨, 정가리, 황칠목, 

팟배나무… 얼키고 설키고 물줄기 따라 골짜기는 바다로 있었는. / 중허리 하얀 돌다리 

에 말. 淡谷을 굽어보는 나의 分身 비에 젖었다.

（박목월,〈漢谷〉）

한라산의 굴거리나무는 언제 봐도 그 푸르름에 질리게 된다. 그 완강한 푸른 빛은 

사계절을 망라하는 압도적인 몸을 가졌다. 시인은 아마도 한라산 영실로 가는 길, 

굴거리나무 하나가 그늘이 되는 그 산의 목가적인 멋스러움을, 초록의 설화가 얽혀 

있는 그 상징을 쉬이 잊을 수 없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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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率山 기슭에는 전혀 낯 선 사투리로 나부끼는 풀빛. 빛나는 / 바람. 다만 굴거리 나무와 

굴거리 잎새는 내가 점지되는 그날부터 / 나와 親熟한, 다정한 눈짓을 보내고 있었다. 그 

어수룩한 정다운 나무를 知天命의 下年에 避週했다.

（박목월,〈굴거리나무〉）

한라산에는 암매（岩梅）라 부르는 돌매화가 절정으로 가는 길에 산다. 바위에 붙 

어 떨어지지 않는 키 작은 꽃. 그래서 그런지 시인들의 감수성을 촉발시키는 꽃이다. 

그것의 순수 앞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다.

나의 사랑은 그러고 싶다 / 돌에서 피는 나무처럼 단단하고 싶다 / 들꽃보다 작은 그리움 

의 키를 낮추고 / 사람 하나를 사랑한다는 일이 / 높은 산에 저 스스로 씨 뿌리고 / 저 스 

스로 자랄 만큼만 자라는 / 그런 그리움이고 싶다 / 돌에서 피는 사랑이고 싶다 / 하얀 마 

음 붉은 마음 / 돌 속에 스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 그런 돌매화나무처럼 / 손톱만한 키 

로 자라 / 한라산 백록담의 높이로 있는 / 그런 사랑이고 싶다.

（원재훈,〈돌매화나무처럼〉）

서정과 상상력의 공간

1920년대의 제주는 어떤 풍경이었을까. 이때를 노래한 시가 있다. 풋풋한 정감이 

흐른다. 1925년 3월《조선문단》6월호에 실린 신동식（申東植）의〈제주도〉.

평론〈20세기 전반기의 제주문학〉에서 이 시를 소개하고 있는 비평가 김영화는 

제주의 자연과 제주인의 삶을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봐서 제주인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을 하게 한다. “제주인으로서 그가 보아 온 제주의 자연과 제주인의 삶을 노래한 

것인지, 아니면 제주에 여행을 왔다가 돌아간 후에 그 인상을 쓴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제주적인 요소가 있는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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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하고 있다. “한라의 놉흔 봉”이 검푸른 초원과 바다와 조화를 이루고 있 

는곳, 그곳이 제주도이다.

오-ffi香내 놉흔 아름다운 섬

南鄕의 그리운 나라 - 아름다운 섬

漢W 놉흔峰솟은-

욱어진 雜木의 1厚한陰影

나무마다피인가지 各色꽃

망아지의 떼 - 그들 내는 아우성 소리

작난잘하난水牛-그무거운

熱日에 빗나는검푸른 草原

고요한 波面에 떠오르는 해녀의 노래

(하략)

유달리 산을 사랑했던〈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의 서정시인 신석정(1907-1974) 

은 전북 부안 출신이다. 1950년대 초에 제주를 다녀갔던 그의〈백록담에서〉는 그 

가 얼마나한라에 마음을 앗기고 있었는지를 느끼게 한다.

제주를 찾아온 수많은 작가들은 바다에서 혹은 상공에서 마주치는 한라영봉에 

이미 마음을 앗기고 설렌다. 제주에 왔으나 한라산을 오르지 않고는 제주에 왔다 

갔다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라산은

구름 속에

좀체

얼굴을내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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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센티미터의 내 키에도 보이고

걸리는게 하도 많아

자주 눈을 감아야 하는데 ,

아무리 너그러운 1956미터의 키다리고 보면

때론지치도록아니꼬와

자주구름으로

낯을 가릴수밖에…

（하략）

또 다른 신석정의 시는 한라산에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를 느끼게 한다. 나 

무들과 한라산의 이미지, 어둡다를 세 번이나 외친다. 검은색과 붉은색의 선명한 대 

비가, 민족의 산으로서의 의식과 결합한 자연물로서의 한라산이 떠오른다. 역사의 

어둠을 헤치고 성성하게 서 있는 한라의 뜨거운 몸을 보는 것 같다. 그 시는 이렇다.

태초였다

너무어두웠다

그 무서운 혼돈 속에

한라산은 서서

뜨거운가슴을, 불을 뿜으며

몸부림쳤다

“어둡다!”

“어둡다!”

“어둡다!”

한라산의 목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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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철 푸른

굴 거리나무로 북 가시나무로 빗줄나무로 꽝꽝나무로 비자나무로

한 때 상처 입었던 아랫도릴 가리고

（신석정,〈한라산에 서서〉중）

미 당 서 정 주（1915-2000）도 한라산에 헌사를 바치지 않을쏘냐. 그는 살아서 한라 

산을 사랑했다. 제주를 사랑했다. 원시적 생명력에 눈을 돌려 제주도에 대한 시를 

여러 편 남겼다.

빛을 모아 / 해와 달과 별의 염통과 눈의 빛을 모아, / 그대 / 사랑의 마디마디의 金剛石 

/ 구름 위에 永遠을 비취고, / 바람 비와 번개와 벼락 / 그대의 정수리를 / 수없이 몰아쳐 

도, / 知호의 맑은 湖水 / 거기 걸러 담을 뿐, / 물결을 보내, / 어버이의 당부같이 / 끊임없 

이 사랑의 물결을 보내, / 뭇 뭍의 발부리를 / 어루만지고 타이르고 / 타이르고 어루만지 

고만 있느니./ 그대 어깨 위에 / 소금발처럼 쓰리게 배어 나는 / 하이연 하이연 눈 서리의 

흔적이여. / 말하지 않는 忍苦의 거룩한 裝飾이여. / 우린 다만 머리 숙여 / 그대 찬양할 

말을 차마 찾지 못하여라.

（서정주,〈讚歌-겨울 漢a 山에 부쳐〉전문）

한라산의 설화는 미당 서 정주에겐 한라산 산신녀를 그리게 한다. 그 설화 속의 그 

녀는 미당 특유의 깨끗한 관능으로 살아 꼼지락거린다. 그에게 설문대할망은 구백 

억 세, 이마엔 어여쁜 구백억 개 산도화주름살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산신녀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잉잉거리는 불고추로 망가진 쑥이파리로

또소금덩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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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바닷가에 표착해 있노라니

漢率山頂의 山神女

두레박으로 나를 떠서 길어 올려

시르미 난초밭에 뉘어 놓고 간지럼을 먹이고

오줌 누어 목욕시키고

탐라 계곡 쪽으로 다시 던져 팽개쳐 버리다.

그네나이는 九百｛意歲,

그자디잔九百1개 山桃花빛,

이쁜 주름살 속에

나는 흡수되어 딩굴어 내려가다.

너무 어두워서 옷은 다 벗어 찢어 횃불 붙여 들고

기다가 보니 새벽 세 時

觀音寺 법당 마루에 가까스로 와 눕다.

누가 언제 무슨 핀셋으로

九百｛意 개 그네의 그 山桃花빛 주름살 속에서

나를 되루 집어내 놓았는지

나는 겨우 꺼내어진 듯 안 꺼내어진 듯

이 해 한 달 열흘을 꼬박 누워 시름시름 앓다.

（서정주,〈漢率山 山神女 印象〉전문）

제주를 온몸으로 껴안고 있는 시인 이생진. 그의 시심 역시 한라산에 대한 긍지로 

넘친다. 백록담에 올라가봐야그의 시가 다가올 일이다.

백록담 서북벽에 / 앉은 사람에게는 바람이 와서 / 날개를 달아 준다 / 무거운 바윗돌 까 

지도 / 날개를 달고 / 하늘을 한바퀴 빙 돌고 내려와 앉는다 / 뿌리깊은 나무도 푸른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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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아야 하는지 / 그것은 백록담에 올라와서 야 알게된다.

（이생진,〈백록담연가〉중）

김광림은 “오월 하순에 /다홍치마 찢어 발기는/한라산 철쭉을 보았다.” 애써 백 

록담으로 이르는 발길이었다. 그러나 백록담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침묵의 절 

정은 시인의 의지에 찬 등정에 힘입어 겨우 한 자락 새침 떼는 표정에서 드러난다.

한마루에서

안개비를 만나고

두 굽이를 돌다가 잎이 막혀

주저 앉았다

일어났다

거듭거듭기를쓰면

자주 마려 운 오줌기

변덕스런 날씨 인데도

구김살 하나 없이

새침 떼는

그모습

억만의 침묵을간직한 채

돌팔매 칠 기력조차 앗아가는

저게 바로백록담

김광림,〈새침 떼는 白塵澤〉）

백록담에 올라서 보라. 그리고 하계를 보라. 백록담이 시샘하는 듯 구름을 그러안 

는 풍경이 보이 리라. 바다에 둘러싸인 그 산의 야들야들한 속살은 또 어찌 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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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지 않을까. 옛적부터 중국인들이 흠모하던 한라산이라했다. 낭인처럼 떠돌며 

산타기를 좋아하던 시성 두보가 백록담에 올랐다면 아마 명구를 남겼을 것이다.

백록담에 오르면 알리. / 거긴 등반의 끝이 아니라 / 새로운 시작임을. / 도달되지 않는 높 

이에 / 산은 또하나의 / 산을 세워두고 있음을. • • / 물안개 속으로 파고드는 / 해녀들의 

노랫소리 멀리 / 무엇이 남아 섬이 되고 / 무엇이 목말라 봉우리를 이루었는지를 / 눈향 

섬매자 구상 벚나무들은 / 저마다 모여서서 / 헤아릴 길 없는 깊이의 / 하늘을 우러러 목 

이 탄다.

（손종호,〈한라산〉）

오랜 관조가 느껴지 는 구상의 한라산은 실존적 이 며 철학적 이 다.

내염 （內格）을고이 끝낸

시인의 하품.

정숙한지어미의

희어진 머리.

태초로부터

명암（明暗）을이겨온

실존 （實存）.

인연의 선악에도

자유로운 부동（不動）.

국토신（國土神）의 이궁（離宮）.

（구상,〈한라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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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시를주로쓰는 김성식은 ‘옥돔’마저 한라산에서 시작해 백록담으로 마무 

리하고자 한다. 그것 역시 한라의 품을 떠나 마음대로 떠날 수 있을 것인가. “난 아 

직 /한라산그늘을벗어난적 없어 /남지나해 난류에 얹힌 대마해류따라/혹은황 

해로빠지는 조류를좇아”, “이 바다구석구석을 쟁기질 해 /그 긴 억 년 세월을 버 

티어 나갈거야/내 꼬리가백록담 끝자락꽃씨가 될 때까지”（〈옥돔〉）라고 노래한다

한라산 아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하늘 밑의 / 구름을 다스리는 / 한라 

산에 견주면/다만나는/개암나무 잎 스치는/바람일 뿐.”（설의웅,〈한라산〉）이며 한 

라산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일 터이다.“더 오를수도/더 내릴 수도/ 없는/벼랑 끝 

에 서자 / 관음사 쪽에서 / 가마귀가 / 죽음을 물고 / 까욱까욱 / 날아왔다 / 이승쪽 

에 오를 내게 /도채비꽃이 /손을 내밀고/ 안개들은/백록담에 포갠 내 얼굴에 달 

라붙으며/반가워했다”（설의웅,〈한라산〉중）

한라를 만나고 한라를 쓰지 않은 시 인은 드물다. 한라산정 이 가까워 질수록 숨이 

가팔라지고,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질 때, 오로지 정신의 뼈대 하나로만 살아 

있는 것, 오로지 혼 하나로만 버티고 서 있는 듯한 고사목이 눈에 들어온다. 그것들 

은 흡사 비울 것 이미 다 비우고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말한다. 43 장시〈한라산〉으 

로 구금되 기도 했던 시 인은 한참 후일 훨씬 진정된 한라산을 올랐다. 한라산 가는 

길에서 만나는 고사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의 잊혀져 가는 정신을 만난다. 이 

산하는〈고사목〉에서 그러한 감정을 드러내었다.

바로 저기가 정상인데

그만 주저 앉고 싶을 때

거기 고사목지대가 있다

무성했던 가지들과

푸른 잎들 떠나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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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몸마저 빠져나가 버린

오직, 혼으로만서 있는

한라산의 고사목들……

천둥 같은 그리움인 듯

폭설 같은 슬픔인 듯

죽어서도 썩지 않는다.

（이산하,〈고사목〉）

한라의 속살 앞에 선 자, 가슴 속 불덩어리가 삽시간에 끓어오르지 않을 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라서, 어떤 강심장이라서 이러한근원의 새벽빛 앞에서 경외감에 떨 

지 않겠는가. 아니 시가 없어도 되었다. 시가곧산이므로.

숲의 옷을 벗어 던진 듯한 제주의 오름은 수줍은 듯하면서도 내승을 떨 듯 당당 

한 가슴의 곡선을 자랑한다. 제주 선의 미학을 보여주는 한라산과 그 자락의 오름 

에서 시 인들은 때로 사람의 역사를 떠올린다.

가눌 수 없이 타오르는 것들이 오름으로 솟았는가 / 저마다의 가슴에 불길의 봉화 피워올 

렸던 섬 / 그 오름 속에 눕는다 / 매달리는 푸른 바람의 하늘은 변함없던 것이냐 / 오름 속 

에서 날아오르는 건 새떼들이 아니라 / 언제인가 퍼져나가며 지던 별들의 절망, 별들의 

비명들 / 그 정처없는 아우성이 꽃이 되어 오르는구나 /키 작은 갯쑥부쟁이에서 키 큰 억 

새들까지 / 내 기억의 지도에 희미하던 / 별들의 깃발을 든 옛길들이 / 여기 꽃 하나하나 

의 낱낱한 얼굴이 되어 피어오르는구나.

（박남준,〈그 섬, 오름 속에 일어선다 - 제주에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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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1,950m의 한라산 마루턱에 앉았던 소설가 이병주. 그는 산에 오르고서 맛 

깔나는 산문을 남겼다. “내사 산을 정복하는 재미보다도 산마루를 타고 앉아서 아 

래를 바라보는 후련에 오른다. 타는 맛과 정복의 맛을 알기에는 차비부터가 모자 

라, 산사람에 겐 그저 성가신 존재 임을 모르지 않는다. 오밀조밀한 제주시가 가물가 

물 숨바꼭질하는 품이 흡사 세잔느의 그림과 같다.”고 우아하게 묘사한다. 그런 다 

음 그는 “파아란 백록담에 어리비친 구름이 방싯 눈을 준다. 올챙이가 우글거리는 

저 물을 마신 생각을 하니, 새삼스레 구역질이 난다. 그나마 마셔서 조갈을 면한 사 

실을 까맣게 잊은 요사스런 本能이 미워진다.”고 재빨리 속내를 추스르는 자신을 

보는것이다.

그러나 백록담에서 그러한 감성을 획득하러 가는 길은 가파른 바위를 타고 올라 

야 한다. 수필가 조명래 역시 백록담을 만나러 가는 길을 그린 수필〈그리운 금강 

산〉에서 “사랑하는 임을 만나러 가는 길이 이리도 힘들었을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넘었던 보릿고개 그 언덕이 이만큼 가팔랐을까. 석가가 올랐던 고행의 설산 언덕이 

나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올랐던 골고다 언덕이 이랬을까.”라며 과장을 한다. 몇 번 

이나쉬었다 오르며 힘든 여정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1936년 10월호에 DK生이란 필명으로 쓴〈한라산 모험기〉는 운무로 인해 50m 

아래서 백록담을 오를 수 없었던 아쉬움이 보인다.

평지에서 쳐다보면 외봉우리 같은 산이 올라와 보니 수십, 수백 봉우리나 되는 듯운무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 봉우리를 넘기면 또 봉우리, 좌우간 산어리를 몇 번을 감고 돌 

고 해도 항상 구상나무 지대이고 길은 나서지 않는다.

（DK生,〈한라산 모험기〉중）

한라를 향한 연모의 정이 얼마나 깊었으면 제주에 내리는 순간부터 한라로 향하 

는 것일까. 사람들은 모처럼의 제주행에서 한라산 등정이 빠지면 뭔가 하나를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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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는 심정이라고 말을 한다. 때문에 어떤 작가는 “새벽 비행기에서 내리자, 한라 

산 등정이 시작되었다. 산이란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하고, 숭고하고, 찬란한 것인가? 

아름드리 나무들 위에 눈이 쌓여 있고, 가끔 장끼 몇 마리가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 

었다.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백록담까지의 등정은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환상적인 세계였다.”（공석하수필,썰산조치도〉에서）고 단언하는 것이다.

황순원의 단편〈비바리〉는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1950년 

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제주민의 삶을 그린 이 작품에서 한라산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다.

바다 위에서 보면 제주도란 그저 하나의 커다란 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배를 타고 저 

쪽 바다 한 끝에 보랏빛으로 채색된 윤곽이 얼룩질라치면 아, 제주도다, 하고 소리들을 

지르는 것이지만, 기실 그것은 섬이라기보다는 오른쪽에다 큰 봉우리를 두고 왼쪽으로 

낮은 봉우리를 연이어 놓은 하나의 크나큰 산이라는 느낌밖에 주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 

란 한라산 그것으로 된 화산도인 것이다.

고은곽한라산

마침내 한라산은 절망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로 바꾸어주고, 마침내 한라산은 삶의 

비의를 느낄 줄 아는 인간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임을 깨우쳐준다는 것인가. 사랑의 절 

정이 한라산에서 완성되며 한라산에서 시작된 사랑이 한라산에서 절정이 된다.

“한라산 정상에서는 방향이 없는 바람이 사람 사는 따위는 가볍게 날려버리게 

부는 때가 많다. 거기서 제주도 전체를 바라보는 일은 제주도의 역사의 여러 부분 

의 비밀을 알 수 없게 하는 풍경의 개관만이 어떤 적성（敵性）의 시정과 함께 남겨질 

뿐이다. 김윤식（金介植）, 정지용（鄭者S）, 이은상（李殷相）의 시도 헛된 것이다. 어떤 감 

회도 헛된 것”이라고 한 사람은 고은이다. 그는 “정지용의 백록담은 절박하게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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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終止）되는데이런 느낌은온몸의 고행에 의해서 바라보게 되는백록담의 깊은 허무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다.

제주도의 근원을 추적하며 시적 유랑을 했던 적당히 젊은 시인 고은의 제주도 체 

험은 산문《제주도》를 남긴다. 이 산문집에서 고은은 1967년부터 3년을 살았던 제 

주체험을 쏟아부었다.

그는 “우미한 산자락의 우의（끼衣）를 펼치고 있는 한라산은, 이윽고 그의 불의 분 

노를 죽여서 그 분화구에 이성의 백록담을 물그릇을 인 사람처럼 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 모든 바다에 대한 하나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고은의 말처럼 “ 한라산은 모든 절망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다. 설문대할망의 한 

계도 한라산에서 보면 수긍이 간다.

이 속에서 고은은 “산이 깊은 잠 때문에 동등하게 고립되어서 소경이 되어있는 

영원의 산을 혼자 바라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때 봤던 새벽의 한라산을 두고, “마 

치 수인（囚人）이 최후의 사약（賜藥）을 받은 것처럼 비장한 수묵（水墨의 극채（極彩）를 이 

룬다.”고했던가.

삶의 황량함을 느끼는 순간, 무작정 오른 한라산. 그것이 간섭한 일을 일일이 열 

거할 수 있을 것인가. 내부자의 시선과외부자의 시선은 자신의 조리개를 어느 만큼 

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부자가 말하는 그리움의 상징이자 자유의 상징인 한라 

산은 외부자의 시선과 다르다. 가까이 있는 것은 그만큼 잊기도 쉽다고 했던가. 고 

향을 떠난 자가 고향을 그리 워하듯 한라산을 떠나야 더 한라산이 그립 다. 고은은 

그런 제주사람들과 한라산을 번갈아 본다. 그리고 한라의 마음과 제주인의 심성을 

헤아려본다.

제주사람은

한라산이 몽땅구름에 묻혀야

그때 한라산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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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딱 한번 바라보고 그만둬 버린다

정작 한라산 자체가 드러나 있는 때는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라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과연만년이다

만년을 산 사람이다

이것이 제주사람 본토박이 마음이다

괜히 어제 오늘 건너온 사람들이

해발 1950미터의 한라산을 어쩌구 저쩌구 한다

삼양리 검은 모래야 모래야 너 또한 한라산 아니지

（고은,〈한라산〉）

한라산은 역사와 설화가 우리네 삶처럼 얽힌 땅이다. 새벽마다한라산을 향해서 

절을 하고 신의 도장임을 믿는다. 골골마다 서사 무가소리가 장엄한 달빛을 타고 

흐르는 산이다. 서러운 이야기들이 굽이굽이 꿈꾸는 세상을 향해 흐르는 산, 끝없 

는 인간의 근원적 상상력이 신들의 본풀이 속에 흐른다. 그 무대가 한라산이다.

그는 때때로 제주인들과 교유하는 동안 한라산을 바라보는 제주사람들의 시선 

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도 했다. 그에게 있어 제주사람들은 한라산을 의식하 

는 일상을 배제하는 삶이다. 거기에 묘한 시선이 쏠린다. “그들이 바다를 바라보면 

한라산을 등에 업고, 그들이 한라산을 바라볼 때는 바다의 수평선이 등허리에 걸 

리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과 바다를 의식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느끼 

는 것이다. 왜냐? 제주인들은 구태여 한라산을 의식하지 않는다. 아니다. 그럴 필요 

를 느끼지 않는다. 한라산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무릇 헛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더냐. 한라산은 정신의 생태계이다. 일몰의 순간은 

바로 한라산의 고독이 드리워지는 순간일 터이다. 한없이 높은 곳에서 한라산과 일 

체가 되어 절대 고독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삶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한라산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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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고 방향을 정하고, 한라산을 좌표로 삼아 집을 찾고, 한라산을 찾아서 산자락 

에서 산자락으로 발을 옮겼다.

이은상의 한글 기행산문

노산 이은상（1903-1983）은 1937년 국토순례길에 올랐던 한라산의 감흥을 유려 

한 필치로 남겨 놓았다. 그의 기행문《탐라기행 한라산》은 시와 산문이 어우러져 

그 깊은 맛을 감히 흉내 낼 수 없다. 그 촘촘한 묘사는 옛 시인의 감수성이라고 치부 

해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창창일점한라산（蒼 1—點漢率山） 원재홍도 호묘간（遠在洪濤造»間）, 푸르고 푸른 

한 점의 한라산은 멀리 큰 파도 넓고 아득한 사이에 있네”란 권근의 시는 장안에 앉 

아서 한라산을 생각하면서 부를 노래지, 정작 한라산에 와서는 쓸데없는 노래다. 

어찌하여 일점이며 어찌하여 호묘간（넓고아득한사이）인지 “울림황로（울창한산림과 

거친 산길）에 들어와 서니, 한라산이란 밟을수록 오를수록 미궁이요, 황홀경임을 어 

찌하랴.”고반문한다.

정상으로 오르는 동안 뼛골 허연 고사목이 들어왔다. 노산은 이것을 놓치지 않는 

다. “역사와 비밀과 이 산의 심오한 이취（異ffi）는 내가 아느니라 하는 듯한 고목의 마 

른 등이 고원의 풍우 앞에 옷을 벗고, 살을 벗고, 뼈만 남아도 제 속에 지닌 자랑이 

남두려울 것 없고, 부릴 것도 없이 교만하고, 방자하여 길을 막고도 비켜날줄모르 

고, 산나무 중동을 때리고도 천연스러이 누워 있다.”고 탄복한다. 그가 발견한 이 산 

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저기 썩어 넘어진 고사목의 등줄기 하나하나 만지 

고 놓았을 시인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하염없이 오르던 노산은 백록담가 초원 한 머리에 장막을 치고 일박을 한다. 달이 

떠오르고 붉은 혀를 내밀며 타는 장작불을 보면서 그는 산의 밤을 보낸다. 감당할 

길 없는감수성이 몰아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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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침 해를 보는 기쁨도 누린다. 그 산의 달이 내리고 별이 우수수 떨어지 

는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던 자, 그의 문장을 빌려와 그때의 감격을 떠올려도 좋 

을 것이다.

백공작의 꼬리같이 눈이 부시고 황홀하도록 아침해가 떠오른다. 광명으로 다시 이 세 

계를 통어 （通御, 거느림）하고 편조Gfi照, 두루 비춤）하여 자기 뜻대로 또 하루를 굴리 

시려고, 생명의 주재가 내노라, 위력의 모태도 내노라 하며, 장엄한 산상에 아침해가 떠 

오른다.

그는 여기서 연암박지원을 떠올린다. 열하（熱河）를지날때 백탑을바라보며 통곡 

하였다는 것이 생각나 그는 “고함쳐 울고 싶다.”고 느낀다. “장부의 가슴을 품어 풀 

어 헤치고 만단 고뇌（萬端苦tg:만갈래의 고뇌）를 여기다 쏟아 놓고서, 하늘과 땅이 마 

주 울리도록 시원스러이 울고 싶다”고 느낀다. 그러면서 “혼자 처져서 제 혼자서라 

도 울고 싶다”고 “통곡의 참뜻을 생각한다.”고 느낀다.

더 무슨 할 말이 필요하랴. 그는 시조 한 편 마음으로 내리찍으면서 한라산을 떠 

난다. 그시는 이렇다.

창파 높은 곳에 / 님이 여기 계시옵기 / 찾아와 그 품 속에 / 안겨보고 가옵나니 / 거룩한 

님의 댁 （宅）이어 / 평안하라, 한라산.

（이은상,〈고별의 노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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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방인의 눈에 비친 한라산

■ 겐테의 기행문을 통해 본 한라산 인식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한라산을 바라봤을까. 독일에 처음으로 한라산을 

소개한 이는 겐테 박사이다. 지리학자이자 언론인이기도 했던 겐테(1870~1904). 그 

는 중국을 경유해 1901년 수개월간 한국을 여행하며 보고 느낀 것을 당시 독일 일 

간지〈쾰니셰 차이퉁〉에 1년 1개월간 연재했다.

그림 1-29. 겐테 박사와 제주도 방문기 신문 연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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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윗세오름으로 가는 영실길

겐테는 당시 제주를 다녀갔던 왕실 고문 미국인 센즈를 만나 미리 제주도에 대한 

예비지식을 얻는다. 그때 이재호 목사를 설득해 한라산 등반에 오를 수 있었다. 겐 

테의 이 등정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당시의 한라산 정황까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는 그때까지 아무도 이방인으로서 등정해 볼 수 없었던 산의 절정을 경 

험할수 있었던 것에 대해 흥분했다.

이렇게 높은 산이 대양（大洋） 가운데 솟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런 해양 기상대 

위에 서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탁 트이는데, 그 정도를 스스로에게도 설명하기가 어렵 

다. 물론 해변에서도 쉽게 시험해 볼 수 있다. 바닷가에서 모래 언덕이나 등대 위에 올라 

보면 가시 반경이 갑자기 커짐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한라산 분화구의 가장자리에 섰을 때 

에 어떤 느낌인지를 좀 더 근사하게 비교할수 있으려면, 헬골란트에 있는 암석섬의 30배 

가 되는 높이를상상해 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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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정상에 서 본 사람은 기 억하리라. 그 산 위를 감싸는 운해를, 그 산이 가진 

얼굴이 얼마나 천의무봉한지를. 맑은 날만 보여주는 저 제주 해안선, 그 앞의 바위 

섬들, 허옇게 솟구치는 파도를. 다행히도 겐테는 그때 한라 정상에서 그러한 온갖 

산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느낄 수 있었던 모양이다.

그림 1-31. 산의 곳곳에서는 신기한 돌의 형상들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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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정상으로부터 펼쳐지는 이 굉장한 유화（油«）를 뿌리치고 내려오기가 쉽 

지 않았다.”는 겐테. 그는 등정하는 동안 수행굴에서 두 번이나 피신해야 했다. 동굴 

에서의 고통을 적은 그의 글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비참해졌다. 물론 추위가 더 심해졌다. 동이 틀 무렵 이른 아침 

에 밖의 만물은 서리로 뒤덮여 있었고, 동굴 안에서는 벽과 천장으로부터 물방울이 떨어 

졌다. 얼음같이 차가운 아주 큼직한 이 물방울이 짧은 간격을 두고 한 방울씩 내 얼굴 위 

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갑자기 눈을 떴다.

그림 1-32. 영실 입구의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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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도 산으로 오르는 길은 어려웠다. 영실로 오르는 길에서 누구나 압도되는 

상은 오백나한이다. 오랜 풍화작용에 의해서 “절벽, 바위모서리, 낭떠러지 등의 아 

주 신기한 형태를 띤” 이 오백장군 상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솟구쳐올라 있는 그 

거대한 절벽은 그 자연미나 가공할 만한 형상이 물론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그 

안내자는 궁극적인 목표인 진짜 한라산 정상대신 이 절벽으로써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이제 겐테가 압도됐던 그 1,450m에서 고개를 들어보라. “바다 쪽으로는 시야가 

한없이 멀리 전개되고 그윽한 안개의 베일이 이리저리 파도에 일렁이며 형상을 신 

비롭게 덮어서 한없이 멀리 밀쳐 내는 것처럼 보였기에 그만큼 더 무한한 듯이 보였 

다.”는 겐테의 시선이 아니더라도 이곳의 전망은 더할 나위 없다. 겐테는 거기서 조 

금 더 기다렸던 모양이다.

그러나 정오가 되어 태양이 물 위에 일렁이는 안개의 마지막 흔적들을 빨아들이게 되자 

그 경치가 찬란해졌다.

1,950m 정상에 이르렀을 때의 그 환희를 겐테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의 자부심 

은 오래 씹어 읽을수록 그 매력이 있다.

비슷한 여건에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감동적인 파노라마가 제주의 한라산 

처럼 펼쳐지는 곳은 분명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한라산은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모든 대륙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아주 가파르고 끝없는 해 

수면 위로높이 치솟아 있기 때문에, 그 정상에 서면 시야를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그때까지 백인이 올라본 적 없는 산을 정복했다는 기쁨에 몸을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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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처음으로 대양을 대하거나 만년설로 덮여 있는 높은 산맥지대를 보게 될 때, 어떤 

예술가가 대단한 말이나 색채나 또는 음조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올 때, 피라미드나 중국 

의 거대한 만리장성 등 어마어마한 인류의 걸작품을 처음으로 대할 때에 느끼는 법인데, 

그것은 죽을 때까지도 지워지거나 퇴색하지 않을 인상들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뇌리 속 

에 아주 예리하고 깊숙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두］, 끝없는 새롭 

고도 중요한 인상들을 체험하고 난 뒤에 유사한 분위기에 접하게 되면, 그 당시 처음으로 

느꼈던 감상이 다시금 움직이게 되고, 당시의 그 강력한 감동이 마치 그것들이 우리의 뇌 

속에 그 흔적을 남긴 수많은 다른 체험이나 생각들 혹은 느낌들에 파묻혀 버린 것이 아니 

라, 바로 어제의 것이라도 되듯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그림 1-33. 한라산 서남벽에 펼쳐진 구상나무 군락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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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정에서는바다를 품어 볼 수 있다. 겐테가한라산에서 매혹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의 문장을 적는다.

도대체 그 누가 이 산 위 공중에서 바다를 구할 것인가? 그것은 이 산 위에서 보이는 그 

모든 기이한 것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현상으로, 마치 대양이 하늘로 올라오기라도 한 

듯, 마치 평지 전부가 우당탕 열려서 해수면으로부터 거의 2천 미터 위에 서 있는 이곳에 

서도 또다시 우리를 우리의 눈이 닿는 데까지 밀어 올린 듯,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우리의 안계 （眼界）를 끌어 올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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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화와 통일의 상징, 한라산

백두를 보고난 뒤 / 한라와 삼백육십 다섯 개 / 오름을 보는 / 안개속에서 보는 / 내 눈동 

자 / 저 뒤쪽의 거대한 거대한 망막 위에 / 차례로 쓰여지는 화성 （火星）의 이름들 / 이름 

들 모두 아래 한결같이 / 흰그늘이 서려 있다. 그렇다 / 어느해 겨울 / 문득 섬에 오｝ / 눈 

쌓인 백록담을 본 적이 있다 / 지용과 똑같이 그때 내가 본 것은 / 흰 어둠 / 유화（柳花）가 

주몽（朱夢）을 잉태한 / 그 햇빛의 그늘 / 고구려 옛 신화 속의/그 일영 （日影）.

（김지하,〈「망막으로부터〉중）

정지용의〈백록담〉을두고 김지하는 “정지용문학의 최고봉”이라고 단언했다. 그 

의 시〈망막으로부터〉는 정지용의 눈이 그때 들여다봤던 것을 자신도 보았음을 암 

시하고 있다.

백두는 한라를 그리워하고 한라는 백두를 그리워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 

에서 한라까지는 통일의 또 다른 상징이다. 백두에 오르는 비념에 한라가 있다. 이 

미 시인 신동엽은 I960년도에 발표한 시〈껍데기는 가라〉중에서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그모오든쇠붙이는 가라.”고 했다.

2000년 추석, 분단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한 북한 인사는 김용순 특사였다. 그 

는 꼭 한라산에 오르고 싶어 했으나 휘몰아치는 비바람 때문에 등정의 꿈을 접어 

야 했다. 그래도 영실 입구까지 가서 한라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낀 김 특사 일행 

은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한라산과 백두산이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통일 

입니다.”라고 했다.

이날은 마침 6-15 정상회담의 뜻에 따라 조국 통일의 기운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 

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란 타이틀로, 공동 생방송을 내보낸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에 서서 남북 텔레비전 합동 촬영반이 두 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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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을 하듯 말이다. 백두와 한라는 그토록 통일을 꿈꾼다.

■ 조정래《태백산맥》속의 한라산 그리고 통일 노래

‘반도땅의 첫머리와 반도 땅의 끝머리’에 우뚝 선 두 산의 운명은 아마도 조정래 

의 말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인 것을 증거하는 상징이 확실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자 하는 염원을 대변하는 상징이 확실하고,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 민족을 갈 

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이 뚜렷”하다는 말인가.

그림 1-34. 백두는 한라를, 한라는 백두를 그리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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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와 백두의 이 절묘한 대비를 묘사한 절창은 아무래도 조정래의《태백산맥》 

이 답할 차례이다.《태백산맥》제4부 전쟁과 분단은 빨치산 투쟁이 주종을 이룬다. 

그 첫머리에 놓인, 깊은 사색의 사유물인 백두에서 한라에 이르는 삽화는 미려하 

다. 또한 생명체로서의 숭엄함을 느끼게 하면서 장엄하기까지 하다. 어떻게 한라와 

백두가 통일을 말하지 않겠는가.

“한라산 백록담에서 한바탕 맴돌이질 친 바람이 산줄기를 타고 내리며 나뭇잎 

들을 떨구기 시작할 즈음이면 백두산 언저리 북쪽 땅은 벌써 얼음이 꽁꽁 얼고 눈 

보라가휘몰아치고 있었다.”의 초입에서부터 한라와백두는 이미 통일이 된 듯한느 

낌이 든다. 좀 더 들어가 보자.

그림 1-35. 여느 산처럼 한라산의 빼어난 경승은 계곡에 감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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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땅에 자리 잡은 그 많고 많은 산들이 제각기 그 크기와 모습이 다르되 꼭 닮은 것이 

두 개 있으니, 그것은 백두산과 한라산이었다. 두 산은 신비롭게도 똑같이 머리에 물을 

담아 이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산이 지니는 신비스러움은 그 특이한 생김에만 있지 않았 

다. 그 자리잡음이 더욱 기이했다. 두 산은 반도 땅이 시작되는 첫머리와 반도땅이 끝나 

는 끝머리에 우뚝우뚝 솟아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다. 이 어인 조화일까. 우연일까. 필연 

일까. 그 연고를 아는 이 이 세상에 그 누구일까. 그 두 산의 똑같이 닮은 모습이 신비하 

고, 그 자리잡음마저 더욱 신비하여 그 연유를 알아내려는 옛 사람들의 애쓴 흔적이 역연 

하니, 백두산이 담아 인 물을 ‘천지’라하고, 한라산이 담아 인 물을 ‘백록담’이라고 한 것 

이다. 그 두 이름이 갖는 공통점은 ‘하늘’인 것이다. 그런데‘하늘의 못’라는 뜻인 천지에는

그림 1-36. 한라와 백두는 국토의 양 끝에 위치한 특성으로 조국 통일의 화두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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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한 존재인 하느님이 막연하게 상징되고 있는 데 반하여 ‘흰 사슴의 못’이라는 백록담 

에는 하늘에만 산다는 하얀 사슴들이 내려와 목욕하는 터라서 그런 이름이 지어진 것이 

라는 사연이었다.

（조정래,《태백산맥》제8권 중）

작가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의 전설이 백록담에는 있는데 왜 천지에는 없는지 

궁금해한다. 천지가 상징하는 하느님과 백록담의 하얀 사슴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 

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느님께서 천지에 하강하시어 목욕을 

하셨다거 나, 낯을 씻으셨다거 나, 발을 씻으셨다거 나 하는 구체적 인 이 야기를 엮 어 

내는 것은 절대 신성에 대해 불경을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태 

백산맥》제 8권） 답을 해보는 것이다.

그림 1-37. 한라산은 끝없는 전설을 잉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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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와 백두는 끝없는 전설을 잉태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엮어냈을까. 

산이 크고 높을수록 전설은 하늘에 가까운 신비한 내용을 담아낸다. 그것은 인간 

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진다. 산의 그 고귀한 생명체에 대해서는 조정 

래의 문학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 그끝과끝에 우뚝 선 두 산의 운명은 아마도 조정 

래의 말처럼, “우리민족이 하나인 것을증거하는 상징이 확실하고, 우리 민족이 하 

나되고자 하는 염원을 대변하는 상징이 확실하고,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 민족을 

갈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 이 뚜렷”하다는 것인가.

“어인 연고로 반도 땅은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백두산으로 시작되어 그 모양을 그대로 닮 

은 한라산으로 막음되고 있는가.”

（（태백산맥》제8권중）

너무나 닮은 운명을 타고난 백두산과 한라산은 서로를 닮았다. 서로의 맥이 통하 

지만,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하기만 하는 운명을 타고났을까. 전쟁과 분단 속 

에서 그것은 언제나 그 내부를 통해 하나로 이어짐을 뜻하고 있다.

한돌이 작사•작곡을 하고 가수 신형원이 부른〈터〉의 2절은 한라와 백두가 만나 

는 날을 앞당기고 싶은 절절한 심정이 깔려 있다. 통일의 당위에 대해 절절한 가슴 

으로 솟구치는 목소리인 것이다.

한라산에 올라서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머나먼 고향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구나

백두산의 호랑이 야 지금도 살아 있느냐

살아 있으면 한번쯤은 어흥하고 소리쳐봐라

얼어붙은 압록강아 한강으로 흘러라

같이 만나서 큰 바다로 흘러가야 옳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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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의 펄럭임과민족의 커다란 꿈

통일이여 어서 오너라 모두가 기다리네

북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산, 가장 겪어보고 싶어 하는 곳이 한라산이 

다. 남북교차관광단이 온다면 아마그들의 뜨거운 열망은 통일일 것이다. 그러한 통 

일의 날을 목놓아 기다리는 한라산이다. 그리고 그날을 젊은 시인도 기다리고 있다.

가본다고 거듭 작정하다가 / 채이는 일상 핑계 삼다가 / 남북 교차 관광단이 온다는 소식 

을 듣고서야 / 찾아나선 길이었습니다 / 아무렴, 영산（靈山）인데 / 먼저 맛볼 요량으로 / 

재촉한 산행 / 계곡을 타고 내리는 단풍은 / 영실기암 발부리를 적시며 / 강을 이루는데 / 

오마던 손님은 아직 / 오지 않았습니다

（강덕환,〈새천년가을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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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라, 그 마음의 고향

동서로 내리뻗은 한라산의 길고 긴 와상（臥狀）의 실루엣이 다가온다. 누구보다 먼 

저 사계를 품어 안는 산, 누구보다 예민한 감성으로 풍운조화를 연출하는 산, 부드 

러 운 능선과 칼날 같은 예 리 함을 어 느 날 감추더 라도, 그가 우리 에 게 얼굴을 보여 주 

지 않아도 우리는 그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았음을 본다. 또한 그 역시 우리를 볼 것 

이다. 애처로운 자줏빛의 비감처럼 한라는 그 아름다움과 슬픈 역사의 그늘을 껴 

안고 있다. 제주에 온 자, 누구든 한라를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 없으리. 한라를 사 

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버티고 있는 깊은 고통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임을 어떻게 

잊겠는가.

폭발적인 창조의 근원을 품은 채 세월과 역사를 준비할 줄 아는 산, 숱한 세월 동 

안 스스로 배태한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그 비장한 세월 동안 헛되이 흩어지는 유 

산의 아픔을 거치기도 했으며, 한때는 산 자와 살아남은 자의 책무를 느끼게 하던 

산, 붉은색으로 덧칠되던 산. 장구한 세월 삭풍에 시달리면서도 넉넉한 품을 포기 

하지 않는 산 언제나 새끼 오름들을 거느리고 서 있는 산, 한라산이다. 그 너른 가슴 

은 또 한라산 문학을 낳았고 또 낳아 장구한 산맥을 이룰 것이다.

한라산은 보는 시각에 따라,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 했다. 무릇 모든 산이 그러 

하겠으나 한라의 얼굴은 유독 그러하다. 한라의 초입에서부터 한라의 정상에 이르 

기까지 감흥이 어찌 같겠는가.

그러한 눈으로 봄풀 파릇한 한라의 숲에서 백설로 휘덮인 한라산 문학의 숲을 

한 바퀴 휘돌아 왔다. 한라가 낳은 문학의 세계를 어떻게 일일이 열거하겠는가. 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자연사와 인간사의 생태적 조화를 이루는 산 그 자 

체가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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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구가 토해내던 불기등의 열정이 사그라진 후 이 절정을 오르고 내려간 이 

모두 이름 부를 수 없다. 악천후 속 생사를 걸었던 날도 있었을 것이다. 이 산의 끊임 

없는 존재 이유를 우리는 감지한다. 여기서 수 많은 문장가들이 감수성을 뽑아 올 

렸다. 원초적인 상상력을 한라신 앞에 바쳤다. 신앙 같은,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다 

함 없는 연정을 그에게 바쳤으리 라.

그 옛날당대의 문장가들이 올랐던 길, 그들이 밟았던 길을, 그들이 하염없이 하 

계를 내려보며 깊은 사유를 하던 바위를 우리는 밟는다. 거기서 시공을 초월한, 과 

거와 현대를 잇는 그들 문학의 숨결을 느낀다. 그리고 그에게 빚을 진 자들, 그에게 

기꺼이 헌사를 바쳐야 옳다.

지금까지 한라산이 문학의 지형을 이뤄주고 안식을 주었다면, 그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한라의 원형을 잃지 않기 위해 문인들은 한라산을 앞으로 어떻 

게 응시할 것인가. 또한 그 과제는 무엇인가. 갈수록 시대가 부박해질수록 한라를 

정신적 생태계의 원형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마음의 고향으로 삼 

고자 하는 이들도 늘어날 것이다.

신들의 본향이자피어린 역사의 산으로, 상상의 근원으로, 인간의 산으로 지켜보 

는 한라산. 그 산은 끊임없는 창작의 원천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흐르는 맑은 기 

운에서 희망의 넌출을 잡아당겨 보라. 한라가 부르면 백두가 답을 하고, 백두가 부 

르면 한라가 답을 할 때, 장엄 한라산 문학의 산맥이 백두를 타 넘을 것이다. 그날은 

기어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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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음악의 시작

제주의 음악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진행 되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각 

종 서적을 뒤지고 훑어 왔지만, 신빙성이 있는 학설을 바탕으로 한 증거를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짐작할 뿐 뚜렷한 증거나 학설을 뒷받침할 내용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학설들을 제시함으로 궁금한 독자들 나름대로나 

마 짐작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주음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려졌을까? 아마도 아주 오 

래전（삼국시대이거나아니면 그 이전이라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부터 전해져 오는 음악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이에 대한 연구는 제주 음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B望）하기 위한 것이라 보아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주 음악의 과거 

에 관한 서적이나 참고 문헌이나 자료가 미비하여,《도라악（度羅樂）》（현행복, 민속원, 

2003）의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하여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古代시대의 제주의 음악을 지칭하는 양식에 관한 내용으로 ［속일본기續日本記］ （주; 도 

라악이 탐라악일 것이라는 추정하는 일본의 음악학자로 하야시 겐조（林s三）, 기시베 시 

게오（岸邊成雄） 등이 대표적이다）에 ‘度羅樂’이 바로 탐라악일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가 

일본학자들 사이에 줄곧 제기되었다. 당시 （6~7세기）의 음악이라는 것이 기껏 샤마니즘 

의 의식에 사용했던 음악（굿, 무당 등）에서 제주의 음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할것이다.

‘道羅樂’이 반드시 제주의 과거의 음악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은 이에 관한 

서적이나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6~7세기 고대의 탐라와 일본 

간의 문화적 교류의 사실을 바탕으로 탐라의 음악을 말하고자 한다면, 현재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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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악’을 바탕으로 제주의 고대 음악사를 재구성한다는 면에 있어서, 탐라와 일 

본과의 외교적 관계와 국내 사정을 고려한 새로운 조명을 바라는 마음이다.

제주에 근대식 교육과 함께 초등학교 음악교육이 실행된 해방 후（1945년）부터 현 

재까지（2020년）를 제주음악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서양음악이 대 

한민국에 들어 온 역사를 100여 년이라 하는데, 제주의 음악은 그보다 못 미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리적 한계로（육지부와교통이 안되는상황） 여러 면에서 

문화적인 소외를 지녀야 하는 제주의 상황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긴 

다. 거기에다 일제강점기, 845광복, 제주 4弓사건, 6之5쟁, 546쿠테타, 449학생운 

동등 국내의 소용돌이 속에 사회적 변혁기와함께해 왔다.

특히 6-25 전쟁의 영향으로 제주의 음악 사회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伏25전 

쟁으로 피난민이 제주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특히나본토에서 들어 온 피난민 

이 육군 제1훈련소가 있었던 모슬포에 진을 치고 있었다. 군인들 가족들이 대부분 

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가수나 작곡가, 연주자들이 모슬포에 주둔하고 있었다. 가 

수 고복수）, 구봉서（배우）, 남인수（가수）, 황금심（가수）, 박시춘（대중가요작곡가）, 금수현 

（가곡〈그네〉작곡가） 등이 그들이다. 1950년대에는 제주도 내의 예술 활동 무대가 모 

슬포 읍내에서 펼쳐졌으며, 콩쿠르 대회도 열렸었다고 한다. 전도에서 학생들이 펼 

치는학예회 모습이 군악대（모슬포제1훈련소군악대）의 협조속에 진행되었다. 1951년 

부터 1956년까지 50만명의 신병들이 이 모슬포훈련소를 거쳐서 전선으로투입되 

었다. 1955년 제주도 인구가 28만여 명이었다고 하니, 현재는 서귀포시 인구가 20 

여만 명, 제주시는 40여만 명인 것을 비추어 보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낄 수밖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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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익태와 제주음악

안익태（安益泰, 1906.12.5.시965.9.16.）는〈애국가〉작곡가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 숭실대학 재학 중, 

3-1 운동이 일어나자 항일 운동에 가담하여 퇴학을 당하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다. 1926년 구니다치（東京都 서부） 국립학교에 들어가 첼로를 전공하고, 1930년에는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른다.

신시내티 음악대학, 필라델피아 음악대학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카네기 홀에서 

리사이틀을 가진다. 템플대학에서는 음악학 석사학위를 받는다. 1936년 오스트리 

아로 건너가 빈에서 유명한 바인가르트너（오스트리아작곡가, 지휘자,1863~1942）에게 

서 베토벤의 음악을 배우며, 지휘, 작곡 공부를 한다. 1936년 몇 년 전부터 생각해 

오던 ＜애국가〉를 작곡한다. 193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 음악학교 특별 연구생 

으로 들어가서 코다이（헝가리 작곡자, 1882-1967）의 지도를 받는다.

그림 2-1. 안익태 그림 2-2. 안익태부인 로리타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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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R. 슈트라우스（독일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 1864 ~ 

1949）의 보조 지 휘자로 있다가, 그 후에 독일과 스페 인 등지 에서 지 휘 활동을 하고, 

1946년 7월 5일에 스페인 여인인 탈라베라 로리타와 결혼한다. 로리타와의 사이에 

3녀를 두었다. 스페인 국적을 얻고 스페인 마드리드 마요르카 교향악단의 상임 지 

휘자가 되어,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 저명한 교향악단에서 객원 지휘자로 활동한 

다. 1959년에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 1965년에 7월에는 런던 필하모 

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었다. 1955년에 한국을 떠난 지 25년 만에 한국을 방 

문하고 ‘한국 환상곡’을 초연한다. 1961년 다시 귀국하여 서울 음악제를 개최하도 

록 하였으며, 1962-1964년까지 서울음악제를 주관하기도 했다. 1965년 7월 4일 런 

던 뉴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마지막 공연을 한 뒤, 이후 건강 악화로 투병하다가 

1965년 9월 16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생을마감한다.

사후（死後） 마요르카에서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익태 거리’가 생겨났다. 

1957년 문화표장을 받았으며, 1965년 문화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 었다. 2012년 2 

월 1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원한한국문화원 내 한국배움터에서 안익태 선 

생 관련 자료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2012년 2월 10~11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전시회에는 안익태 선생이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사진을 비롯해 

그의 악보 모음집, 표지 사본, 언론 기사등이 공개되었다.

특히 서울시의 재정 지원으로 제작된 안 선생의 흉상 제막식이 성대하게 거행되 

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그 자리에는 코다이 선생의 미망인도 참석했다. 한 

국과 헝가리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부다페스트의 시민공원에 안익태 선생 흉 

상이 안치되었다. 안익태 선생의 주요 작품으로는 ＜애국가＞,＜한국 환상곡＞ 이외에 

도 ＜강천성악（降天聲樂）＞, ＜진혼곡＞, ＜논개＞ 등이 있고, 저서로는《R. 슈트라우스의 

전기》,《R. 슈트라우스서한집》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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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의 인연

생전 안익태 선생과 제주는 별다른 인연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안익태 선생은 

제주 출신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김봉학（金鳳鶴, 제주출신 재일교포, 제주은행 설립 

자）과 연이 깊다. 일본에서 회사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TV를 보던 김봉학은 

NHK 교향악단에서 지휘하던 안익태를 보게 된다. 교향악단 지휘자가 한국인이라 

는 사실에 감동을 받은 그는 TV를 보다가 공연장으로 달려가서 안익태 선생이 직 

접 지휘하는 모습을 감상하게 되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김봉학 씨는 안익태 선생에 

게 자신을 소개하고, 이후 한국 사람이라는 동질감으로 일본에서 음악회를 할 때 

는 줄곧 안익태 선생을 직접 모시기도 하고 차량을 제공하기도 했다（안익태《한국환 

상곡》중발췌）. 그와의 인연으로 안익태 선생이 제주도에 오게 된 것이다.

1963년 1월 26일 저녁 7시, 제주시 칠성로 제일극장에서는 제주의 성인 합창단인 

‘탐라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안익태 선생이 직접 

지도•지휘했다. 합창단의 멤버는 영락교회와동부교회 청년들이며, 이것이 제주도 

최초의 혼성 합창단이었다. 당시 합창단 단원들은 현재 80세의 노인이 되었다. 연 

주곡은 제주도 음악협회 지부장인 김국배가 편곡한 합창곡〈오돌또기〉와 안익태 

작곡의〈무궁화〉등이다. 제주시 칠성로 제일극장에서 공연을 한 다음 날에는 서귀 

포 관광극장에서 공연이 있었다. 1960년대 제주 음악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 

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안익태 선생의 제주 활동에 관해서는고인이 되신 제주도 

문화진흥원 공연과장을 역임한 임정부 씨가 쓴 ＜안익태 선생과 탐라합창단＞이라 

는 글과 당시 단원이었던 고운봉, 이청사, 이봉헌 선생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것 

임을 밝힌다.

1962년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부（초대 지부장김국배）가 결성되었다. 탐라합창단 

은 그해 9월 각 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1970년까지 약 9년간 활동했 

다. 1962년, 1963년에 안익태 선생을 초청해서 합창 지도를받았으며, 특별히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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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애국가＞를지도받았다.

안익태 선생은 객석을 꽉 채운 공연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망설임 

없이 지휘를 했다. 시벨리우스 작곡의 ＜핀란디아 중 코러스＞ 부분, 김국배 편곡의 

제주민요＜오돌또기＞, 안익태 작곡의 ＜무궁화삼천리 강산＞, 헨델의 메시아중에서 

＜할렐루야＞, 요한 시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강＞, 베토벤 곡 ＜신의 영광 

＞ 등 현대의 합창단 프로그램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수준 높은 곡들이 연주되었 

다. 그리고 꽉 들어찬 관객들과 함께하는 합창단 공연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선생은 ＜애국가＞를 첫 곡으로 힘차게 부르던 합창단을 잠시 멈추게 하고는 객석 

에 앉아음악회를 감상하고 있던 제주도 부지사 하형모 씨를 무대로 모셔서 소개한 

다음, 관객과 부지사에게 30분간 ＜애국가＞를 가르쳤다. 그러면서 ‘＜애국가＞는 잃 

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펼치는 독립투사들의 심정으로, 장엄한마 

음으로 힘차게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국가＞의 구절구절마다 꼼꼼히 해석하 

고 주석을 붙이면서 지도하는 안익태 선생을 보면서, 객석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다. 작곡가로부터 직접 ＜애국가＞를 지도받은 도민은 제주도민 밖에는 없을 것 

이다. ＜애국가＞ 에 담긴 내용과 선율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에 젖은 관객들은 눈물 

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전에 불렀던 ＜애국가＞는〈올드랜 사인〉의 가락에 가사만 ‘애국가’를 입혀서 부 

르고 있었다. 제주도민에게 ＜애국가＞를 직접 지도한 안익태 선생의 업적에 대해 알 

리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당시 객석에 앉아 있던 약700~800명의 제주도민들 

은 깊은 감동과 함께 당시 장면을 오랫동안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반주를 맡았던 

M씨는 전날 리허설에서 안익태 선생에게 피아노 반주에 관해 혹독하게 지도를 받 

고 공연 당일 불참해서, 튜닝기로 모든 공연을 아카펠라（무반주）로 끝마치게 되었다 

는 일화가 전해진다. 클래식 음악을 접해 보지 못했던 제주도민들에게 음악에 대한 

목마름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그날의 공연은놀람과 감격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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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지휘자가 단원들 앞에서 지휘하다 보면 단원들과 

겹치게 되어서 객석에서는 단원의 모습이 가려지게 된다. 객석에서 지휘자를 가리 

키면서 ‘도대체 저 양반은 뭐를 한다고 화면을 가리느냐, 내가 보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는 불만을 늘어놓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제주도 문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당시 단원 중에는 4남매가동시에 합창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혜숙, 혜실, 

종헌, 봉헌（필자의 고교 시절 은사, 후에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이었다. 4남매는 공연에서 

4중창을 했는데, 슈베르트의〈보리수〉외 한 곡을 합창 공연 중간에 노래했다. 당시 

안익태 선생이 어떤 분이지 전혀 몰랐던그들은시간이 한참 지난뒤에서야대한민 

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작곡가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봉헌 선생은 안익태 선생이〈애국가〉를 가르치시는데, 말씀이나 지휘하시는 

움직임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그런 열정적인 모습에 단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때의 감동을 전했다. 그 후 자신이 교단에 섰을 때에도 반 학생들에게 ＜애국가＞ 

를지도했다.

서귀포 공연

1964년 7월 3일 제주시민회관이 개관되고, 그 기념으로 안익태 선생의 지휘로 

탐라합창단의 정기 공연을 마친다. 연주회 다음날은 서귀포에서의 공연이 었다. 그 

당시에는 제1횡단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을 때였다.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서회선으 

로 무려 5시간이 걸려 서귀포에 도착한다. 도착 즉시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탓에 안익태 선생이 직접 서귀포초등학교에 가서 마차로 풍금（오르간, 피아노가없었 

음）을 가지고 온다. 안익태 선생은 총책임자로서 풍금도 직접 운반하고, 분주하게 

공연무대를 준비하고 리허설을 마쳤다.

그의 음악적 열정과 지도는 언제나 적극적이다. 공연 시간은 저녁 영화 상영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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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서귀포 관광극장

모두 끝나야 했다.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삼일극장 남쪽 터에 앉아서 서귀포 

앞바다의 경치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서귀포 시가지와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였다. 현재는 서귀포회관이라는 건물이 들어서 있다. 안익태 선생이 서귀포 앞 

바다를 가리키며 ‘서귀포는 진정으로 동양의 나폴리다’고 했던 말을 당시 단원들 

이 전부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선생과 단원들 4~5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 

지만, 지금은 그것을 찾을 길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객석（400여 좌석）이 꽉 들어찬 관광극장은 안익태 선생의 지휘 모습에 매료된 기 

운으로 가득했다. 선생은 제주시 공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애국가＞를 관객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불렀다. 안익태 선생이 제주에서 탐라합창단을 지휘한 기록은 세밀 

하게 남아있지 않지만, 무대에서 공연했던 탐라합창단 단원들과 음악회를 감상했 

던 관객들을 통해 직접 그날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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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관광극장은 현재 지붕도 없이 벽체만 덩그러니 서 있지만, 지금도 작은 공 

연이 계속 열리고 있다. 공연장의 벽을 메운 돌이 제주 현무암이라고 하는데, 현무 

암이 소리에 반응하기 때문에 객석에서 감상하는관객들이 소리를잘들을 수가 있 

다고 한다.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공연장은 제주시에 제주도 문예회관이 있다. 이 

건물은 1985년 7월 19일에 착공해서 1985년 11월 5일 건립, 1988년 8월 25일에 개 

관하였다. 이 건물을 지었던 김홍식（전명지대 건축학과교수） 씨를 서울에서 만나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주도 문예회관의 벽체가 제주도 현무암으로 건축이 되어서 음 

향이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말을 들었다.

현재 서귀포관광극장은 바로 이웃하여 이중섭 미술관과 이중섭 거리, 솔동산, 문화 

의 거리, 공방이 자리잡고 있고, 1km 내에 소암 현중화 기념관, 구 서귀포 시가가 있다. 

작가의 산책길 운영 등으로특색 있는문화의 거리로 변모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서귀포 관광극장에서 안익태 선생께서 서귀포 시민들에게 직접 ＜애국가＞를 가 

르치고, 탐라합창단을 직접 지휘한 흔적들을 약 50여 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밝히 

고, 이러한 역사가 제주도민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급한 사안이 서귀포 관광극장을 서귀포시에서 매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200~300석 규모의 실내•야외 공연장을 만들고, 공연장 이름을 안익태 공연장으 

로 명명하자는 것이다. 이중섭 미술관과 연계하여 공연장과 미술관이 함께 어우러 

지는 상생의 문화 가치를 높이자는 것이다. 현재는 폐가처럼 되어 버린 장소이지만, 

언젠가는 서귀포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공연장으로 태어날 수 있도 

록 기대한다. 학수고대（鶴首苦待）를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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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요에 나타난 한라산

《제주도 민요 연구》（김영돈, 민속원, 1965）는 제주의 민요（사설）를 채보한 최초의 저 

서이다. 김영돈 선생이 제주도곳곳을 직접 다니면서 제보자（唱者）를 직접 만나서 채 

록한 책이다. 방학과 휴일을 이용해 제주도 일원에 걸쳐서 수집하는 도중에 괜찮은 

전승자들을 만나고 훌륭한 노래를 얻는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면서 채록했으며, 약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주도 마을을 직접 답사하며 수집하고 나니 카드 상자가 

제법 풍성해졌다고 한다.

제주도 민요는 여성이 부르는 민요가 압도적으로 많다. 제주도는 현무암과 화산 

회토로 뒤덮여 있는 척박한 돌 많은 섬이다. 이 메마르고 비좁기만 한 땅에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는 눈물의 역사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수많 

은 노동요가 쏟아졌다. 근면성은 제주 여성의 표본이며 당연한 삶의 모습이다. 여성 

의 대부분이 각종 일터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입지적 가난과 눈물의 역사는 

이 섬의 민요를 애수와 비통함으로 물들여 놓았다. 분명 낭만과 신비의 섬이지만, 

제주도는 이 낭만과 신비의 휘장 밑으로 가난이 낳는 한숨과 가슴이 미어지는 통 

분이 넘친다. 민요는 이처럼 통계 숫자 이상으로 가장 정확하게 서민 생활을 보여주 

며, 향토색을 드러낸다.

김영돈 교수의《제주도 민요 연구》에 수록 되어 있는 제주도 민요 1,403곡 중에 

한라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곡은 13곡이다. 제주의 민요는 노동요가 대부분이 

다. 그중에서도 ＜맷돌노래〉, ＜방아타령＞, ＜해녀노래＞, ＜김매는 노래＞ 등 4종의 민요 

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는《제주도 민요 연구》수록 자료를 바탕으로 ‘한라산’이 등장하는 민 

요의 사설을 살펴 보고자 한다.

136 한라산의문학과예술



【노동요〈팔자•한탄의 노래〉208곡】

한로산에 쌩인 눈은 / 봄철 나민 쳐지주만 / 요내 가심에 쌩인 시름 / 쳐진 날도 시리야 훈 

다（한라산에 쌓인 눈은 / 봄철 나면 쳐지지만 / 요내 가슴에 쌓인 시름 / 쳐질 날도 있으 

랴 한다）.

【노동요〈맷돌•방아노래〉‘發散’ 편 745곡】

흐를 헤원 볼르당 봐도 / 불를 놀래 / 수하영 싯져 / 한락산이 내 집이 뒈민 / 부를 놀레 / 

다 불러 보카（하루 종일 부르다 봐도 / 부를 노래 / 수많이 있다 /한라산이 내 집이 되면 / 

부를 노래 다 불러 볼까）.

【노동요〈맷돌•방아 노래〉‘發散’ 편 780곡】

한로영산 / 흐르는 물은 / 폐양도 대동강 / 연주 지레 간다（한라영산 흐르는 물은 / 평안 

도 대동강 연자매 찧으러 간다）.

【해녀들의‘旅情’편 996곡】

한락산 허리엔 / 낭덜도 하고요 / 요내몸 가심엔 / 준수심 하고나（한라산허리엔 / 나무들 

도 많고요 / 요내몸 가슴엔 / 잔 수심 많구나）.

【옛타령‘오돌또기’편 1,144곡：】

한로산 허리엔 / 시러미 익은숭 만숭 / 서귀포 해녀는 / 바당에 든숭 만숭（한라산 허리엔 

/ 시로미 익은듯 만 듯 / 서귀포 해녀는 / 바다에 든듯 만듯）.

【옛 타령〈이야홍〉1,149곡】

한로산 상상봉 / 노프곡 노픈 봉 / 백록담이라 흐는 곳이여 （한라산 상상봉 / 높고 높은 봉 

/ 백록담이라 하는 곳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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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타령〈이야홍〉1,153곡】

7실엔 감줄 빛 / 한로산 새 소리 / 신선의 나라여 （가을엔 감귤 빛 / 한라산 새 소리 / 신선 

의 나라에）.

【옛 타령〈이야홍〉1,157곡】

한로산들판엔 / 물덜이 슬치고（한라산 들판엔 /말들이 살찌고）.

【산천초목 편 1,163곡】

돔박꽃은 피엿는디/ 흰눈은 웨 느리나 ! 한로산 선네덜이 / 춤을 추멍 느려 온다 / 고량부 

삼성혈 추아가난 / 가마귄 까옥까옥 / 소낭만 푸르고나（동백꽃은 피었는데 / 흰 눈은 왜 

내리나 / 한라산 선녀들이 / 춤을 추며 내려온다 / 고량부 삼성혈 찾아가니 / 까마귀는 까 

옥까옥/소나무만 푸르구나）.

【산천초목편 1,197곡】

한강물이 다 술이라도 / 먹을 놈 읏이민 소용 읏곡 / 한로산이 다 돈이라도 / 씰 놈 읏이민 

소용 읏다（한강물이 다 술이라도 / 먹을 놈 없으면 소용없고 / 한라산이 다 돈이라도 / 쓸 

놈 없으면 소용없다） .

【동요〈줄놀이 하며〉편 1,258곡】

（중략） 어기야 뚱땅 기여들언 / 한라산에 간 보난 / 아들아긴 장기 두곡 / 딸아긴 노념 헴 

더라（얼렁뚱땅 주워먹어 / 한라산에 가 보니 / 아들아긴 장기도고 / 딸아긴 놀이하고 있 

더라）.

【동요편 1,338곡】

꼼짝 꼼짝 고사리 꼼짝 / 즤주 한라산 고사리 꼼짝（꼼짝 꼼짝 고사리 꼼짝 / 제주 한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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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꼼짝）.

오 179,333, 686, 689, 873, 873,883, 996곡에도 ‘한라산’을 사용하고 있음.

이상과 같이 김영돈 교수가 채집한《제주도 민요 연구》에서 총 1,403곡 중 ‘한라 

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민요는 총 21편이다. 총 0.0149%에 해당할 정도로 미미 

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한라산（漢羅山）’은 높은 산으로 인식 되 

어 왔다. 한라산의 의미는 ‘산이 높아 산정에 서면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뜻 

이며, 해발 1,950m로 남한의 최고봉이면서도 사람들을 가까이하여 친숙함 또한 

느끼게 하는 산이다.

예로부터 한라산은 명산이며, 영산（靈山）이라고 하였다. 지리산, 북한의 금강산과 

함께 한라산은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영산이라 칭한다. 제주도민들은 탐라국 

시대부터 한라산 백록담 북쪽 기슭에서 천제（天際）를 봉행해 오다가 고려 후기인 고 

종 40년（1253년） 10월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산신제로 봉행되었다. 1470년 제주목사 

이약동에 의해 2월 정일（正0）부터, 어렵고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더욱 정성을들여 

서 산신에게 제를 올리고 국태민안을 빌었다. 숙종 29년（1703년） 당시 이형상 목사는 

불교의 힘을 약화하고 유교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주도에 있는 수백 개의 당과 절을 

파괴해 버린다. 그 후 무교식으로 지내던 한라 산신제는, 1908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지된다. 그러나 신령한 한라 산신제를 그만둘 수는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산 

천단 마을 주민들이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한라 산신제를 유지해 나갔던 것이다. 

1958년에 제주시에서 주관하는 기우제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제주도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1년 5월 9일에는 한라산신고 

선비（漢率山神古埋碑）3기와제단2식이 제주도 기념물제66호로지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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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도 교가에 나타난 한라산

제주도내 각 학교 교가에는 한라산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따라다닌다. 한라산을 

적시하는 것은 그만큼 한라산을 신성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초등학교 교가에 나타난 ‘한라산’

〈성산읍 관내 학교〉

학국: G1S 즈

그림 2-4. 수산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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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시흥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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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동남초등학교 교가 그림 2-7. 성산초등학교 교가

그림 2-8.풍천초등학교 교가 그림 2-9. 온평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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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7} 강수산 작사
시창도 작혹

한 -라산 t가 길어 독자-봉솟 아

싸. q r I」月^%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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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실화 게 자 라 -는 신산-어 린 이

그림 2-10. 신산초등학교 교가 그림 2니1. 성산중학교 교가

그림 2-12. 성산고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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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관내 학교〉

그림 2-14. 가마초등학교 교가그림 2-13. 표선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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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한마음초등학교 교가그림 2-15. 성읍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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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토산초등학교 교가 그림 2니 8. 표선중학교 교가

그림 2-19. 표선고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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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관내 학교〉

그림 2-20. 흥산초등학교 교가 그림 2-21 태흥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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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신례초등학교 교가 그림 2-25. 남원중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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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위미중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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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관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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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효돈초등학교 교가 그림 2-28. 서귀포 초등학교교가

그림 2-29. 서귀북초등학교 교가 그림 2-30. 새서귀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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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새서귀초등학교 교가

그림 2-33. 서호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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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서귀포중학교 교가 그림 2-36. 남주（고등）중학교 교가

그림 2-37. 서귀대신중학교 교가 그림 2-38. 서귀중앙여자중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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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서귀포여자중학교 교가 그림 2-40. 서귀포고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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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관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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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중문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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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하원초등학교 교가

그림 2-42. 강정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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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중문중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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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중문고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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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관내 학교〉

온석》작사

그림 2-46. 안덕초등학교 교가

mws5
#lf수！»

적사: a 하 규
_ 작곡:여

1-우암 혀고 지다우 군산 붕 하 훸

三2.쉬지 않고 흐르는 청 교 천 표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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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의 » 랑 타인 우 리 학 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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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 다운 전홍뀽 이어만 하 서

츠 옫 꾼의 푸 5 꿈 가合 어안 고

111

그림 2-48. 예례초등학교 교가

서 rrrr
衰 거 5 게 자란다 장천어 린 어 

싹싹하게 자란다 창전어 른 "|

그림 2-49. 창천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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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0. 안덕중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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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관내 학교〉

그림 2-51. 대정초등학교 교가

가3S 죸차
•쪼-mi

그림 2-52. 대정서초등학교 교가

그림 2-53. 보성초등학교 교가 그림 2-54. 대정중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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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대정여자고등학교 교가 그림 2-56. 무릉중학교 교가

그림 2-57. 대정고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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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관내 학교〉

그림 2-60. 신창초등학교 교가

그림 2-59. 저청초등학교 교가

그림 2-61. 고산중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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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 신창중학교 교가

그림 2-64. 한국뷰티고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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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관내 학교〉

그림 2-65. 재릉초등학교 교가 그림 2-66. 한림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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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tb « M fe 耳 Saiwr

幻 ?川『心 1 川쐐춛 M I

그림 2-67. 금악초등학교 교가

충효一로 엮어내린 조상님 얼이이

근면하겨 살아一은 조상님 없이어

이 나락이一겨래의 기 등이 뇌 리

4 고 장 가 - -- 우 -.- 는 이 꾼 이 - 되 ' 4

(-H)아 아 가쾅스런마윰으 로 가 숨호 싹 폌

온 부리 에 미 !! 자

그림 2_68. 수원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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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9. 귀덕초등학교 교가 그림 2-70. 한림중학교 교가

그림 2-71. 한림여자중학교 교가 그림 2-72. 한림고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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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3. 한림공업고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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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면 관내 학교〉

aaei «（시

SMS 자®

그림 2-74. 추자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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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관내 학교〉

그림 2-76. 곽금초등학교 교가 그림 2-77. 광령초등학교 교가

고 의 만 자 AF 
좌含 윈자고

서 ※忌 K 소 아 바 4- 다 ■구 엄

그림 2-79. 납읍초등학교 교가그림 2-78. 구엄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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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0. 더럭초등학교 교가

智8처I«화쐐해 싸'

그림 2-82. 애월초등학교 교가 그림 2-83. 어도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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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4. 장전초등학교 교가 그림 2-85. 하귀일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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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6. 하귀초등학교 교가 그림 2-87. 영송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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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8. 귀일중학교 교가 그림 2-89. 애월중학교 교가

그림 2-90. 애월고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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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학교〉

그림 2-91. 도평초등학교 교가 그림 2-92. 이도초등학교 교가

그림 2-94. 외도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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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5. 제주서초등학교 교가 그림 2-96. 제주북초등학교 교가

그림 2-97. 신제주초등학교 교가 그림 2-98. 제주중앙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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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0. 한라초등학교 교가

그림 2-101. 월랑초등학교 교가 그림 2-102. 동광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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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3. 도남초등학교 교가 그림 2-104. 남광초등학교 교가

그림 2-105. 월평초등학교 교가 그림 2-106. 제주동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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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니 08. 화북초등학교 교가그림 2-107. 제주대학교부속초등학교 교가

그림 2-110. 동화초등학교 교가그림 2-109. 삼화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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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1. 도련초등학교 교가 그림 2-112. 봉개초등학교 교가

그림 2-113. 아라초등학교 교가 그림 2-114. 삼양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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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 앤 한 라 시어 우 리<지켜 로 고

그림 2-115. 백록초등학교 교가 그림 2-116. 한천초등학교 교가

그림 2-117. 삼성초등학교 교가 그림 2-118. 인화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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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9.일도초등학교 교가 그림 2-120. 신광초등학교 교가

그림 2-122. 한라중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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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3. 제주서중학교 교가 그림 2-124. 노형중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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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 제주중학교 교가 그림 2-126. 제주중앙중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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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7. 탐라중학교 교가 그림 2-128. 제주동중학교 교가

그림 2-129. 오름중학교 교가 그림 2-130. 제주제일중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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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니31. 아라중학교 교가 그림 2-132. 오현중학교 교가

그림 2-133. 제주중학교 교가 그림 2-134. 신성여자중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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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5. 제주중앙여자중학교 교가 그림 2-136. 제주동여자중학교 교가

三5三드

이-거 ’4

그림 2-138. 제주고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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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9. 제주고등학교 응원가 그림 2-140. 오현고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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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1. 오현고등학교 응원가 그림 2-142. 영주고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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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3. 제주중앙고등학교 교가 그림 2-144. 대기고등학교 교가

그림 2-145. 대기고등학교 응원가

여기 J 착시•곡

그림 2-146.신성여자고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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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7. 신성여자고등학교 응원가 그림 2-148. 제주여자고등학교 교가

그림 2-149.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가 그림 2-150. 제주여자상업 고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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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 제주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가 그림 2-152. 제주과학고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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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3. 제주대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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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관내 학교〉

그림 2-154. 조천초등학교 교가 그림 2-155. 신촌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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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6. 함덕초등학교 교가 그림 2-157. 북촌초등학교 교가

한라산과음악 183



학사: 강성호 

작곡: 좌 승원

이작사

미1낵 착각

而三게三十냐■百 리휴=_트

흐 f 4 십 1 #1H H 《’• t•고

오1三=5』

v it i 3 o 누 4 M • ： d &

1 브. 3 4성 이• 요 우 거 내 기 상

내지대#교 무-러 의요 랑

그림 2-158. 대흘초등학교 교가 그림 2-159. 조천중학교 교가

그림 2-161. 함덕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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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관내 학교〉

：*H) 그고 휴교 익히서 츤 S 운되 어

스 가 이 8 거로 갎 이안만 M

1.2. 새날의새인꾼이 지라나칸다 쒸씩 한 우 리 해 2

3. 자수호 더옹«나 시나라4학 꿕이 한 우 리 학 s

서 나44—포크

12. 우 리1 4 2

3.이 상의 후 2

그림 2-162. 김녕초등학교 교가 그림 2-163. 평대초등학교 교가

그림 2-164. 세화초등학교 교가 그림 2-165. 한동초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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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6. 하도초등학교 교가 그림 2-167. 종달초등학교 교가

그림 2-168. 세화중학교 교가 그림 2-169. 김녕중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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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0. 세화고등학교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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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관내 학교〉

그림 2-1 기우도 초•중등학교 교가（통합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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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2. 제주도의 노래

제주도내 학교 교가를 조사하여 가사 속에 나타난 ‘한라산’의 용례를 살펴보았 

다. 제주도 학교의 교가에 나타나는 ‘한라산’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한라산 정기 받은-’（57개교） : 토산초, 신례초, 남원초, 하례초, 서귀포 산업과학고, 

서귀포고, 새서귀포초, 대정중, 대정여중, 대정여고, 대정고, 대정중, 신창초, 고산중, 저 

청초, 제주영송학교, 어도초, 구엄초, 광령초, 한국뷰티고, 금릉초, 수원초, 저청중, 한림 

공고, 한림중, 한림공고, 제주서중, 하도초, 한동초, 평대초, 함덕초, 함덕고, 함덕중, 조천 

중, 북촌초, 조천초, 사대부고, 오현고 응원가, 제주고, 제주일고, 한천초, 이도초, 동광초, 

한라초, 제주서초, 외도초, 동여중, 중앙여중, 중앙중, 제주동중, 탐라중, 제주중, 노형중, 

제주서중, 오름중, 신엄중, 남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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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영봉’（22개교） ：； 풍천초 수산초, 위미중, 서귀여자중, 서귀여고, 서귀포중, 서호 

초, 서귀포초, 무릉초, 귀일중, 금악초, 한림초, 한림고, 세화고, 삼양초, 아라초, 제주대 

부속초등, 영평초, 남광초, 도남초, 귀일중

■ ‘한라의 높은 기상’（13개교） : 온평초（3절）, 흥산초, 도순초, 대신중, 표선고, 대정서초 

등, 대흥초, 대흘초, 동화초, 삼화초, 이도초, 해안초, 제주도

■ ‘한라의 장한 얼’（1개교） : 제주동초

■ ‘한라산 넓은 품’（3개교） : 의귀초, 서귀중앙여중, 도련초（한라의 얼）

■ ‘한라의 기슭’（2개교） : 한마음초, 남원중

■ ‘한라의 줄기 뻗어’（9개교） : 신산초, 가마초, 성읍초, 효돈초 대정초, 애월중, 장전초, 

추자초등, 봉개초

■ ‘한라의 우뚝 솟아’（4개교） : 도순초, 중문고, 더럭초, 제주중앙여고

■ 우람한 한라산’（3개교） ： 서귀북초, 김녕중, 제주중앙초

■ 기타（한라의 품, 고상한한라산, 의연한한라산, 수려한, 한라산 높은 봉, 영주산등, 30 

개교） : 동남초등, 중문초, 삼성여고, 남주중고, 서귀서초등, 표선중, 무릉중, 고산초, 중 

문중, 납읍초, 세화초, 김녕초, 함덕초, 제주대, 과학고, 대기고 응원가, 대기고, 중앙고, 

제주고 응원가, 신광초（3절）, 일도초, 백록초, 화북초, 월랑초, 신제주초, 제주북교, 제주 

여중, 제주일중, 한라중, 애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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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학교（42개교） : 시흥초, 성산고, 성산중, 성산초, 표선 

초, 위미초, 태흥초 창천초, 남주중, 서귀온성학교, 법환초, 서귀중앙초, 보성초, 안덕중, 

예례초, 안덕초, 하원초 귀덕초, 하귀초, 하귀일초, 물메초, 애월초, 곽금초, 추자중학교, 

한림여중, 세화중, 종달초, 신촌초, 신성여고, 제주여상, 제주여고 응원가, 제주여고, 제 

주여중, 신성악（응원가）, 영주고, 오현고, 인화초, 삼성초, 도평초, 아라중, 영지학교, 신 

성여중

« 186개 학교의 교가와 응원가, 대학, 제주도의 노래 등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다만 홈 

페이지에 교가를 올리지 않은 학교는 조사 대상에서 누락 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도내 유 

치원과 외국학교 교가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위의 조사 결과를 통해 ‘한라산의 정기’가 등장하는 노래들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라산의 정기를 받고 자란 제주도민으로서의 긍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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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한라산’을 그린 작품들

제주국제합창제 창작 작품

제주국제합창제는 ‘한라산’이 주제가 되거나 제주가 주제가 되는 작곡 축제를 개 

최했다. 전국의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작곡 콩쿠르를 통해 제주 또는 한라를 

내용으로 하는 가곡과 합창곡들이 발표되었다. 연주는 기성 성악가들과 국내에 손 

꼽히는 합창단에게 공연을 부탁했다. 당시 발표된 곡 중에서 ‘한라산’을 내용으로 

한 곡들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73.〈한라는 한라산으로 빛나라〉악보 （이향숙 작사, 최현숙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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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시작된 ‘탐라전국합창축제’는 전국의 시인과작곡가들에게 작곡을 위촉 

하여 가곡과 합창곡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2005년 처음으로 작곡된 작품들로 공 

연했다. 2005년 7월 제주도문예회관에서는〈먼 바다 푸른 섬 바다〉（한기팔작사, 한 

정임 작곡）,〈들꽃의 향기처럼〉（서공식 작사, 이안삼작곡）,〈한라는 한라산으로 빛나라〉 

（이향숙작사,최현식 작곡）,〈그름도 꽃이 되는（산굼부리에서）〉（한여선 작사,최영섭 작곡）, 

〈솟아라 한라여!〉（김필연작사, 임긍수작곡） 등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한편 2005년 7 

월 14일에는 창작가곡경연대회가 열렸다. 이때 6곡이 발표되었는데, 그중에서 임 

승천 작사, 안영준 작곡의〈우리의 제주도라네〉라는 곡에는 2절에 ‘푸른 물결 따라 

밀려 오는/한라산 푸른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또한 합창경연대회 지정곡 중에는 

〈산아, 산아, 한라산아〉（임승천 작사, 정덕기 작곡）라는 곡도 있었다.

이처럼 탐라전국합창축제를 통해서 많은 제주적인 가곡과 합창곡들이 탄생했다. 

전국창작가곡 위촉곡 중에는 12곡이 발표되었는데, 4번째로 발표된〈아름다운 한라 

산〉（함기선 작사, 신귀복작곡）과 12번째 곡인〈한라산〉（김원석 작사, 김현욱작곡）이 있다.

〈아름다운 한라산〉의 가사를 보면, ‘푸른 바다 헤쳐 나와 / 높이 솟은 한라산은 / 

하얀 이불 두른 듯’으로 이어진다.〈한라산〉은 ‘제주도라한라산아/ 태양이 밝히어 

라/은하수가 높더냐/우리 명산 한라산’이 등장한다. 다음 해인 2006년에는 창작 

가곡 위촉곡으로 13곡을 발표했는데, 모든 곡이 제주도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창 

작합창곡 위촉곡집에는 7곡이 실렸는데, 2번 곡은〈이어도 산아〉（홍일중작사, 이안삼 

작곡）와 마지막곡인〈제주여 한라여〉（김순진 작사, 정영택 작곡）이다.

제주국제합창제가 제주에서 펼치는 목적과 이유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전국의 

시인들에게 제주나 한라산을 주 내용으로 한 가사를 써 달라고 의뢰한다. 그래서 

행사가 있기 훨씬 전에 시인들을 섭외해 시를 받고 전국의 작곡가들에게 가곡이나 

합창곡（여성,남성,혼성）의 장르는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마다 달리 작곡을 의 

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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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4.〈한라산의 참꽃되어〉악보 （장장식 작사, 강문칠 작곡）

그림 2-175.〈제주여 한라여〉악보 （김순진 작사, 정영택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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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주자들은 국내, 제주도 내의 성악가들을 망라해 무대에 서게 하였으며, 

합창단인 경우는 전국의 전문 합창단으로 하여금 창작곡 공연과 함께 합창제에 참 

가해서 공연도 하게 했다. 합창에 익숙하지 않았던 제주도민들은 점차 합창축제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게 되고, 공연에 대한 반응도 좋아지게 되었다.

2008 제주국제합창제에서도 창작곡 위촉곡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 해에는 여성 

합창 남성 합창, 혼성 합창곡들이 발표되었는데, 그중에 혼성 합창곡인〈한라산의 

참꽃되어〉（장장식 작사, 강문칠 작곡）은 대구시립합창단의 공연으로 제주도 문예회관 

에서 7월 16일 오후에 발표되었다. 2008년 전국합창경연대회 지정곡（혼성합창곡）에 

는 4곡이 선정되었다. 집행부（제주국제합창제 조직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작곡을 의뢰

그림 2-176.〈제주도 이야기〉악보（김명희 작사, 김광자 작곡）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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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당연히 주제와 가사의 내용은 제주가 들어가게 했다. 경연곡으로 선정된 곡 

들을 살펴보면,〈구름도 꽃이 되는〉（한여선 작사, 최영섭 작곡）,〈솟아라 한라여〉（김필연 

작사, 임긍수작곡）,〈제주 공항에서〉（박경선 작사, 허걸재 작곡）,〈제주도 이야기〉（김명희 작 

사, 김광자 작곡）가 발표되 었다.

2009년을 마지막으로 제주국제합창축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해에도 제 

주와관련된 곡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창작합창 위촉곡（남성합창） 3곡이 선정되었는 

데, 그중에〈한라산 겨울〉（송창선 작사, 하순봉작곡）의 가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산 짐승들이 살아가는 자취가 / 호젓이 나무 사이에 / 길을 내고 기우는 햇살 / 옛 생각 

들 길어내는 / 늦은 오후의 한라산을 가노라니 〜”

（〈한라산 겨울〉가사일부 발췌）

제주국제합창제에서 발표한 창작곡과 위촉곡, 콩쿠르 곡들은 모두 제주를 주 내 

용으로 작곡되었다. 100여 곡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일부가 한라산을 일부 표현하 

거나 한라산을 주 내용으로 작곡이 이루어졌다.

한라문화제 음악제 공연작품

1993년 10월 ‘한라문화제’（현재는탐라문화제） 음악제는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 

쳐졌다. 당시 마지막 곡이〈한라산〉（김순이 작사, 강문칠 작곡）이었는데, 제주도립합창 

단의 공연으로 선보였다. 이 곡은 1993년 9월 제주도립（당시에는시립）합창단에 의 

해 제20회 정기연주회에서 다시 발표되었다. 2008년 창작합창곡 위촉 작품 현황 

을 보면,〈비양도 해녀〉（고광자작사, 정희치 작곡）,〈비치미 오름에 핀 겨울들꽃〉（고병용 

작사, 최병석 작곡）,〈오조리의 노래〉（강중훈작사, 임우상작곡）,〈아영 고영〉（고훈식 작사, 

안현순작사）,〈가장 오래 뜨는 별하나〉（한기팔작사, 김창재 작곡）,〈제주도 7실〉（고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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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 홍요섭 작곡）,〈대금 산조〉（권재효 작사, 우종억 작곡）,〈초봄에〉（김광수 작사, 곽진향 작 

곡）,〈한라산의 참꽃되 어〉（장장식 작사, 강문칠 작곡）,〈도깨비 도로에 상사화 피 었어요〉 

（양전형 작사, 김승후작곡）,〈내 마음의 바다〉（고성기 작사,조치노작곡）,〈선작지왓〉（김순 

이 작사, 이현근작곡）,〈별〉（양전형 작사, 권태복작곡）,〈순비기꽃〉（안정업 작사, 류항무 작곡）, 

〈약천사 북소리〉（문상금 작가, 이경훈 작곡）,〈제주섬〉（김정자 작사, 강석중 작곡）,〈한라산 

노루〉（김용길 작사,김정길 작곡）,〈선돌마을〉（강문신 작사,강문칠 작곡）등이 발표되었다.

＜제주포육의 노래＞

1986년 3월 4일에는 전 제주도 교육감을 역임한 고봉식 선생이 대구에서 작곡 활 

동을하던 강문칠에게 편지를 보냈다. 서신의 내용은자신이〈제주교육의 노래〉를 작 

곡했는데, 한번 살펴봐 달라는 내용이 었다.〈제주교육의 노래〉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한라의 힘찬 고동 메아리 치고 / 태평양 큰 물굽이 / 세계로 뻗어 / 우렁찬 그 성역 

/ 지축까지 울려라 / 힘차게 슬기롭게 / 푸른 꿈을 키우며 / 찬란한 역사 위에 / 금자탑을 

세우자 / （후렴） 아! 부지런히 바로 배워 / 겨레와 나라 위해 빛이 되리 / 제주교육 영원하 

라 영원하라 /길이 빛나라 /

【2절】 탐라의 장한 기상 / 우러러 보며 / 가슴을 활짝 열고 / 앞을 나가자 / 學究에 불타는 

얼 / 하늘 높이 솟쳐라 / 굳세게 훈훈하게 / 삼무정신 받들며 / 보람찬 배움으로 / 밝은 내 

일 가꾸자 /（후렴） /

1절의 가사 서두에는 ‘한라’라는 단어가등장한다. ‘한라산’은 아니지만 ‘한라（漢 

쪼）’라는 단어의 의미는 ‘저 멀리 구름 위로 우뚝 솟아 있는 검푸른 산’이라고 한다. 

높이 1,947m의 산이 높아 산정에 서면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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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노래〉가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봉식 전 교육감의 열정을

살펴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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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래＞

다음으로‘한라산’이 등장하는 노래로〈서귀포시 노래〉를 들 수 있다. 이 노래는 

서귀포 출신 시인인 김광협 시인이 작사를 맡고, 김동진 선생이 작곡했다.〈서귀포 

시 노래〉는 처음부터 ‘한라의 멧부리가 굽어살피고-’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림 2-178.〈서귀포시 노래〉악보(김광협 작사, 김동진 작곡)

이교숙의 ＜한라산＞

1990년 5월 12일 제주도 문예회관에서는 제주도 내 작곡가들의 연주회가 열렸 

다. 1996년 10월에는 한국에서는 작곡가로 유명하신 이교숙 선생께서 제주관악단 

을 위해서〈한라산(Mountain Halla)〉이라는 제목의 Festival 곡을 써 주었다.

198 한라산의문학과예술



강문칠창작작품

2007년 12월 강문칠의 다섯 번째 창작 가곡 발표회가 있었다. 그날의 맨 마지막 

곡목은 강문칠 작사, 강문칠 작곡의〈한라산〉이었다. 2007년 11월 1일 작곡한 곡이 

다.〈한라산〉은 2009년 3월 23일 서울 삼성문화센터 7층 대공연장에서 작곡가의 

음성으로 발표되 기도 했다.

【1절】 한라산 기슭 따라 걸으면 / 새소리 물소리 / 무성한 나무들은 / 수천 년을 지난 듯 / 

구름이 머물다가 간자리엔 / 선조들의 숨결 가득 / 조국의 역사 품에 안은 / 아름다운 한 

라산아 / （후렴） 조국의 희망과 평화 / 미래를 축복하듯이 / 언제나 우뚝 솟은 / 우리의 자 

랑 한라산아 / 포근한 마음의 고향 / 우리의 명산 한라산아 /

그림 2-179. 가곡〈한라산〉악보（강문칠 작사,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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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한라산 정상에 올라보면 / 발 아래 구름이 / 하늘은 푸르러 / 만질 듯이 가깝다 / 한 

라산 굽이 굽이마다 / 푸르름이 만연하다 / 조국의 끝자락에 섰는 / 아름다운 한라산아 / 

（후렴） 우리의 명산 한라산아 /

강문칠은 1997년에는 서귀포시 효돈중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3년 동안 근무를 

하는동안 여러 번 한라산을 등반했다. 밤이 되어서 같이 간동료 교사인 이영운 선 

생（후에 제주중앙여고교장으로퇴임）이 쓴 ‘영실’을 한라산에서 작곡하기도 했다（1,2 

곡）. 2002년〈영실 1〉을 발표하고, 여섯 번째 창작 가곡발표회（서귀포 예술의 전당）에 

서는〈영실 2〉를 발표했다.

그림 2-180.〈영실〉악보（이영운작사, 강문칠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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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 강문칠은 제주도 관악협회 사무국장이었다. 당시 한국관악지도자 협 

회장은 남궁요열이었는데, 제주도에서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내려와 대회가 열리는 제주제일고등학교 운동장으로 갔다.〈제주관악인의 노래〉 

는 강문칠이 작사, 작곡했다.

제주 ‘클라리넷 앙상블 B-M’에서는 매해 강문칠에게 창작곡을 의뢰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한라산의 사계》는 제주도 내에서는 흔치 않은 사례에서 등장한 작곡 

작품이다. 강문칠과 클라리넷 앙상블을 지도하고 있는 임대흥 선생과는 오현고등 

학교 음악부 동문이다. 동문회에서는 해마다 신년이 되면 신년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연주회가 가까워지면 매일 저녁 모교 음악실로 모인다. 연습 시간 중간에 임 

저）구관악인의 노래

그림 2-181.〈제주관악인의 노래〉악보（강문칠 작사,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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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 선생이 강문질에게 “선배님 우리 앙상블（B-M,Baroqu-Modern） 팀을 위하여 클 

라리넷 곡을 써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탄생한 곡이〈한라산의 4계〉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해마다 한 곡씩 작곡해서 발표하고 있다. 첫 발표회는 

2017년 5월 제주대 아라뮤즈홀이었다. 제주 클라리넷 앙상블을 위한 곡이었다. 연 

주자들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성인들로 구성이 되었다. 현대음악인데, 무조（無 

調）로 작곡이 된 곡은 제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곡이다. 2017년-2019년까지 매해 

봄, 여름, 가을을 발표했고, 2020년 겨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주를 개최하지 못했다.

한라산의

for Clari*l Ensemble

SCORE and PARTS

강분킬 착굑
Composition by Moon Ch

그림 2-183.《한라산의 사계》악보 중〈봄〉

（강문칠 작곡）

=引그’ •丁

J J
그림 2-182. 제주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 위촉 작품（강문칠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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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의 겨울‘

(Winter of HALLA-Mt.)

24역 탁악기와 $클라리넷을 위한 앙상불

(Ensemble for 2 Percutions & S Bb Clarinet's)

강 을# 작곡 

(ComfMsaon 
rn 1!取!斜

그림 2-184.《한라산의 사계》악보 표지 그림 2-185.《한라산의 사계》악보 중 

〈겨울〉4악장 일부

그림 2-186.《한라산의 사계》악보 중 

〈겨울〉4악장 일부

그림 2-187.《한라산의 사계》악보 중 

〈겨울〉4악장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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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록상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제주도 기록화는 고려 목종 때 태학박사 전공 

지가그린 ＜화산도（火山圖）＞일 것이다.

《고려사（高麗史）》에 ‘목종 5년（1002） 6월 탐라는 산이 네 구멍에서 빨간 물이 용출 

했는데 5일 만에 그쳤다. 그 물은 모두 돌로 변했다. 다시 목종 10년（1007）에 탐라 서 

산（端山）이 바닷속에서 용출했는데 탐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이 처음 나타나고 

운무（雲S）는 어두컴컴하고 땅흔들림이 우레와같았다. 대개 7주야（晝夜） 동안 계속 

됐다. 산 높이가 가히 100여 장（丈）이 되고, 둘레는 40여 리에 이르렀다. 초목은 없 

고 연기가 그 위를 덮었다. 이를 바라보니 돌유황과 같았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감 

히 접근하지 못했다.” 태학박사 전공지가 그 장면을 자세히 관찰하여 그림으로 그 

려 조정에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화산도＞는 남아 있지 않지만 제주 화산폭발 장면을 매우 상세하게 그렸을 것으 

로 여겨진다. 전공지는 제주에 파견된 문신（文臣）으로 성종 때 진사에 급제하여 목 

종 때에 이르러 태학박사가 되었다. 이처럼 화산폭발 장면을 그린 그림이 제주도 기 

록화의 처음이라면, 그 후 한라산을 그린 그림들에는 언제, 어떤 작품이 전해올까 

궁금해진다. 예나 지금이나 한라산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늘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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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시대 한라산그림

한라산의 상징성

한라산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매우 잘 알려질 정도로 명산이었으며, 지금은 세계 

자연유산의 섬을 만든 몸체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한라산이 주는 상징성은 한마 

디로 신령스러운 산이자 제주 사람의 정신을 지키는 한라산신의 의미로 여겨진다. 

설화에서도 한라산은 아름답게 묘사된다. 봄과 가을에는 화려한 꽃과 단풍을 말 

하는 홍산（紅山）으로, 여름에는 초록의 청산（靑山）으로, 겨울에는 흰 눈이 쌓인 백산 

（白山）으로 불렸다. 이와 같이 계절마다 다양하게 변하는 한라산의 모습이 그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에 한라산의 자연을 극찬한 것이다.

또 한라산은 제주를 창조한 설문대 여신으로도 상징된다. 옛사람들은 겨울밤 흰 

눈이 제주의 모든 오름을 덮으면 하얀 천지를 보면서 한라산신이 자신의 수백의 자 

식들, 즉 오백장군을 포근하게 이불을 덮어 재웠다고 하여 자식에 대한 어머니 사랑 

의 징표로해석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어머니 역할을한라산에 대입시켜 민간에 전 

해지는 것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제주사람들에게 한라산은 곧 제주의 설문대 할망 

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화는 결국 상징으로 귀결된다. 그 상징은 제주를 이해하고 제주의 이미지를 만 

들어내는 정신세계인 것이다. 비어 고든 차일드 （Vere Gordon Childe, 1892~1957）의 말 

을 빌리면, 문화가 탄생하는 배경에는 먼저 식량에 대한 추구이고, 다음으로 제조 

할 수 있어야 하며, 세 번째는 그것의 교역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그 사회에 

사회적.종교적 제도가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문화의 형성과정으로 이것들을 통합 

하는 것은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마치 꽃이 피듯 그 땅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신세계는 바로 이러한 터전 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결국은 

208 한라산의문학과예술



상징화되는 것이다. 정체성은 이 상징화의 집단무의식이라고할수 있다.

제주사람들의 상징이라고 하는 한라산은 제주사람들에게 생존으로 다가온 생 

산력 그 자체로서, 그것이 목축이라는 산업으로 이어졌다.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농업과 어로의 삶을 이루게 하였고, 해양 교역으로 섬의 실질적인 생존력이 확보되 

었으며, 무속으로 고단하고 불안한 정신세계를 다스렸던 것이다. 한 사회를 이해할 

때 매우 복잡한 정치적 관계까지 고려하게 되면 탐라국 시대 이후 한라산이 어떤 

역사의 경로를 거쳤는지 알 수 있다. 결국 제주사람들에게 한라산은 생산지이기도 

했지만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까지 외세에 의한 수탈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과 함께 그 외세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지이자 항쟁지가 되었던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한라산의 의미가 관광이라는 3차 산업에 힘입어 문화상징으로서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인 영주십 

경의 중심에 한라산이 있는 것이다.

한라산의 회화적 의미

한라산은 자연이지만 회화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한라산 

은 중세 때보다 현대에 와서 그림의 소재로 자주 다루어진다. 중세가 안고 있는 세 

계관과 물질적 생산성은 제주의 사상을 무속, 신선사상, 불교, 유교보다 아래로 놓 

고 순환적으로 지배했었으나 미술사적으로 볼 때 조선 시대에는 국가로부터 충분 

한 후원은커녕 오히려 성리학에 의해 무불®佛） 탄압이 자행되면서 옛 제주 회화들 

이 전해질 수 없었다. 그림보다는 신화, 설화, 전설들이 구비전승되었을 뿐이다. 특 

히 조선 시대에 이르러 한라산과관련된 탱화나 산신도가 있을 법하지만 고찰（古W 

이 오래전에 훼철됨에 따라 그곳의 문화유적과 유물들이 거의 파괴되었고, 양반사 

대부 화가들의 문인화 취향이 지배하면서 북종화나 실경산수화를 배척함에 따라 

한라산을그린 회화가부재하게 되었다. 겨우 실용적 지도화, 기록화에 보이는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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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한라산과 관방지도의 탐승（探勝）의 한 부분으로, 영주십경을 그리는 정도의 

회화식 지도만이 전해올 뿐이고, 그것마저도 안타깝게도 타지역의 기관이나 본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유교 제도권 아래 제작된《탐라순력 

도》가 제주에 남아 있어 300여 년 전 조선 시대의 회화에 관한 정보와 여러 제도를 

비롯한 제주의 물산과 풍광을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한라산이 남한 최고봉이라는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면 

서 화가들의 관심도 높아져 여러 화가에 의해 한라산이 즐겨 그려졌다. 특히 제주 

출신 화가들은 한라산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다른 풍경보다는 한 

라산 풍경을 아주 각별하게 생각했다. 제주를 찾는 화가들 또한 한라산의 모습을 

한 점이라도 화폭에 담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한라산을 보는 화가들의 미학도 

다양한데, 미적인 대상으로서 아름다운한라산의 풍경을 보는화가도 있지만, 한라 

산을 수호신적 의미로 보는 경우와 제주인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경 

우가 있다. 한라산의 표현 방법도 서양화, 한국화, 판화, 드로잉, 수채화 등 매우 다 

양하다.

탐라순력도（腺 羅巡歷圖）

《탐라순력도》는 1703년에 그려졌는데 제주의 군사, 관방 지리, 풍속 등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화이다. 이《탐라순력도》는 제주 목사（牧使） 겸 제주병마수 

군절제사（濟州水軍兵馬節制使）로 부임한 병와 이형상이 17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2일 동안 제주도 전역을 순력한 뒤 화공 김남길을 시켜 그린 도첩（圖tt） 

이다.《탐라순력도》는 제주도 지도 1면, 순력 장면 40면, 서문 2면 등 모두 43면으 

로 구성돼 있고 그림의 재료는 장지（壯紙）에 먹, 채색이고, 크기는 세로 55cm x 가로 

35cm로 제주시 소장이나 국립제주박물관에 위탁 보관되어 있다. 이 그림은 18세 

기 초 제주 문화와 지방 군사 행정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서 보물 652-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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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돼 있다.

《탐라순력도》는 3성 9진의 순력을 다니며 그린 기록화로서 “순력（巡歷）이란, 매 

번 봄과 가을에 절제사가 직접 방어의 실태와 군민의 풍속을 살피는 것（每番春秋節 

制使親審防»形正及軍民風俗請之巡歷）”이라고 이형상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후에 

어사 이증（李增）, 제주 목사 이원진（李元進） 등이 정기적으로 관방을 위해 순력을 다 

녔는데 3성 9진 체계를중심으로군민（軍民）을 점검했다.

《탐라순력도》에는 한라산이 몇 장면 나오는 데 주로 평원법 시점의 배경으로 그 

려졌다. 섬 중앙에 솟은 한라산의 산세와하천, 목장 오름의 지형을 그리려면 어느 

장소건 한라산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탐라순력도》를 그린 김남길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화공도 장인에 

속하는데 장인에는 경공장（京I匠）과 외공장（外I匠）이 있었다. 경공장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장인이고 외공장은 지방의 장인이다.《경국대전（經國大典）》의 외공장 가 

운데 제주목（濟州牧）을 살펴보면 제주목과 대정현•정의현으로 장인들이 구분되어 

있다. 제주목은 8개 공장에 9명이 배치됐고, 대정 •정의현에는 모두 5개 공장에 10 

명이 있었다. 그러나화공과 관련된 화아장®兒匠）은 보이지 않는다.

19세기에는 매우 많은 장인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외공장에 나타나지 않는 장인 

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장인 중 화아장 2명이 배치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이 군인인지 민간 화공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조선 시대 병영이나 수영 등 중요한 진 

관（鎭管）에는 관방지도를 그리거나 군사 용도로 쓸 그림을 그리는 화사（晝史） 군관이 

배치돼 있었다. 아마도 화아장은 제주 병영의 그림을 도맡아그렸던 제주의 지방화 

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은 딱히 왕실에 소속된 도화서（圖«署）와 같이 화공을 

양성할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전문 화공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그래도 그림 솜씨가 

좋은 이들로 하여금 화공을 대리케 하였다. 한 예로 1841년 제주 목사 이원조의 부 

탁을 받고 옛 지도를 보완하여 새 탐라지도를 그렸던 고경욱（高敬®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고경욱은 그림 솜씨가 뛰어나서 이원조 목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채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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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려주자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도화서 화원들이 궁궐의 세화（歲»）•연회도（宴 

會圖）•영정（影W）•단청 등을 담당한 것처럼, 지방 화공들도 그 규모나 그림의 종류가 

다르다 하더라도 지방 관아에도 실용적으로 필요한 그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일을 했을 것이다.

《탐라순력도》의 회화적 가치

《탐라순력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회화적 가치가들어있다. 풍속화적인 요소, 실 

경산수확적 요소, 계화（界晝）적인 요소가그것이다.

첫째, 풍속화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300여 년 전 당시 제주 사회에서 행해졌던 다 

양한 습속과 제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테우리（牧者） 문화, 수렵도 모습, 감귤 포 

장하는 광경, 행렬에 있는 서민 여성, 경노 잔치 광경, 뱃놀이 모습, 물질하는 모습, 

활쏘기 시합 투시도법으로 그려진 동굴 광경, 신당과 절간의 파괴 모습 과수원 안 

에서 벌이는 연회, 진상마 점검 등 눈으로 직접 보는 듯 파노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이 그림 때문에 복식（服食）•의장（儀ft）•지명•생활습속•제도등 기록에 의존하던 제 

주 풍속사를 올바로 재현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실경산수적인 요소가 풍부하다. 기록화는 다큐멘터리식 그림이기 때문에 

화공은 화면 배치에 보이는 풍경을 그리거나 생략하기도 한다. 한라산, 산방산, 단 

산이나 멀리 보이는 오름의 산세를 표현한 것은 상상에 의하기보다는 실제 현장 스 

케치에 의해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평원법（平原法）을 적용해 그려진 실경은 거리감 

있게 보이기도 한다. 가령, 한라산을 그릴 때 중첩되는 봉우리의 모습과 계곡의 표 

현은 보다 사실적인 느낌을 강조하고자 하였고, 우거진 나무 표현의 입체적인 느낌, 

바람에 휘날리는 대나무, 산의 사실적 양괴감은화법을 암기하고 그리던 관념 산수 

의 단계를 벗어나, 조선 초기 곽희풍의 흔적, 조선 후기 한국적인 사실주의 산수라 

고 부르는 진경산수의 도래를 예견하는 듯하다.

셋째, 계화란 궁궐, 읍성이나 누각 등의 건축물을 자로 대고 그리는 그림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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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탐라순력도》에 그려진 계화의 특징은 다시점（多視點）으로 그려졌는데 18세기 

서양식 원근법이 한국에 도입되기 이전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즉그림이 그 

려진 시기가 18세기 초라는 사실로 미루어 도화서 화원들이 단일 시점과 원근법을 

적용하기 직전인 것이다.

이 밖에도《탐라순력도》는 매우 복합적인 회화의 요소를 띠고 있다. 연회도（宴會 

圖）, 반차도（班次H） 등 의궤도（儀執圖）의 구성 요소, 그리고 조선 중기까지 유행했던 

계회도（契會圖）의 3단 구성법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18세기 초 조선의 지방 화 

공이 조선의 회화사적 맥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기록화를 어떻게 이 

해했는지 알수 있게 해준다.

＜ 한라장촉 （漢率壯 «）＞

＜한라장촉＞은《탐라순력도》에서 첫 부분 

에 해당하는 지도로 조선 후기 삼읍을 소개 

하는 도입부에 해당한다. 중요 포인트인 제주 

목, 대정현, 정의현 등 3성에 해당하는 장소와 

아홉 곳의 진성（鎭城）인 9진（鎭）은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하천, 포구, 목장 등 제주도의 

생산력과 산업에 관련된 지리에 관한 지명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섬 주위에 제주도와 관계 

있는 육지의 중요 섬과 다른 나라가 표시되 어 

있다. 구성은 화면에 표제, 지도, 좌목 등 3단 

구성으로 이루어 있다. 좌목에는 판관의 이 

름, 지리정보, 군사정보 등 장졸（將卒）의 인원, 

무기 수효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한라장촉＞의 

그림 3-1.김남길,《탐라순력도》 

＜한라장촉＞, 한지에 담채, 55x35cm, 
장지에 먹, 채색, 1703년, 제주시소장

한라산은 오름을 거느리고 있으며, 발묵（發墨）을 이용해서 지형들을 그린 푸른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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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데, 이는 다른 장면에서도 부분적으로 농묵을 쓰고 오름 지형에는 발묵으로 

약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림지도는 일명 회화식 지도라고도 하는데 조선 시대 

관방도나 군현도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방식이다.

＜건포배은 （健 W 拜恩）＞

＜건포배은＞도 한라산을 먼 거리에서 바라 

보는 평원시（平遠視）로 사용한 지도이다. ＜건포 

배은＞은 말 그대로 이형상이 재임 중 무•불® 

佛） 탄압을 실행하고 제주도 유생들이 건입포 

에 모여 그 은덕을 임금에게 돌리고는 칭송하 

며 배례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좌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 이형상에 의해 실행된 불교와 

무격®現）의 탄압은 당시 중앙정부의 군현 지 

배체제를 위해서 유교원리주의를 강화시키려 

는 조선의 정책과 다름없었다. 이 과정에서 제 

주도의 모든 불상과 사찰 5곳, 신당 129곳을 

파괴했으며, 무당 285명을 농민으로 만들었다. 

＜건포배은＞에는 한라산과 오름이 먹으로 그려졌고, 11개의 지붕 있는 신당이 불타 

는 모습과 제주목성 앞에서, 임금의 성은에 보답하기 위하여 북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린 유학들이 개미처럼 그려져 있다. 이 그림에 사용된 색채는 흑（墨）, 황（黃）, 자 

（紫）이고 인물은 주대종소（主大從'J、）로 그려져 목사, 판관 등은 크게 그려졌고, 장졸 

과 유생들은 작게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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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담범주 （WW 汚舟）＞, ＜호연금서（治然琴書）＞, ＜제주조점（濟州操點）＞

＜병담범주＞, ＜호연금서 ＞, ＜제주조점 ＞ 등은 ＜건포배은＞과 마찬가지로 평원시로 그 

려져 한라산이 주제의 배경으로 처리되었다. ＜병담범주＞,＜호연금서＞는 먼 거리에 

서 본풍경으로, ＜제주조점＞은 비교적 가까이에서 그려져 제주성에서 본우람한한 

라산을 표현하려고 고원법（高遠法）의 시점（視點）이 보이기도 하는데 제주목의 위엄 

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가까이에서 올려다본 그림이다. ＜제주조점＞의 한라산은 거 

리감을 나타내기 위해 발묵을 점묘로 사용하여 준법 처리한 것이 특이하다. 수지법 

（樹枝法）도 흐리고 애매하게 사용하여 정통 화법을 익힌 화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 

다. 색채 또한 적•청황（赤靑黃） 등 삼색을 주로 복식, 건물, 깃발등에 사용하고 있다.

그림 3-5.〈제주조점〉그림 3-3.〈병담범주〉 그림 3-4.〈호연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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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구마 （山場驅馬）＞

＜산장구마＞는 말을 몰아 목장 안으로 넣은 후 점검하는 그림이다. 지방관은 정 

의현감이고 말몰이 군사를 동원하여 목마장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그린 것이다. 

한라산 백록담은 푸른색 기운이 돌고 있고 그 너머에 단풍이 든 숲이 보인다. 청록 

의 수림 사이에 목책으로말을 유인하기 위한 시설이 만들어져 있으며, 군데군데 오 

름의 초원에는 벌써 가을이 물든 황색으로 그려졌다. 말몰이 군인들 사이에 사슴 

과 노루를 사냥하는 군인들이 보인다. 많은 수의 군인과 말테우리들을 동원하여 

감목관 김진혁의 책임하에 정의현감이 점검하고 있다. ＜산장구마＞는 다른 그림들 

에 비해 한라산 중앙의 산속을 그린 것으로 백록담만 보이고 다른 곳은 목장 한가 

운데여서 오름도 평야로 보인다. 가을 초원을 표시하려고 황색과 청색을 섞어 목자 

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그림 3-6.〈산장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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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목도성지도（濟州牧都城之圖）＞

＜제주목도성지도＞는 12폭으로 구성되었는데 ＜제주목도성지도＞라는 표제 아래 

맨 첫 장에 제주목도성을 그리고 있다. 이 지도는 다른 지도들처럼 첫 장면에 제주 

도 전도를 그리지 않고, 제주목도성을 그린 것이 특이하다. 다음으로 ＜화북진＞, ＜조 

천관＞, ＜별방진＞, ＜성산＞, ＜서귀진＞, ＜백록담＞, ＜영곡＞, ＜천제담＞, ＜산방＞, ＜명월진＞, 

＜취병담＞등 11폭의 진성과 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도는 관방지도와특별 

한 곳의 경관지도를 합친 군현지도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 9진의 진성 중 모슬진과 

차귀진, 애월진, 수산진이 빠지고 대신 명소를 그린 것으로 보아 이익태와 이형상의 

지도들을 절충하면서 형성된 영주십경의 한흐름으로볼수 있다.

이 지도가 다른 것은 ‘영주십일경’의 등장이며, 기존의 영주십경에는 없었던 화북 

진이 새로 포함되었다. 화폭의 구성 방식은 2단 구성으로 좌목을 상단에 쓰고, 그림

그림 3-7.〈제주목도성지도〉서귀진 부분의 한라산 （조선 후기, 가나문화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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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단에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 그려진 한라산은 ＜서귀진＞에 그려진 그림이다. 마 

치 실경을 보지 않고 그린 듯 뾰족하게 우뚝 솟은 두 개의 한라산 머리 사이로 백록 

담이라는 글씨를 썼다. 그 능선으로는 줄지어 선 오백장군의 석상（石像）들이 사람 형 

상으로 그려졌는데, 백록담 중턱으로 햇살같이 붉은 원으로 그려진 주홍굴（朱紅«） 

이 그려져 있다. 그 옆으로 일곱 개의 돌무더기는 칠성대라 표시했다. 숲을 지나 내려 

오면 쌍계암（雙激®이라는 두 개의 바위는 일명 각시바위（角氏岩）라고 쓰여 있다. 주 

변에는 숲이 그려진 사이에 말 목장인 구소장（九所場）이 있으며, 서쪽 고근산（孤近山） 

에서 동쪽 칡오름（葛®까지 점선으로잣성이 표시되어 있어 한라산이 목장이었다 

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종이에 채색으로 그려졌으며, 붉은색이 원으로 그려졌다. 

좌목에 이익태의 탐라십경의 글이 보이니 이익태의 영향을 받은 지도로 추정된다.

윤제홍의 ＜한라산도（漢率山圖）＞

윤제홍（尹濟私, 1764-1840）의 자는 경도（景道）, 호는 학산（鶴山）, 찬하（S1）, 파평인 

이다. 영조 때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은 청풍부사, 승지에 이르렀다. 윤제홍은 1825 

년 제주에 경차관으로왔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제주에 왔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가 경차관 때 도과시관（道科試官）을 겸하면서 거두었던 시권（試券）이 표류 중에도 

온전하였다. 이에 왕은 윤제홍을 만난 다음 날인 1825년 12월 15일 홍희준을 홍문 

관 제학으로 삼아 제주 유생들의 과차（科次, 합격자）를 명했고, 그 결과 제주 유생 김 

유와박경신을 전시（殿試）에 직부（直®하도록했다.

윤제홍이 경차관으로 오기 두 해 전인 1823년에 제주 위유어사®諭御使） 조정화 

（趙庭和）의 별단（別單）에는 “우도 목장을 백성들이 개간하도록 허가하시고, 도민 남 

녀는 내지（內地, 육지）에 왕래하면서 혼취（婚5,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라는 내용, 그 

리고 1824년 3월 “장흥•영광•제주에 표도한 중국인 50명을 육로를 따라 호송하라.” 

는 내용 등은 윤제홍이 경차관으로 왔던 제주의 전후 사정을 이해하는 데 다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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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된다.

윤제홍이 한라산에 오른 것은 제주 경 

차관으로 왔던 1825년 9월이었으며 한라 

산 정상에 오르니 운무 때문에 캄캄해 지 

척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고 적고 있다. 그 

가 그린 ＜한라산도＞는 81세 때인 1844년 

에 옛 기억을 더듬어 한라산의 모습을 그 

린 것이다. 이 ＜한라산도＞는 지두화로 그 

려졌다. 지두화란 ‘붓을 사용하지 않고 손 

가락, 손톱, 손바닥으로 그리는 그림’을 말 

한다. 동양의 전통 모필화법（毛筆•法）과는 

다른 매우 독창적인 미감을 표출하는 파 

격적인 화법이다.

흐

私?
초
.

 

.IN.폴

’
 

r  
t
r
?
-
 

才 

〉
姑븋

陷

차

율

 

i
t
w
흫
 

7
*
2
2
?
 

헤
솧
표
I

그림 3-8. 윤제홍,〈한라산도〉（종이에 먹, 지두홰

＜한라산도＞는 한라산 정상을 그린 그림이다. 화면 상단과 하단에는 화제가 빼곡 

하게 적혀있다. 화면 위쪽 부분에 아홉 봉우리가 거친 터치로 그려졌고, 그 바위 앞 

에는 두 명의 선비와 두 명의 노비가 있는데 한 선비가 돌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 

다. 오른쪽큰돌벽에는 ‘옛 이름은구봉암（九峰岩）, 고친 이름은구화암（九華岩）’이라 

고 적혀 있다. 오른쪽 구석의 작은 바위에는 ‘조씨 기명（趙氏起名）’이라고 해 1777년 

제주에 유배 왔던 ‘조정철（趙貞結, 1751사831）의 마애명’을표시해 놓았다.

화면 중앙에는 백록담（白度潮이라는 제명（題名）이 있고 모자를 쓰고 사슴을 탄 

신선과 작은 사슴이 그려져 있다. 사슴은 백록담의 물을 마시고 있고 화면 좌우에 

는 ‘월관봉（月觀峰）, 일관봉（日觀峰）’이라고 적어놓아 달과 해의 보는 위치를 알 수 있 

도록 하였다.

이 ＜한라산도＞는 아홉 봉우리를 중심축으로 하여 S자 구도를 취하고 있다. 백록 

담 가운데는 아담하게 부풀어 오른 작은 언덕과 그곳에 자라는 잡목을 그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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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음새 역할을 하고 있다. 화면 아래쪽에는 물을 그려 넣고 돌무더기로 백록담 

의 경계를 구분했다. 전체적으로 ＜한라산도＞는 윤제홍 자신의 등반 경험과 한라산 

전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면서 실제 한라산의 경치를 그렸다는 점에서 문인화이 

지만 실경산수라는 점이 주목된다.

정재민의 ＜영주십경도（S州十景圖）＞

춘원 정재민에 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정재민은 1922년부터 1944 

년까지 23회 기간 동안 열렸던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 ＜영 

주십경도＞ 병풍과 ＜송학도＞ 등 몇 점의 작품이 전해온다. 태생이 어느 곳이며 생몰 

연대가 언제인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그의 그림이 제주에 남아 있다는 것은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 제주에서 작품 활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3-9. 정재민, 영주십경 10곡병 5폭（115x28.5cm, 한지에 수묵, 20세기 중반, 제주대학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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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원이 그린〈영주십경도〉는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영주십경도 

＞는 이한진, 김양수, 김희정, 이용식 등 문인들이 즐겨 운（韻）을 떼던, 당시의 제주의 

빼어난 경치를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영주십경도＞는 실경을 근거로 해서 그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비록 과장되게 그려지긴 했지만 경치마다 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경산수화는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실경산수화란 ‘실 

제 아름다운 경치를 그린 그림’으로 진경산수화（眞景山水晝）라고도 한다. 겸재 정선 

이 이 화풍의 형성과 발전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재민의 ＜영주십경도＞는 성산일출•사봉낙조•고수목마•산포조어 •귤림추색 •영 

구춘화•녹담만설•영실기암•정방폭포•산방굴사 등이 담겨 있다. 이익태 목사가 지 

정했던 조천관•별방소•성산•서귀포•백록담•영곡•천지연•산방•명월소•취병담 등의 

십경과차이를 보이고 있다. 춘원 정재민이 그린 ＜영주십경도＞에는조천관•별방소• 

천지연.명월소.취병담이 보이지 않으며, 성산을 성산일출, 서귀포를 정방폭포, 백

그림 3-10. 정재민, 영주십경10곡병 5폭 （115x28.5cm, 한지에 수묵, 20세기 중반, 제주대학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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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담을 녹담만설, 영곡을 영실기암, 산방을 산방굴사로 재구성해 특정 장소를 부각 

시키고 있다.

정재민의 ＜영주십경도＞에서 ‘성산일출’은 일출봉 위로 해가 떠오르고 한가로운 

돛단배가 아침 일찍 조업을 나간다. 바위에 앉아 해를 가리키는 사람, 물가에 지어 

진 집 안에도 아침을 맞는 사람들이 있다. 제주 본섬과 끊길 듯 가늘게 이어진 길이 

인상적이다. ‘사봉낙조’는 사라봉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 풍경이다. 제주성 서북쪽 

50리에 있는 작은 화탈섬과 북쪽 100리 지점에 있는 큰 화탈섬 뒤로 지는 해를 바 

라보며 두 선비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저녁 바다에는 종종히 모여 귀로하는고깃 

배가 길을 재촉한다. ‘고수목마’는 제주의 말 문화를 생각나게 한다. 패랭이를 쓰고 

무심히 앉아 무료한 듯 하늘을 쳐다보는 목자의 두 눈이 초롱초롱하다. 다섯 마리 

말들은 옹기종기 모여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하듯 그 곁을 떠날 줄 모르고 

서 있다. ‘산포조어’는 산지천에서 고기를 낚는 모습을 그렸다. 나룻배 뒤로 흥교（tt 

橋）인 산짓내다리（山底橋）가 보이고 늘어진 버드나무가 바람도 없는 고요한 봄의 정 

경을 연출하고 있다. ‘귤림추색’은 제주 가을의 대명사이다. 집 사이 귤나무에 열매 

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풍경이 가을의 풍요로움을 더해준다. ‘영구춘화’는 들렁 

귀（登텨邱）의 꽃피는 봄을 그린 풍경이다. 큰 바위가 굴처럼 뚫려있어 4~50명은 거 

뜬히 앉을 수 있다. ‘녹담만설’은 한라산에 눈이 쌓인 정취를 그렸다. 백록담의 눈은 

5월까지도 녹지 않아 잔설이 남아 있을 정도다. ‘영실기암’은 한라산 서남쪽의 가파 

른 낭떠러지 위 기괴하게 생긴 바위를 그렸다. 이 바위를 오백장군, 또는 돌 나한（羅 

漢）이라고도 한다. ‘정방폭포’는 한라산에서 발원해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다. 떨어 

지는 물소리가 우레와 같고, 차갑게 뿜어 나오는 물보라에 무지개가 비친다. 우렁찬 

폭포 소리도 잊은 채 고기잡이에 몰두하고 있는 어부는 별천지에 있는 듯하다. ‘산 

방굴사’는 산방산 중앙의 동굴을 그렸다. 산 정상에는 동백나무를 그렸다. 동굴의 

옛 절은황폐해 인적이 끊긴 듯하다. 산 아래에 작은 초가집이 몇 채 있고 멀리 두 척 

의 돛단배가 꿈결인 양 아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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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을 소재로 그린 그림은 ＜녹담만설＞과 ＜영실기암＞이다. ＜녹담만설＞은 한 

라산 정상을 연한 먹을 우점준（雨點級）으로 찍으며 산세를 표현하고 있고, 화면 하 

단에 버드나무 사이로 낚싯대를 들고 가는 사람을 그려 마치 강촌의 풍경처럼 그 

배경으로 한라산을 그렸다. ＜영실기암＞ 또한 오백장군 부분에서는 겸재풍의 바위 

선묘 표현이 보이 고 진한 수묵의 나무로 계곡을 그렸다.

그림 3-11. 정재민, 영주십경 중 ＜녹담만설＞ 그림 3-12. 정재민, 영주십경 중 ＜영실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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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의 한라산 그림

박생광의 ＜녹담만설＞

박생광（1904-1985）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2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914 

년 진주보통학교, 1917년 진주농업학교에 입학하였고, 농업학교 일본인 교사의 소 

개로 일본 교토에 건너가 미술학원에 입학하여 3년간 수학하였다. 1923년 교토시 

립회화전문학교（현,교토예대）에 진학하여 당시 근대 교토파의 선구자였던 스승들 

에게 새로운 유형의 일본화를 배웠다. 이후 일본에서 활동하다 해방과 함께 귀국하 

여 1957년 백양회 창립회원이 되었다. 1983년 대작 ＜혜초스님＞, ＜명성황후＞, ＜청담 

（靑W）스님＞ 등을 그려 화단의 관심을 끌었다. 1984년 7월 후두암 판정을 받았고, 이 

해에 프랑스 르•살롱전 초대 작가로 선정되었다. ＜전봉준＞,＜역사의 줄기＞ 등을 프랑 

스그랑팔레전에 출품키 위해 제작했다. 1985년 마지막작품인 ＜피리 부는 노인＞을 

남기고 8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제주도 무신도를 자신의 색채화에 중요한 모티브 

로 삼았으며 한라산 관련 작품을 남겼다.

박생광이 언제 제주도에 왔다 갔는지는 정확하지가 않다. 다만 1954년에 그린 ＜ 

녹담만설＞이라는 작품이 전해오고 있다. 이 작품은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 눈이 쌓 

이고 주변 오름과 나무에도 눈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된 모습을 그린 것이다. 산 

위로 겨울 철새가 떼 지어 날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어 금방이라도 흰 눈을 쏟아낼 

것 같은 스산한 분위기이다. 종이에 수묵 담채로 그려진 이 작품은 실경산수 임에 

도 여전히 일본 화풍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그 밖의 박생광이 한라산을 그린 작품으로는 1967년에 그린 ＜탐라풍경＞이 있다. 

이 작품은 종이에 수묵 담채로 그렸는데 한라산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으로 추정된 

다. 한라산은 뭉게구름 위에 올라 있어 평평한 반석과도 같고 각지게 이어지는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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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박생광,〈녹담만설〉（종이에 수묵, 20세기 중후반）

의 연속적 배치는 한라산의 위용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한라산 

머리 위로 해가 뜨는 모습을 그려 민족의 영산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작품 역시 일 

본화의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0년에 그려진 ＜탐라산경＞은 영주십경을 그린 작품이다. 도록에는 ＜성산일출 

＞, ＜영구춘화＞, ＜산방굴사＞, ＜녹담만설＞이 실려 있다. 이 작품들 또한 실경산수가 아 

니라 관념 산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박생광이 영주십경의 시를 읽었거나 그 

것에 대해 들었던 내용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으로 추정된다. 짙은 먹을 주조로 하 

여 그려낸 이 작품은오래 눌렸던 일본 화풍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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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보의＜설경＞

한라산을 관념 산수로 그렸던 대표적인 제주 출신 화가는 양창보（梁昌普, 

1937-2007）이다. 호는 호암（湖巖）,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였고, 제주대학교 인 

문대학 미술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장과 한국예총 제 

주도지회장 등을 역임. 제주도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제주도문화재 위원, 제주문화 

예술재단 이사장 등을 두루 거쳤다. 그의 일생에서 개인전 22회의 경력으로 볼 때 

작가로서의 역량을 알 수 있다.

1973년 제주대학 미술교육과 설립에 참여하여 제주도 미술발전에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하였다. 한국화의 불모지 였던 제주도 화단에 한국화의 길을 개척한 공로가 

있고, 제주도 미술교사들을 배출하여 제주미술교육에 이바지하였다.

한국예총지회장 재임 시, 서귀포시 대정읍의 추사 적거지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추사관을 건립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도인（道人）을 꿈꾸었던 호 

암은 2007년 향년 70세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2008년 5월 25일, 1주기를 맞 

아 양창보 유작전이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양창보는 누구보다도 한라산을 즐겨 그린 화가이 다. 그가 그린 ＜한라산＞이 라는 

이름으로 제명을 삼은 작품만도 3점이고, 한라산을 그리되 제목이 다른 ＜한라산 

잔설＞, ＜한라산 설경＞, ＜영주십경＞도 있다. 한라산의 핵심 부분이라고할수 있는백 

록담을 소재로 한 작품인 ＜녹담오월＞, ＜백록담＞, ＜녹담만설＞ 등이 있으며, 한라산 

자락을 그린 ＜정방하폭＞, ＜일출봉 해안＞ 등이 있다. 또 ＜오백장군＞, ＜소나기＞, ＜심산 

추경＞, ＜삼의악＞, ＜정방하폭＞, ＜천지연＞, ＜영실기암＞, ＜한라일우＞, ＜계산무진＞, ＜한 

라추색〉, ＜춘＞, ＜추＞ 등은 한라산의 깊은 계곡의 산맥과 계곡을 그린 작품들로 한 

라산의 내부를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라산의 심산유곡에는 숨겨진 비경이 많다. 중산간 아래로부터 해안에 이르면 

일상의 풍경이 되지만, 양창보는 먼저 한라산의 심장을 이해하려는 듯 아흔아홉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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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기암 등을 그림으로써 한라산의 전모를 알고자 하였다.

양창보는 원래 실경산수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실경이 주는 그림의 의미가 자 

신이 추구하는 정신세계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 

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보려고 사의（寫意）를 중시여기는 길을 선택하였다. 충 

실한 데생이 주는 백묘법의 정교한 선묘보다는 즉흥적인 먹의 번짐의 무작위성을 

정신의 극치로 여긴 미학으로의 경도（傾倒）라고 할까. 만년의 양창보는문인화의 호 

방함으로 한라산을 구심점으로 삼아 제주를 읽어내기 시작하였다.

양창보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이자그의 마음속에 웅장하게, 혹은 굳세게 버 

티고 선 한라산이야말로 작은 섬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남한 제일봉의 영적 

인존재였다.

그림 3-14. 양창보,〈설경〉（한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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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택의 ＜한라산＞

그림 3-15. 강용택,〈곶자월의 밀담〉 

（한지에 수묵담채, 30호변형, 1992）

강용택의 호는 녹전（錄田）, 1931년 제주 

안덕에서 출생하였다. 1950년 국립체신 

학교 졸업, 제주 전신전화국무선통신사, 

제주어업무선국장을 역임하였다. 1969년 

서양화에서 동양화로 전환, 한국화 개인 

전 3회,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예술인 

상 수상, 한국미술협회 , 제주한국화협회 

회원이다.

강용택은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 

면서 미술을 전공하지는 못했으나 그림의 

꿈을 버리지 않고 독학으로 꾸준히 작업 

하였다. 처음 서 양화를 그리다가 한국화 

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독학 화가의 길을 

걸었다. 물론 생업은 무선통신사였지만 

특이하게도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작품 ＜곶자월의 밀담＞도 한라산 아래 곶자왈 현장을 그린 그림이다. 곶자왈 

은 제주사람에게 매우 요긴한 장소이다. 사람들에게 곶자왈은 열매, 땔감, 사냥터 

이기도 하다. ＜곶자월의 밀담＞은 초겨울 곶자왈에서 땔감을 하다가 손이 시려 불 

을 피우고 몸을 녹이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세 명의 남성이 언 손을 녹이면서 대화 

를 하는 모습이다. 연기가 피 어오르고 멀리 눈 쌓인 한라산이 보인다. 곶자왈은 마 

을의 보고로서 특히 땔감의 산지가 된다. 요즘은 이상한 일이겠지만 1980년 이전까 

지만 해도 겨울을 나기 위해 종종 땔감을 마련하였다. 강용택은 바로 그 시기를 기 

억하며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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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구도의 그림 중에 ＜농원＞이라는 작품이 있다. 멀리 흰 눈 쌓인 한라산이 

보이고, 초가 앞 과수원에서 두 여인이 귤을 따고 한 남자는 상자에 담긴 귤을 운반 

하는 것이다. 강용택은 겨울 한라산을 여러 장 그렸다. 그만큼 눈 덮인 한라산이 그에 

게는매우 인상적인 풍경이었다. 한라산은 섬 중앙에 있어서 제주도 어디를 가나보 

이기 때문에 ＜한라설경＞,＜모록밭추경＞등과 같이 그림의 배경에 자주 등장한다.

부현일의 ＜한라산, 서귀포에서＞

그림 3-16. 부현일,〈한라산, 서귀포에서〉 

（한지에 수묵담채, 30호 2007）

부현일의 호는 남도（南島）, 

1938년 제주도 제주시 구좌 

읍 출신으로 1964년 서울대 

미대 회 화과를 졸업 하였다. 제 

주대 미술교육과교수, 제주도 

립미술관장, 한국미협 제주도 

지회장을 역 임하였다. 2009 

년을 중심으로 개인전 9회, 한 

국미협, 제주한국화협회, 정연 

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청 

록 산수를 바탕으로 실경을 그리지만 남종문인화, 사군자에도 능하다. 주로 제주의 

소소한 일상의 풍경을 화폭에 담고 있으며, 수묵에 청색을 즐겨 쓰고 화풍은 검박 

하고서정적이다.

부현일의 한라산은 고요한 자연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따른다. 언제나 그 자리 에 

서 모든 기후 조건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인내의 산으로 상징된다. 그의 한라산은 

서두르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으며, 세월이 가도 큰 변화가 없는 듯이 안정되게 서 

있는 자태이다. 화가의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한 탓에 한라산마저도 그리 비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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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라산은 여름 장마철 같은 느낌인데 금방 신록 위로 비가 지나간 듯 활력이 있 

어 보인다. 구름 또한 희고 두텁게 산마루에 걸려 장마가 끝나면 더욱 열기가 찾아 

올 여름을 준비하는 듯 물기를 머금은 형상이다.

김인지의 ＜한라산＞

김인지（金仁志, 1907-1967）는 서귀포시 예래동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 

을 좋아했던 김인지는 일본인 화가와 교류하였고, 1934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동광회도화강습회 ’에서 1개월간 수채화를 배웠다. 김인지는 조선미술전람회전 에 

입선하여 제주도 출신으로 유일하게 서양화 부문에 입선함으로써 ‘제주도 최초의 

서양화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1948년 2월 제주북공립국민학교에서 제주의 

풍물을 그린 30점으로 양화 개인전을 열었다.

그림 3-17. 김인지,〈한라산〉（유채, 60호,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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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지가 그린 한라산은 제주시에서 본 풍경이다. 제주시에서 보는 한라산은 장 

대한 느낌이 들고 북쪽을 향하고 있어서 동서•남쪽에서 보는 한라산보다 남성적인 

느낌이 훨씬 강하다. 동쪽에서 보는 한라산은 숨어드는 느낌이고, 서쪽에서 보는 

한라산은 막 나오는 듯한 자태이다. 남쪽 서귀포에서 보는 한라산은 매우 안정적인 

모습으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한라산임을 알 수 있다.

김인지의 ＜한라산＞은 삼성혈에서 본 풍경으로 마치 기록화처럼 삼성혈 옆길을 

따라 걸어가는 구덕 진 두 여인이 보인다. 삼성혈 울창한 숲 너머 옛 제주도청사가 

보이고 다시 그 너머 삼의양악 위로 장대한 한라산이 솟아있다. 김인지는 초록색과 

황토색을 많이 쓴다. 작품 스타일이 서양 고전주의 변형인 일본식 고전주의인 송진 

파의 영향을 받았다. 송진파란 일본에서 네덜란드를 통하여 서양화가 들어온 이후 

고전주의 계열의 화파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무채색을 중심으로 어둡고 무거운 그 

림을그리는데 황토색을 많이 쓰며, 두껍게 물감을 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초기 서양화단을 구성한 주류 화파로서 송진파가 있었고, 후에 그것 

에 대응되는 화파로서 구로다 세이키식의 인상파가 있었다. 구로다 세이키가 도입 

한 맑고 경쾌한 그림을 그리는 프랑스 인상파의 영향으로 생겨난 일본식 인상파가 

바로 보라파였다. 보라파란 그늘지고 어두운 부분을 탁한 검은색 또는 고동색이나 

황토색으로 처리하는 대신, 보라색으로 처리하는 화가 그룹을 지칭하는 것으로, 

송진파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화단에 도입된 일본식 인상파를 총칭하는 말이다.

양인옥의 ＜한라산의 봄＞

양인옥（1926시999）은 제주 출신 서양화가이다. 제주에서 태어나 전라남도 화단에 

이름을 떨친 그는 1926년 8월 24일 제주시 다호동에서 태어났다. 현재 다호동은 도 

두동에 속한 마을로 제주공항 남쪽에 위치한다. 그곳에서는 한라산이 언제나 날개 

를 펼친 듯 장대하게 보인다. 후일 한라산 설경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유년 시절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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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양인옥,〈한라산의 봄〉（유채. 100호 1980년）

리가 하얗게 덮인 한라산을 보았던 기억 때문이다. 양인옥은 종이가 귀했던 유년 시 

절 서당에 다니며 종이 대신 서판（書板）에 글씨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였다.

1938년 보통학교를 마치고 13세 때 부친을 따라 일본으로 도항하였다. 후에 오사 

카미 술학교 서 양화부에 진학했는데 당시 오사카미술학교에 는 강진 출신 귤원（ffi 

H） 윤재우와 제주 출신 변시지가 재학하고 있었다. 이 둘은 후에 한국화단에서 이 

름을 날렸다. 양인옥은 빛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오사카미술학교 시절 렘브란트를 

좋아했던 것이 그 이유이다. 그가 작품에 구사하는 강렬한 빛 처리는 바로 렘브란 

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오사카미술학교 입학 시 일본은 태평양 전쟁 말기로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2학년 때 연합군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해방 

을 맞았다.

다시 해방2년 뒤인 1947년 5월, 오사카미술학교를졸업하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피폐해진 일본에서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판단, 전후 혼란을 피해 급기야 바다 빛 

이 검푸른 고향 제주로 돌아왔다. 후에 그는 전남지역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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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현재 목포화단의 중견화가 그룹인 ‘삼목회’의 초대회장이면서, 목포미술협회 

의 고문으로 20여 년간 활동하면서 많은 후배를 지도했다. 여러 차례 교직을 옮기 

면서 광주 제일고교사, 목포교육대학, 호남대 학장및 총장을 역임하였다.

1963년 목우회 공모전 최고상 및 국전 입선 12회, 국전 14회 국무총리상 국전 15 

회 문교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양인옥은 가난한 화가로 

시작하여 대학교 총장이 된 인물인데 제주 출신으로 호남화단은 물론, 한국화단 

에 이름을 남겼다. 1999년 제7회 ‘오지호 미술상’ 수상은 그가 평생 구상회화의 발 

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 1999년 6월 향년 74세의 나이로 

화가이자 교육자였던 인생을 마감하였다.

양인옥은 1980년에 한라산 설경을 스케치하여 이듬해 제주에서 그 작품들을 선 

보였다. 1981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남양미술회관 초대전으로 열린 ‘양인옥 

서양화전’은 양인옥의 작품세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때 

의 전시작품들은 제주 풍경이 주류를 이루었다. 제주의 풍경 작품은 고향의 정취를 

그리워하는 듯 향토적 인 서 정주의가 묻어난다.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모 

이를 찾는 닭의 무리, 정낭이 내려진 올레, 눈에 덮인 채 의연한한라산, 인적이 없는 

마을의 초가등의 풍경들이 고요한느낌을 준다.

양인옥이 1970년대 그린 ＜한라산＞은 광양에서 본 한라산인데 청색과 녹색이 주 

조색인 것으로 보아 시기적으로 여름이 다가오는 5~6월에 그린 것 같다. 1980년 작 

＜한라산〉은 소품인데 흰 눈이 쌓인 겨울 산을 그린 작품이다. 한라산 기슭은 갈색의 

풀밭에 군데군데 눈이 쌓여있고 상산은 온통 하얀 세계가 돼 그 몸체를 드러내고 있 

다. 아마도그린 지점이 어승생 자락쯤 되는 것 같고 산세가 매우둔중한 느낌을받는 

다. 겨울바람은 불지 않은 듯 산야가 고요하다. 1980년 작〈한라산의 봄〉역시도 대 

작으로 한라산 윗세오름 부근에서 본 풍경이다. 겨울이 물러간 5월의 백록담 봉우리 

가 밝은 표정으로 세상에 나왔다. 한라산을 상징하는 고사목은 철쭉 피는 능선에 조 

형물처럼 서 있다. 하늘은 푸르러 흰 구름이 떠가고 부드러운 기운이 천지에 가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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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색채의 화사한 느낌에서 온화한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신비감이 드는 

이 한라산 그림에서는 마치 관광 온 것 같은 화가의 시선을 느끼게 한다.

송영옥의 ＜제주도 한라산 풍경＞

송영옥（宋英玉, 1917사999）은 1917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서 태어났다. 1929년 

13살 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측량기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 송영 

옥은 도일 후 일본 유리 공장을 다니며 동물상 등 여러 가지 유리 조형품을 만들었 

다. 당시 유리공예품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야간 상업학교를 다닐 

때 초상화 그리는 법을 배워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야간 상업학교를 마치고 24세 

때인 1941년에 오사카미술학교에 입학하여 1946년 본과, 전공 과정을 마치고 졸업 

하였다. 전시체제에서는 전사자（戰死者）의 초상화를 주문받아 그렸다. 이런 경험으 

로 관서（關西）지역 초상화 연맹의 회장이 되었고, 제9회 신동아미술전에 일본 해군 

대장의 초상화를그려 출품하였다.

그림 3-19. 송영옥,〈제주도 한라산 풍경〉（종이에 펜과 크레파스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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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옥의 일본식 이름은 미야모토 히데요시（宮本英義）. 이 이름을 해방 전까지 사 

용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본명을 찾아 일본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송영옥은 젊 

은 시절을 오사카에서 보내다가 1950년대 후반 도쿄로 거주지를 옮겨 작품 활동 

을 하였다. 그는 1943년~1950년 오사카시미술전 가작상, 간사이 종합미술전 다나 

상 시장상을 수상하였다. 유리공예 작품이 미국의《라이프지》에 소개되었다.

송영옥이 고향 제주를 처음 찾은 것은 1982년. 재일동포추석성묘단의 일원으로 

고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 후 한국과 일본을 오갈 수 있었는데 1990년 성산일출 

봉을 그린 ＜조광（朝光）＞이라는 10호짜리 유화작품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1999년 4월 9일 한밤 오전 2시 송영옥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하였다.

송영옥의 ＜제주도 한라산 풍경〉은 수채화 작품인데 일본에서 그리워했던 고향 

의 산이다. 이 한라산 풍경은 제주를 찾았던 감회가 같이 녹아든 그림이자 현장에 

서 빠르게 그려진 수채화 작품이다. 한라산을 선묘 위주로 하여 사실적으로 접근하 

기보다는 즉흥적 감정의 격정이 느껴진다. 55년 만에 찾아온 고향 꿈에 그리던 한 

라산을 보는 작가의 감회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꿈인지 생시 

인지 모를 감격 그 자체일 것이다. 생각하면 일본은 제주와 가까워 쉽게 오갈 수 있 

는 거리이고, 제주사람들이 육지보다 더 쉽게 갈 수 있는 땅임에도 분단이 가로막 

고 있었다. 55년 인생 대개의 시간을 디아스포라의 삶으로 살았던 송영옥의 한라 

산은 어쩌면 꼭 찾아야 될 하나의 이상향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가 그린 한라 

산은 마치 꿈속에 비친 잔영처럼 어른거리는 선묘로 나타났다.

변시지의 ＜폭풍＞

변시지는 1926년 5월 29일 서귀포시 서흥동에서 5남 4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변시지는 6세 되던 해인 1931년, 아버지를 따라 일본 오사카로 떠났다. 1932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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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변시지,〈폭풍〉（100호 유채, 1983）

사카（大®） 하나조에 진조고등소학교（花園# 

常高等小學校）에 입학하였다. 변시지는 소학 

교（초등학교） 2학년 때 씨름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 3학년 때 아동미술전에서 오사카시 

장상을 수상하였다. 변시지는 수상을 계기 

로 그림 그•리기에 한껏 희망을 가지게 되었 

다. 오사카 미술학교를 1945년 졸업하는 해 

에 도쿄의 아테네 프랑세즈 불어과에 입학 

하였다. 새로운 스승을 만났다. 일본 현대 서 

양화의 대가 데라우치 만지로（寺內萬治郞, 

1890~1964） 였다.

데라우치 만지로의 문하에서 그림을 배운 

지 2년이 되던 해인 1947년 그는 처음으로 광

풍회전에 응모하여 입선하였다. 그때 출품작은 ＜겨울나무＞A, B였다. 심사위원들은 

큰 상을 줄 만큼 높이 평가했으나 무명 화가 변시지에게 입선을 주는 것으로 그쳤다. 

《광풍회사（光風會史）》에 의하면, 변시지는 이듬해（1948년） 광풍회 제34회전에서 광풍 

상（光風償）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은 ＜베레모의 여인＞, ＜만돌린을 가진 여자＞, ＜조춘 

（早春）＞, ＜가을 풍경＞등 모두 4점이었다. 이 공모전에서 변시지는23세라는 최연소 나 

이로 ’광풍상을 수상하면서 일본 전역에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변시지는 1950년 작품 ＜오후＞로 일전（日 展）에 입 선, 1951년 7월 제2회 작품전을 긴 

자의 시세이도 화랑에서 개최했다. 1953년 3월 제3회 개인전은 오사카 판큐®急） 

백화점 화랑에서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57년 귀국하였다. 1975년 서울 생활을 접고 다시 제주로 귀향하였다.

변시지의 폭풍은 변시지 화풍의 백미이다. 이 작품은 1983년 작으로 폭풍의 분위 

기를 잘 말해주는데 황토색과 검은 선 갈필이 주는 어둡고 무거운 색조는 음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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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으로써 더욱 제주다운 바람의 땅을 표현하고 있다. 거센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 

가 육지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고, 나무는 금방 부러질 것 같이 활처럼 휘었다. 초가 

는 날아갈 것만 같고 말은 불안한 듯 고개를 돌리고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다. 자화 

상으로 등장하는 화가 자신은 구부정하게 폭풍이야 늘 있는 것인 듯 별 신경을 쓰 

지 않는다. 배경으로 멀리 한라산이 폭풍을 견뎌내고 있다. 파편처럼 날리는 바람 

의 리듬은 마치 소리를 내는 것같이 사방 천지를 뒤흔들고 있다. 천지가 진동하고 

바다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혼돈의 시간인 것이다.

역시 한라산은굳건히 자기 자리에 있고, 폭풍이야 시간이 가면 다시 잠잠해지겠 

지만 작가의 감성은 그대로 화면에 남아 보는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 예술의 생명 

이 잠든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김택화의 ＜한라산＞

김택화(金澤化,1940-2006)는 1940년 제주시 용담 2동에서 출생하였다. 1962년 

제11회 국전 서양화 부문에서 특선, 제 1회之회 신상회전 y씨상과 특선, 오월신인예 

술상전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김택화는 상경하여 홍익대에 입학했으나 1964년 홍 

익대 서양화과를 중퇴하였다. 그는 홍익대 재학시절 데생을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 

었다. 1963년 김택화는 오리진(ORIGIN)의 창립 회원이 되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 

두 그룹 중 하나인 오리진은 9월 중앙공보관 화랑에서 1회전을 열었다. 그 후 제주 

에 내려온 김택화는 외로운 화가의 길을 걸었다. 고향의 풍광을 화폭에 담기 시작 

하였다.

현장 스케치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 그에게 제주는 더 이상 작은 섬이 아니라, 솟 

아나는 물이 멈추지 않는용천수같은창작의 땅이었다. 개인전을준비하기 위해 그 

는 섬 전체를 헤집고 다녔다. 고향 제주는 그를 추상회화의 영역에서 구상 회화로 

귀착하게 만들었다. 제주에서의 생활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탐구와도 같았다.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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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신성여고 미술교사와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강사를 하면서 제주의 미학을 

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쉼 없이 창작열을 불태운 결과 20여 회의 개인전과 

수많은 국내외 초대전에 참가할 수 있었다.

김택화는 제주예술을 빛낸 공로로 1988년 제주도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제주도 

미술대전 심사위원장과 신천지 미술관장, 2006년 제주도립 미술관 건립추진위 원장 

을 역임하였고,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을 2번 역임하였다. 

김택화는 2006년 6월 25일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향년 66세. 제주미협장으로 장 

례가 치러졌다. 이듬해 그를 기 리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김 

택화 유작전을 마련하였다.

김택화의 ＜한라산＞은 산남에서 그린 한라산인데 상산（上山）이 과장되어 남성적 

인 강건미가 돋보인다. 해안 절벽 위에 마을이 보이고 한라산 중턱에 구름이 걸려 

있어 신비감을 더해준다. 이 작품의 주조색은 청색이다. 절벽 아래 바다와 한라산 

기슭은 온통 강한 청색의 기운으로 가득하다. 흰 구름 아랫마을은 강한 빛을 받는 

듯 스폿 조명처 럼 강조되 고 있다. 한라산의 신비 감은 밝은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그림 3-21. 김택화,〈한라산〉（유채,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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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고 높은 절벽, 푸르고 깊은 바다와의 이분（三分）으로, 마치 이국의 섬인 양 보이고 

있다. 아마도 화가의 마음에는 항상 한라산이 이어도에 있는 산으로 자리하고 있었 

는지도 모른다. 남쪽에서 본 한라산 정상은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높고 거친 느낌 

을 주고 있으며, 구름 위에 솟아 있어 높고 푸른 민족의 영산으로 보인다.

조영호의 ＜한라산의 잔설＞

일본에서 유학한 제주 출신 화가 조영호（趙英豪,1927-1989）는 1927년생으로, 일 

본 오사카시립미술전문학교 3년 과정을 졸업하였다. 조영호는 1954년 9월 10일부 

터 15일까지 제주시 오아시스다방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당시에는 전시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시회는 관덕정이나 제주북초등학교, 학교 강당에서 주로 열렸 

다. 조영호는 1957년 10월 관덕정에서 열린 ‘서양화 개인전’에서는 ＜여인상＞ 등 47 

점을 선보였으며, 그 후 단체전에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빠른 선 터치와 활기찬 

시선으로 소개하였다. 서라벌예대, 대구사범대 강사, 서울 진명여고, 제주여중고,

그림 3-22. 조영호,〈한라산의 잔설〉（100호 유채, 1987）

한라산을 소재로 한 그림 239



신성여중고 교사 등을 역임하였다.

조영호의 ＜한라산의 잔설＞은 제주의 한라산의 웅혼한 자태를 청색과 녹색 주조 

의 후기인상파 표현주의 화풍으로 해석하면서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예술지상주의를 꿈꾸는 낭만주의자로서 섬의 풍광을 그렸던 조영호는 제주 

미술을 향토적 서정성으로 토착화시키는 데 기여한 화가로 기억될 것이다. 그가 그 

린 한라산은 북쪽에서 본 용진골 계곡의 풍경과 한라산의 고사목을 어우러지게 

한 작품이다. 한라산에는 봄이 왔지만 아직도 흰 눈이 남아 찬 기운을 전하고 있다. 

4월까지도 잔설이 남아 산 정상의 흰색 모자에 청색 기운이 흐르는 계곡의 청록색 

과 어우러져 여전히 겨울의 한기를 느끼게 하지만, 화면의 중앙에는 어느덧 봄의 기 

운이 금방 번질 것처럼 생명의 용트림이 시작되었다. 한라산 계곡에서 느낄 수 있는 

거친 감정적인 표현이 여성적인 한라산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조영호 자신이 느 

낀 한라산이 거칠고 강렬한 야성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강태석의 ＜한라산＞

강태석（姜泰®, 1938-1976）은 1938년 제주시에서 출생했다. 1954년 오현중학교를 

졸업하고 화가 홍종명을 따라 상경하여 서울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서울예 

고 2학년 때 학생 신분으로 제주시 남궁 다방에서 양화 15점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1957년 서울대 미대 회화과에 입학했다. 1963년 제주시 남궁다방에서 ＜강태석 스 

케치전＞을 열었고, 1964년 산지천 광제교 북측에 붙어있던 목조건물 2층에 ‘아트 

리에 1964’를 개설하였다. 이후 ‘아트리에 1964’는 탑동의 옛 제주신문사 근처로 옮 

겼다. 강태석은 문인들과 자주 어울렸고 제주산악회 창립멤버가 되어 제주산악회 

깃발을 그렸다. 강태석은 제주의 자연에 세계적인 미술가들의 작품 경향을 대입시 

키고 있다. 이것은 강태석의 뜨거운 정열이자 야망으로서 미술에 대한 낭만적이면 

서 표현주의적인 그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38세로 요절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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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애 전 작품에 녹아있다.

강태석이 한라산을 그린 작품은＜대화＞와 

＜전설＞ 등이다. ＜대화＞는 한라산을 배경으 

로 사슴에 안장을 걸고 앉아 있는 남자가 피 

리를 불고 있는 여성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 작품은 사랑을 

소재로 그린 작품이다. 강태석은 매우 다양 

한 서양미술의 형식실험을 시도한 화가로도 

유명하다. 피카소 풍의 작품만이 아니라 ＜전 

설＞이라는 작품은 샤갈 풍의 스타일을 적용 

한 작품이다. ＜전설＞은 화가 자신이 모델이 

다. 한라산 백록담에 붉은 물고기가 떠 있고, 

하늘에는 사슴이 마치 주례처럼 기분 좋은 
그림 3-23. 강태석,〈사슴과 여인〉（수채, 1970）

표정으로 신랑, 신부를 지켜보고 있다. 남녀는 방금 결혼식을 치렀다. 결혼식 장소 

로는 실제로 그가 결혼식을 치렀다는 왕관릉이 다.

한라산이 신화의 장소, 전설적인 장소가 된 이유도 강태석이 이 한라산을 매우 

존중하고 유토피아의 성소로 여겼기 때문이다. 한라산이 나오는 강태석의 작품으 

로는 1970년에 수채화로 그린 ＜사슴과 여인＞도 있다. 한 여인이 하얀 드레스를 입 

고, 손에는 동백꽃을 들고 서 있다. 초가 위에 백록이 초록 사슴을 보고 있다. 백록 

담을 배경으로 한 이 그림은 여인=초록사슴, 백록=작가자신, 평화로운 제주의 마 

을을 그린 것으로 흰색과 청색, 초록, 붉은색의 조화가 아름답다. 샤갈의 영향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러시아 민담을 그렸던 샤갈을 떠올리면서 본인과 여인을 주제로 

현대의 신화를 생각하면서 그린 것이다. 꿈은 아름다운 것이고 현실은 냉혹한 것이 

다. 30대였던 화가에게는 어떤 가혹한 현실도 이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있 

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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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의 ＜한라산＞

김병화는 1948년 4월 13일 제주시 삼도 1동에서 태어났다. 제주북초등학교, 오현 

중, 오현고, 1977년 제주대학교 미술교육과를졸업했다.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제주도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1993년 마지막 개인전까 

지 모두 5회의 전시회를 열었다.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부회원, 제주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임하다가 1994년 2월 20일 젊은 나이에 숙환으로타계하였다. 그의 작 

품에는 장중하거나 엄숙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정서에서 우아한 

아름다움이 피어난다. 김병화는 격동보다는 평정을, 심리적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대 

상의 사실적인 미를 찾으려고 하였다. 즉 충동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서정（ff情）을 표 

현하였다. 제주미술의 2세대답게 1세대 선배 세대의 화풍을그대로 따르고 있다.

김병화의 한라산은 겨울인데 한라산 중턱은 억새가 바람에 날리고 상산（上山）만 

흰 눈을 이고 있는 모습이다. 화가의 성격인가 한라산은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으로

그림 3-24. 김병화,〈한라산〉（수채, 연대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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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다. 갈색 톤의 평원법 풍경은 안정적인 구도인데, 세월의 무상함을 아는 듯 

말 없는 한라산은 마치 제주사람의 묵시록처럼 침묵하는 산이다. 수채화로 그려진 

이 한라산은 음영에 보라색 기운이 도는 것으로 보아 인상주의 기법을 차용한 것이 

다. 삼나무가 초원의 중간에 열 지은 것으로 보아 서부지역의 어느 목장 풍경 너머 

에서 본 한라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요배의＜산국 있는 가을밭 풍경＞

강요배는 1952년 제주시 삼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 

다. 창문여고 교사로 재직 중에 1981년 현실과 발언 회원이 되어 제2회 동인전에 출 

품하였다. 3년간의 교사 생활을 접고 금성사 계열 회사에서 일러스트 작업을 하였다. 

1988년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고 소설가 현기영의《바람 타는 섬》삽화를 그렸다. 삽 

화 작업을 마치고 덕은리의 한농가를 빌려 3년간 제주4-3 그림 50점을 그렸다. 이 그 

림으로 1992년 학고재 화랑에서 ‘강요배 역사그림-제주항쟁사’전을 열었다.

전시회를 마친 강요배는 제주 한림읍 옹포리로 귀향하였다. 1994년에 옹포리에 

서 1년과 외도에서 1년을 지내는 동안 그린 그림으로 ‘제주의 자연’전을 개최하였 

다. 이후 하귀에서 작업을 하다가 1998년 금강산을 다녀온 후 ‘금강산’전을 열었고 

현재 귀덕에서 작업하고 있다.

강요배는 4.3민중항쟁사전에서 한라산을 그렸는데 ＜한라산 산자락 아래＞라는 

그림이다. 그림은 1948년 4-3이 발발하자 한라산으로 피신 간사람들의 모습을 그 

렸는데, 그 인파사이에 매우 작게 죽창을 들고 보초를 선 청년이 보인다. 그의 역사 

관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한라산〉은 늘 제주사람과 함께 하는 역사의 산이었 

다. 2007년에 그린 ＜한라산＞은 흰 눈에 덮인 백산이다. 2017년 ＜항산（tS山）＞은 귀덕 

에서 본 저물어가는 한라산이다.

1994년 ＜제주의 자연＞전에는 한라산이 보이는 작품 한 점이 있다. 바로 ＜산국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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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강요배,〈산국 있는 가을밭 풍경〉（유채,72.8x116.8.1992）

는 가을밭＞인데 가을 추수가 끝나고, 돌무지에 핀 노란 산국화와 억새, 멀리 돌담 

선들이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다. 멀리 완만하고 작게 보이는 한라산 

정상은 숨은 듯 희미하게 보인다. 이 구도로 보아 아마도 제주도 서부지역에서 보이 

는 한라산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노란색과 갈색 주조의 ＜산국 있는 가을 

밭 풍경＞은 풍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 풍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 

는 작품이다. 역사적 풍경은 곧 일상의 누적된 시간의 풍경일 것이다. 가을밭 너머 

로 은은하게 보이는 한라산이 제주다움을 더 부각시키는 것은 아마도 숨겨져 있는 

모습을 상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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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가들의 ＜한라산＞ 그림

현재 제주에서 작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제주 출신 화가들의 그림 소재로써 한라 

산은 여전히 인지도가 높다. 한라산을 그림의 소재로 삼은 화가들은 채기선, 강술 

생, 고보형, 고순철, 김산, 김성오, 김순관, 김연숙, 문창배, 박성배, 박주우, 소희진, 양 

민희 오건일, 오민수, 오승익, 이경재, 이명복, 이옥문, 이미선, 채기선, 홍진숙 등이다.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한라산을 그렸다. 프로에서 아마추어 할 것 없이 한라산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화가들의 전시 때마다 등장한다. 그 이유는 뭘 

까. 바로 제주사람이라면 한라산을 예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일생을 제주에 살 

다 보면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와 멀리 바라보이는 풍경에 익숙해질 것이고, 산세 또 

한 사계절 기후마다, 또 각도마다 달라서 변화가 무쌍하니 화가라면 누구나 마음 

에 두고 있고, 실제로 학창시절 산행이나 개인적으로 한라산에 다녀온 경험 때문에 

각자 한라산을 바라보는 의미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섬 어디서나 병풍이 되어주는 

한라산은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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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 속에 표현된 한라산의 의미

그림은 시대마다 당시의 경제적 측면과 국가 이념, 사상 그리고 문화 풍속적 의미 

를 담아낸다. 그림 속에 표현된 한라산을 보면, 중세 때에는 카메라 대신 사실을 알 

리고자 하는 기록화와 아름답거나 유명한 산수를 탐방하는 탐승（探勝）의 목적으 

로 그리기도 하고, 또 군사적인 목적으로 군현의 관방을 위해 방문하여 지역 군민 

을 점검하는 실용화의 기능도 있다.

또한 그것과 병행하여 제주의 명승과 함께 한라산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선비 정 

신의 인격적 도야를 목적으로 한 명산대천의 경치가 그것이다. 당연히 한라산은 제 

주에 부임한 목사나 점검 차 내려온 어사와 같은 관리들이 한라산을 매우 신성하게 

여기기도 하였다. 또 유배인들도 한라산에 관한 시문을 많이 남긴 것으로 보아 화 

가는 아니었지만 마음에는 관리나 죄인이어도 꼭 한라산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의 시대적 한계는 분명, 성리학의 문화적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인 

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은 장인（匠人）, 화사（晝師）들을 중인 이하로 여겨 그리 중요하 

게 여기지 않는 풍토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채색화의 중흥을 꽃 피우지 못하 

였고, 양반사대부중심으로 소위 먹그림의 시대가조선 시대 내내 대세가되었다.

중세는 왕조 국가라는 한계로 말미암아 민주주의 이전의 사회라는 문제로, 오늘 

날의 시선처럼 감성적으로 한라산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기록화나 실용화의 측면 

에서 신선사상의 장수의 세계로 한라산을 본 면이 강하다.

현대에 와서 한라산 그림들은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화가들의 감성도 다르고, 

미술 재료와 기법 등이 다양해지면서 한라산을 그린 그림들 또한 자유롭고 다양해 

졌다. 물론 화가의 입장마다 한라산을 그린 이유가 달라서 어떤 화가는 여행자 시 

점에서, 어떤 화가는 자신의 고향 명산이기에 어머니 같은 대상으로 그리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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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조국을 찾아온 어느 화가는 고향 산천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어서 즉흥 

적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한라산 그림에는 그것을 그린 화가들의 인상（印 

象）과 마음이 투사되어있기 때문에 한라산 그림마다 새로운 의미로써 바라볼 수 있 

게 된다.

사람들은 인류가 남긴 문화의 흔적들과 만난다. 그것은 시대마다 혹은 사회마다 

다른 미의식을 보여준다. 화가의 영혼이 담겨 있는 작품에는 그의 삶과 그가 살았 

던 사회가 투영되어 있다. 비록 ‘한라산’을 그린 화가들이 현존하지 않더라고 그가 

남긴 ‘한라산’을 소재로 한 작품은 일반인들이 한라산을 예술적인 관점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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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서《제주小3을 묻는 너에게〉외 다수

제2장강문칠
제주도 예총 회장 역임

한국 음악평론가협의회 부회장

창작발표회 （작곡） 8회 등 작곡, 공연 다수

뮤지컬〈자청비〉작곡

클라리넷 앙상블 ‘한라산의 4계 작곡 발표

제3장 전은자

이중섭미술관 학예연구사

제주일보 필진（논설위원, 시론）

저서《제주바다를 건넌 예술가들》,《제주 표착과 제주인의 표류》

논문〈제주도 효제문자도 연구〉,〈제주인의 일본 도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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